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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유용한 생물체 및 생물의 구성 요소를 뜻하

며, 신품종, 신물질, 신약 등의 고부가 가치 산물의 원천소재로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효됨에 따라, ‘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ABS)’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생물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유전자원의 접근·이

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2017년 8월 17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세계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생

생물 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도 미래세대의 소중

한 국가적 자산인 생물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생물주권 확립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생물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류군을 대상으로 관련 분류학자

들로 구성된 전문 연구진이 총 14,336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재 대한민국 생물지 국문 172권, 영문 174권 

및 무척추동물 216종에 대한 세계 생물지 (Worldwide monograph) 2권을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관속식

물, 무척추동물 (곤충 제외) 및 곤충 분야 1,407종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국문 13권, 영문 14권이 대한민국 생

물지에 추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생물지는 한반도 생물종을 대상으로 각각의 단위 분류군을 종 수준에서 종

합적으로 정리한 국가 최초의 전문지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생물분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의 실체를 규명하는 ‘대한민국 생물지 발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세계의 생물자원 보전과 활용의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실천에 이바지하고

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생물지의 집필과 편찬에 힘써주신 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

한국생물지 로고는 발간대상 생물군인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곤충, 조류, 균류 및 세균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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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 목록

절지동물문 Phylum Arthropoda von Siebold, 1848

곤충강 Class Insecta Linnaeus, 1758

딱정벌레목 Order Coleoptera Linnaeus, 1758

머리대장상과 Superfamily Cucujoidea Latreille, 1802

버섯벌레과 Family Erotylidae Latreille, 1802

방아벌레붙이아과 Subfamily Languriinae Hope, 1840 

방아벌레붙이족 Tribe Languriini Hope, 1840

방아벌레붙이속 Genus Anadastus Gorham, 1887 

붉은가슴방아벌레붙이 Anadastus atriceps (Crotch, 1873) 

붉은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filiformis (Fabricius, 1801) 

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menetriesii (Motschulsky, 1860) 

붉은배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termissus (Janson, 1873) 

끝검은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ustus (Crotch, 1873)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Anadastus ruficeps (Crotch, 1873) 

긴방아벌레붙이속 Genus Tetraphala Sturm, 1843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collaris (Crotch, 1876) 

대마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fryi (Fowler, 1886) 

가슴빨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miles (Fowler, 1913) 

숨은버섯벌레아과 Subfamily Cryptophilinae Casey, 1900 

숨은버섯벌레족 Tribe Cryptophilini Casey, 1900 

숨은버섯벌레속 Genus Cryptophilus Reitter, 1874 

숨은버섯벌레 Cryptophilus integer (Heer, 1841) 

줄점버섯벌레아과 Subfamily Xenoscelinae Ganglbauer,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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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lassification of Languriidae and Erotylidae

Sen Gupta & Crowson (1971) Leschen (2003)

Languriidae Erotylidae
Cryptophilinae Cryptophilinae

Cryptophilini Cryptophilini
Xenoscelinini Empocryptini

Languriinae Toramini
Cladoxenini Languriinae
Languriini Thallisellini
Thallisellini Languriini

Setariolinae Hapalipini
Toraminae Xenoscelinae
Xenoscelinae Pharaxonothinae

Loberonothini Loberinae
Pharaxonothini Erotylinae
Loberini
Xenoscelini

Erotylidae

Heyden은 1876년에 한국산 버섯벌레류를 1종 발표했는데, 당시 발표 종명은 Megalodacne morawitzi 

(Solsky)로 현재의 모라윗왕버섯벌레 [Episcapha morawitzi morawitzi (Solsky)]에 해당된다. 또한 Schönfeldt 

(1887)도 모라윗왕버섯벌레 (Episcapha morawitzi morawitzi)를 “Episcapha taishoensis”라는 학명으로 보고

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미기록종을 추가로 발표하였는데, Miwa (1929)는 한국산 버

섯벌레류 톱니무늬버섯벌레와 마름무늬버섯벌레 등 2종을 발표하였다. 후에도 일본 연구자들 (1933–1949)은  

5종을 추가 발표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조 등 여러 연구자들이 7종의 버섯벌레류

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Cho, Delkeskamp, Nakane, Chûjô, Lee et al., Woo and Cho).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곤충상 연구와 분류학적 연구에 힘입어 버섯벌레과 목록, 신종, 미기록종, 한반도 분

포종 등이 활발하게 출간되었다 [Chûjô and Lee (1992, 1994, 한라산과 지리산), Chûjô et al. (1993, 한라산), 

Ashida et Kim (1999, 한라산); Kim et al. (1994, 곤충명집); Kwon et al. (1996, 종목록집)]. 또한 Choi (1992)는 

석사논문의 일환으로 한국산 버섯벌레과를 분류학적으로 연구하여 버섯벌레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2013년에는 방아벌레붙이아과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 (Jung and Park, 2013)가 수행되면서 미기록종 3종이 발

표되었다. 2015년에 이르러 한국산 버섯벌레과와 숙주버섯 간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Tritoma속과 Triplax속의 

미기록종 2종을 숙주버섯 정보와 함께 추가 발표하였다 (Jung, 2015). 

서론

버섯벌레과는 분류학적으로 딱정벌레목 머리대장계열의 머리대장상과에 속해 있는데, 과거에 방아벌레붙

이과와 곡식쑤시기과 (일부분)로 분류되었던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버섯벌레과는 세계 곳곳에 분포하는데, 

특히 열대지역과 아열대지역에 대부분 서식한다 (Drilling et al., 2010). 전 세계적으로 버섯벌레과에는 258속, 

약 3,500종 (Leschen, 2003)이 속해 있고, 한국에는 17속 41종 (Ju, 1969; Kim et al., 1994; Kwon et al., 1996; 

Wegrzynowicz 2007; Hong and Lee, 2014)이 분포한다. 

여러 연구자들 (Crotch 1876a; Gorham 1887a, b; Fowler 1908)은 몸집이 크고 몸 색깔이 화려한 기존의 버

섯벌레과에 식식성인 방아벌레붙이과 (1893년 Crotch의 분류체계) 곤충들을 포함시켰으며, 이 분류체계를 현

재까지 많은 분류학자들이 따르고 있다 (Arrow 1925; Crowson 1952; Schenkling 1923, 1928; Sen Gupta & 

Crowson 1971; Lawrence & Newton 1982, 1995; Pakaluk et al., 1995). 특히 과거에 서로 다른 생태적인 특징, 

즉 버섯벌레과는 균식성이고 방아벌레붙이과는 식식성인 이유 때문에 버섯벌레과와 방아벌레붙이과는 각각

의 두 과로 나뉘어져 있었다 (Leschen, 2003). 

Leschen (2003)은 분자분석과 형태분석에 바탕을 둔 계통분석을 통해 버섯벌레과의 분류체계를 정립

하면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버섯벌레과에 대한 분류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는 기존의 버섯벌레과

와 방아벌레붙이과를 각각 버섯벌레아과와 방아벌레붙이아과로 분류학적 위치를 격하시키고, 버섯벌레아

과 등 일부 아과는 족으로 격하시켰다. Leschen (2003)이 제시한 분류체계는 1) Xenoscelinae아과 (7속), 2) 

Pharaxonothinae아과 (5속), 3) Loberinae아과 (6속), 4) 방아벌레붙이아과 (Languriinae, 72속), 5) 숨은버섯벌

레아과 (Cryptophilinae, 13속) 등 6개 아과이다 (표 1).

버섯벌레과 성충의 몸 색깔은 대부분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과 보라색 등 화려하고 밝은색이고, 때

때로 검은색 바탕에 줄무늬, 지그재그무늬, 띠무늬, 점무늬, 반지고리무늬와 불꽃무늬 등이 그려져 있어 눈

에 확 띈다 (Robertson et al., 2004). 몸의 생김새는 둥그런 타원형인 종부터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 장방형

인 종까지 다양하다. 등면은 매끈하며 윤기가 나며 몸 크기는 2–25 mm 정도이다. 더듬이는 모두 11마디로 곤

봉 모양을 이루는데 특히 8번째 (또는 9번째)–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게 확장되어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마디는 폭이 매우 넓다. 다리의 발목마디는 5–5–5식이며, 기절강은 뒤쪽에서 닫혀 있다 

(Chûjô, 1969; Skelley, 1988). 

방아벌레붙이아과의 곤충들은 식식성이지만, 버섯벌레아과의 어른벌레와 애벌레는 모두 균식성으로 나무에 

나는 구멍장이버섯 같은 민주름버섯류나 땅에 나는 주름버섯류 등 다양한 고등버섯류를 먹고 산다 (Leschen 

2003; Robertson et al., 2004). 대부분의 종들은 숙주버섯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한 버섯을 먹이로 

선호한다 (Chûjô, 1969; Skelley, 1988). 또한 일부 종의 경계색 패턴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분비하

는 다른 딱정벌레목 곤충들을 흉내낸 것으로 추측된다 (Donisthorpe, 1901; Arrow,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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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lassification of Languriidae and Erotylidae

Sen Gupta & Crowson (1971) Lesche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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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scelinini Empocryptini

Languriinae Toramini
Cladoxenini Languriinae
Languriini Thallisellini
Thallisellini Languriini

Setariolinae Hapalipini
Toraminae Xenoscelinae
Xenoscelinae Pharaxonothinae

Loberonothini Loberinae
Pharaxonothini Erotylinae
Loberini
Xenoscelini

Eroty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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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버섯벌레과 재료는 대부분 JUNG’s Insect Collection에 소장되어 있고, 일부는 성신여자

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표본실 (전주)과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 (인천)에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재료들은 2005년에서 2016년의 3월과 11월 사이에 썩은 나무 위 또는 수피 아래, 통나무 더

미 및 버섯에서 채집하였거나 일부는 편행 비행간섭트랩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특히 버섯벌레과의 대부분 종

들은 버섯에서 서식하므로 나무에 붙어사는 민주름버섯류나 땅에 나는 민주름버섯류에서 채집하고, 대부분 

실험실로 데려와 사육하여 숙주버섯을 밝혀냈다. 모든 재료들은 99% 에탄올로 보존되었거나 건조표본으로 

제작해 보관하였다. 숙주버섯은 도감 (Breitenbach and Kränzlin, 1986; Lee, 1988)에 기초하여 동정하였다.

형태상의 용어는 Chûjô (1969), Choi’의 석사논문 (1992)과 다른 주요한 모노그라프, 출간 논문 등을 참조하

였다. 상위 분류군 (아과)에 관한 체계와 용어는 Wegrzynowicz (2007)와 Bouchard (2011)를 참조하였고, 속과 

종의 배열은 Wegrzynowicz (2007)가 구북구 카탈로그에서 제시한 예에 따라 알파벳 배열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분류군과 종에 대한 기재문, 검색키, 동물이명, 기준 속과 종, 문헌 정보, 관찰표본, 분포 

(구북구 지역), 서식지, 생태정보, 분류학적인 고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내사육에 성공하거나 야외에서 먹

이버섯에서 한살이를 성공적으로 마친 종에 대한 숙주버섯을 명시하였다. 북한에서만 알려져 있는 몇 개 분류

군은 자료가 확실치 않아 분류검색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계분포 (구북구 지역)는 국가별 또는 동물지리

학적 구역별 (한국, 중국, 아시아, 동양구 지역, 구북구 지역, 열대아프리카 지역 등)로 정리하였다. 족, 속과 종 

수는 구북구 지역의 수이다. 

줄임말로 표시한 각 지역 이름은 다음과 같다: HN (Hamgyeongnam–do), GW (Gangweon–do), SL (Seoul), 

GG (Gyeonggi–do), CB (Chungcheongbuk–do), CN (Chungcheongnam–do), GB (Gyeongsangbuk–do), GN 

(Gyeongsangnam–do), JB (Jeollabuk–do), JN (Jeollanam–do), JJ (Jeju–do); Mt. (Mountain).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 결과논문 (Choi, 1992; Jung, 2015a, b)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한국산 버섯벌레류의 채집, 건조표본 제작, 성충 사진작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들, 승진배  

(서울대학교 동물계통연구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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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 결과논문 (Choi, 1992; Jung, 2015a, b)이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한국산 버섯벌레류의 채집, 건조표본 제작, 성충 사진작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아들, 승진배  

(서울대학교 동물계통연구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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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학적 기재

절지동물문 

Phylum Arthropoda von Siebold, 1848

곤충강

Class Insecta Linnaeus, 1758

딱정벌레목

Order Coleoptera Linnaeus, 1758

머리대장상과

Superfamily Cucujoidea Latreille, 1802

버섯벌레과

Family Erotylidae Latreille, 1802

Erotylinae Latreille, 1802: 233.

분포: 258속 이상 (한국 17속), 3,500종 이상 (한국 41종).

방아벌레붙이아과 

Subfamily Languriinae Hope, 1840

Languiridae Hope, 1840a: 190.

Type genus: Languria Latreille, 1802.

몸의 생김새는 매우 길쭉한 원통형으로 양 옆가장자리가 평행하며, 등쪽은 약간 편평하거나 볼록하다. 몸 표

면은 대체로 매끈하여 반짝반짝 윤이 나거나 때때로 가느다랗고 짧은 솜털로 덮여 있다. 몸 색깔은 금속성 광

택이 나는 밝은 색으로 까만색,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 파란색 등 다양하며, 때때로 보색의 반점이 있을 때도 

있다. 머리엔 대체로 분비샘관 (glandular ducts)이 있으며 보통 마찰판 (stridulatory file)이 있다. 머리의 정수리 

부분엔 가로줄이 없다. 더듬이가 시작되는 부분에 홈이 파이지 않았다. 더듬이는 11마디로 각각의 더듬이 마

디들은 대칭이거나 비대칭이다. 더듬이의 생김새는 보통 곤봉 모양인데, 곤봉을 이루는 부분의 더듬이 마디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큰턱의 끝부분 아래쪽 부근은 톱니 모양으로 굴곡지지 않았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

막 마디는 도끼 모양이 아닌 매우 넓고 큰 삼각형으로 너비가 길이와 같거나 더 넓다. 딱지날개는 배끝마디를 

완전히 덮으며 딱지날개옆판 (epipleuron)은 딱지날개 끝부분까지 완전하게 덮고 있다. 딱지날개 표면에는 점각

열이 있는데, 대개 10개의 점각열이 있다 (Penolanguria 속의 어떤 종의 경우, 점각열이 흐트러져 있다). 발목

마디의 형식은 암컷과 수컷 모두 5–5–5식인데, 1번째 발목마디는 보통 2번째 발목마디와 같거나, 때때로 길 때

도 있다 (Languria 속의 경우, 1번째 마디가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마디에 끼워져 있어 위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 앞기절 홈 (procoxal cavities)은 바깥쪽에서 열려 있거

나 닫혀 있고, 또는 안쪽에서 열려 있거나 닫혀 있다. 1번째 배마디는 나머지 배마디들의 길이와 같다 (Leschen 

and Skelly, 2002; Wegrzynowicz, 2002, Leschen, 2003).

구북구 속과 종: 16속 (한국 2속), 131종 이상 (한국 9종).

분포: 구북구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포함)과 동양구 지역에 분포한다. 많은 방아벌레붙이아과의 종들은 

덥고 습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대체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가에 많이 분포하고, 북미와 호주 지역에

는 적게 분포하며, 유럽과 아시아 북부 지역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Leschen and Wegrzynowicz, 1998; 

Wegrzynowicz, 2002). 

방아벌레붙이족 

Tribe Languriini Hope, 1840

Languiridae Hope, 1840: 190. Type genus: Languria Latreille, 1802.

Cladoxeninae Arrow, 1925: 166. Type genus: Cladoxena Motschulsky, 1866.

한국산 방아벌레붙이족의 속 검색표

1.  몸의 생김새는 보통 길쭉한 원통형이며 딱지날개의 점각열은 깊다  ···  방아벌레붙이속 Anadastus Gorham

–  몸의 생김새는 매우 길쭉한 원통형이며 딱지날개의 점각열은 얕다  ··  긴방아벌레붙이속 Tetraphala Sturm

방아벌레붙이속

Genus Anadastus Gorham, 1887

Anadastus Gorham, 1887: 362. Type species: Languria cambodiae Crotch, 1876.

Neolanguria Gorham, 1887: 361. Type species: Trogosita filiformis Fabricius,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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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languria Fowler, 1908: 19. Type species: Languria monticola Fowler, 1885.

Stenodastus Gorham, 1887: 362. Type species: Languria melanosterna Harold, 1879.

구북구 종수: 55종 이상 (한국 6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동양구 지역.

한국산 방아벌레붙이속의 종 검색표

1.   몸 등면의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과 붉은색이 혼합되어 있다  ············································· 2

–  몸 등면의 색깔은 대체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 5

2.  머리의 색깔은 붉은색이다  ······························································································ 3

–  머리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 4 

3.   머리와 앞가슴등에는 아주 작고 성긴 점각이 찍혀 있고, 배쪽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  

 ······················································································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A. ruficeps

–   머리와 앞가슴등에는 빽빽하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고, 뒷가슴과 배쪽의 색깔은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 붉은배방아벌레붙이 A. praetermissus 

4.   다리는 대체로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넓적다리마디의 기부와 종아리마디 (부분적으로)는 붉은색이다  

 ······················································································· 붉은가슴방아벌레붙이 A.atriceps

–  다리는 대체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고, 넓적다리마디의 끝부분과 종아리마디의 기부는 검은색이다 ····  

  ···························································································  애방아벌레붙이 A. menetriesii

5.   딱지날개의 색깔은 두 가지인데, 대부분이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지만 딱지날개 끝쪽 1/5 부분은 검은색

이다  ·················································································  끝검은방아벌레붙이 A. praeustus 

–  딱지날개의 색깔은 단색으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 붉은애방아벌레붙이 A. filiformis 

1.  붉은가슴방아벌레붙이 
 Anadastus atriceps (Crotch, 1873) (도판 A1, I1, M1)

Languria atriceps Crotch, 1873a: 185.

Anadastus atriceps: Kim and Chang, 1984: 161; Kim and Park, 1991b: 145;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0–5.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며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머리와 딱지날개는 검은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이다. 다리는 대체로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인데, 

넓적다리마디의 기부와 종아리마디 (부분적으로)는 붉은색이며, 발목마디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뒷가

슴과 배 부분의 아래쪽은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

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7번째 마디에서 마지막 마디까지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

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아랫입술수

염의 마지막 마디는 좁은 삼각형 모양에 가깝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등면에는 큰 점각이 규칙적으

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다 둥글어진다. 옆가장자리는 ‘Ω’ 모양에 가까운데,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

리는 검은빛이 도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소순판은 5각형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

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

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크고, 깊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매끈하고 너비는 점각열 부분보다 더 좁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어 넓게 늘어났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

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위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 

관찰표본: 강원: 1ex (횡성군 갑천면 갑천 주변: 12.vi.2002, H.C. Park); 3exs (춘천시 동명 진내리: 2–10.

viii.2005, G.W.F.E.R, Malaise trap); 2exs (양양군 서면 응복산: 5.x.2013, K.D. Han); 경기도: 1ex (구리시 아

차산: 25.vi.1997, H.C. Park); 1ex (성남시 남한산성 보통골: 26.ix.2003, Y.B. Lee); 5exs (광명시 하안동 안터

생태공원 8.ix.2009, Y.B. Lee); 전북: 3exs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K.R. Choe); 전남: 1ex (장성읍 백양산: 

11.vi.1975, J.Y. Shim).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경기도, 전북, 전남.

2.  붉은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filiformis (Fabricius, 1801) (도판 A2)

Trogosita filiformis Fabricius, 1801: 152.

Languria nigripes Crotch, 1873a: 184.

Languria rufotestaceus Motschulsky, 1860: 242. 

Languria testaceus MacLeay, 1825: 45.

Anadastus filiformis: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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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languria Fowler, 1908: 19. Type species: Languria monticola Fowler, 1885.

Stenodastus Gorham, 1887: 362. Type species: Languria melanosterna Harold, 1879.

구북구 종수: 55종 이상 (한국 6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동양구 지역.

한국산 방아벌레붙이속의 종 검색표

1.   몸 등면의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과 붉은색이 혼합되어 있다  ············································· 2

–  몸 등면의 색깔은 대체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 5

2.  머리의 색깔은 붉은색이다  ······························································································ 3

–  머리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 4 

3.   머리와 앞가슴등에는 아주 작고 성긴 점각이 찍혀 있고, 배쪽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  

 ······················································································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A. ruficeps

–   머리와 앞가슴등에는 빽빽하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고, 뒷가슴과 배쪽의 색깔은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 붉은배방아벌레붙이 A. praetermissus 

4.   다리는 대체로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넓적다리마디의 기부와 종아리마디 (부분적으로)는 붉은색이다  

 ······················································································· 붉은가슴방아벌레붙이 A.atriceps

–  다리는 대체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고, 넓적다리마디의 끝부분과 종아리마디의 기부는 검은색이다 ····  

  ···························································································  애방아벌레붙이 A. menetriesii

5.   딱지날개의 색깔은 두 가지인데, 대부분이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지만 딱지날개 끝쪽 1/5 부분은 검은색

이다  ·················································································  끝검은방아벌레붙이 A. praeustus 

–  딱지날개의 색깔은 단색으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 붉은애방아벌레붙이 A. filiformis 

1.  붉은가슴방아벌레붙이 
 Anadastus atriceps (Crotch, 1873) (도판 A1, I1, M1)

Languria atriceps Crotch, 1873a: 185.

Anadastus atriceps: Kim and Chang, 1984: 161; Kim and Park, 1991b: 145;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0–5.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며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머리와 딱지날개는 검은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이다. 다리는 대체로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인데, 

넓적다리마디의 기부와 종아리마디 (부분적으로)는 붉은색이며, 발목마디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뒷가

슴과 배 부분의 아래쪽은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

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7번째 마디에서 마지막 마디까지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

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아랫입술수

염의 마지막 마디는 좁은 삼각형 모양에 가깝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등면에는 큰 점각이 규칙적으

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다 둥글어진다. 옆가장자리는 ‘Ω’ 모양에 가까운데,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

리는 검은빛이 도는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소순판은 5각형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

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

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크고, 깊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매끈하고 너비는 점각열 부분보다 더 좁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어 넓게 늘어났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

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위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 

관찰표본: 강원: 1ex (횡성군 갑천면 갑천 주변: 12.vi.2002, H.C. Park); 3exs (춘천시 동명 진내리: 2–10.

viii.2005, G.W.F.E.R, Malaise trap); 2exs (양양군 서면 응복산: 5.x.2013, K.D. Han); 경기도: 1ex (구리시 아

차산: 25.vi.1997, H.C. Park); 1ex (성남시 남한산성 보통골: 26.ix.2003, Y.B. Lee); 5exs (광명시 하안동 안터

생태공원 8.ix.2009, Y.B. Lee); 전북: 3exs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K.R. Choe); 전남: 1ex (장성읍 백양산: 

11.vi.1975, J.Y. Shim).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경기도, 전북, 전남.

2.  붉은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filiformis (Fabricius, 1801) (도판 A2)

Trogosita filiformis Fabricius, 1801: 152.

Languria nigripes Crotch, 1873a: 184.

Languria rufotestaceus Motschulsky, 1860: 242. 

Languria testaceus MacLeay, 1825: 45.

Anadastus filiformis: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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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길이는 5.0–5.7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감도는 갈색이나,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상대적으로 성긴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

이는 곤봉 모양으로,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7번째 마디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

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거의 원형에 가깝

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다. 등

면에는 크고 상대적으로 성긴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

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다 뚜렷하게 둥글어진다. 옆가장자리는 거의 

평행한데, 기부쪽 1/4 부분에서 약간 둥글게 휘어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

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

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소순판은 5각형이다. 딱

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크고, 얕지만 명확하고, 성기며,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고 매끈하며, 점각열보다 넓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

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1ex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K.R. Choe).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남부; 푸젠, 하이나, 홍콩, 쓰촨, 타이완, 윈난), 인도 (시킴, 다르질링, 아루나찰프

라데시),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전북.

3.  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menetriesii (Motschulsky, 1860) (도판 A3, I3, M3, R3)

Languria menetriesii Motschulsky, 1860: 240.

Languria fucosa Lewis, 1884: 358; Nakayama and Tabashi, 1933: 21; Cho, 1957: 207; ZSK, 1969: 107.

Anadastus menetriesii; Kim and Park, 1991a: 215; Kim et al., 1992: 129;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3;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0–6.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

다. 등면에는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머리, 6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와 딱지날개는 검

은색이다.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 앞가슴등판과 다리(대부분)는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넓적

다리마디의 기부와 종아리마디의 기부와 발목마디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뒷가슴과 배 부분의 아래쪽

은 검은색이다. 머리의 너비는 앞가슴등판보다 좁다. 머리에는 작고 뚜렷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

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

디는 염주 모양이고, 7번째 마디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

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

록 좁아진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좁은 삼각형이다.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으로 매우 볼록하고, 너비

보다 길다. 등면에는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다 뚜렷하게 둥글어진다. 옆가장자리는 ‘Ω’ 모양

에 가까운데,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넓고, 기부쪽 1/10 부분이 가장 좁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

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

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소

순판은 검은색이며 5각형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

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크고, 깊고, 규

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매우 좁고 매끈하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

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위쪽에서 

보이지 않는다. 

관찰표본: 충남: 1ex (부여군 내산리 월명산: 4.vii.2000, H.C. Park); 전북: 3exs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

청도: 13.vi.2009, T.H. Kang); 3exs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27.vi.2009, T.H. Kang); 제주: 1ex (서귀포

시 안덕계곡: 2.ix.2006, M.A. Kim).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푸젠, 지린),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충남, 전북, 제주도.

4.  붉은배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termissus (Janson, 1873) (도판 B4, I4, M4, R4)

Languria praetermissus Janson, 1873: 186; Jung and Park, 2014: 441.

몸의 길이는 4.2–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며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매끄럽고 

윤이 난다. 머리, 앞가슴등판, 소순판과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8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

디는 노란색이 도는 갈색이고, 딱지날개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뒷가슴과 복부의 아랫면은 갈색빛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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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길이는 5.0–5.7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감도는 갈색이나,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상대적으로 성긴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

이는 곤봉 모양으로,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7번째 마디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

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거의 원형에 가깝

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다. 등

면에는 크고 상대적으로 성긴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

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다 뚜렷하게 둥글어진다. 옆가장자리는 거의 

평행한데, 기부쪽 1/4 부분에서 약간 둥글게 휘어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

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

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소순판은 5각형이다. 딱

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크고, 얕지만 명확하고, 성기며,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고 매끈하며, 점각열보다 넓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

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1ex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K.R. Choe).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남부; 푸젠, 하이나, 홍콩, 쓰촨, 타이완, 윈난), 인도 (시킴, 다르질링, 아루나찰프

라데시),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전북.

3.  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menetriesii (Motschulsky, 1860) (도판 A3, I3, M3, R3)

Languria menetriesii Motschulsky, 1860: 240.

Languria fucosa Lewis, 1884: 358; Nakayama and Tabashi, 1933: 21; Cho, 1957: 207; ZSK, 1969: 107.

Anadastus menetriesii; Kim and Park, 1991a: 215; Kim et al., 1992: 129;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3;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0–6.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

다. 등면에는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머리, 6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와 딱지날개는 검

은색이다.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 앞가슴등판과 다리(대부분)는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넓적

다리마디의 기부와 종아리마디의 기부와 발목마디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뒷가슴과 배 부분의 아래쪽

은 검은색이다. 머리의 너비는 앞가슴등판보다 좁다. 머리에는 작고 뚜렷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

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

디는 염주 모양이고, 7번째 마디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

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

록 좁아진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좁은 삼각형이다.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으로 매우 볼록하고, 너비

보다 길다. 등면에는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다 뚜렷하게 둥글어진다. 옆가장자리는 ‘Ω’ 모양

에 가까운데,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넓고, 기부쪽 1/10 부분이 가장 좁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

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

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소

순판은 검은색이며 5각형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

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크고, 깊고, 규

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매우 좁고 매끈하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

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위쪽에서 

보이지 않는다. 

관찰표본: 충남: 1ex (부여군 내산리 월명산: 4.vii.2000, H.C. Park); 전북: 3exs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

청도: 13.vi.2009, T.H. Kang); 3exs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27.vi.2009, T.H. Kang); 제주: 1ex (서귀포

시 안덕계곡: 2.ix.2006, M.A. Kim).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푸젠, 지린),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충남, 전북, 제주도.

4.  붉은배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termissus (Janson, 1873) (도판 B4, I4, M4, R4)

Languria praetermissus Janson, 1873: 186; Jung and Park, 2014: 441.

몸의 길이는 4.2–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며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매끄럽고 

윤이 난다. 머리, 앞가슴등판, 소순판과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8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

디는 노란색이 도는 갈색이고, 딱지날개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뒷가슴과 복부의 아랫면은 갈색빛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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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란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8번째 마디에서 11번째 마디까지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

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

로 갈수록 뾰족해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약간 평행을 이룬다. 너비보다 길이가 긴데, 앞쪽 1/3 부

분이 가장 넓고, 앞쪽 부분이 기부 부분보다 더 넓다. 등면에는 거칠고 큰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모든 가

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의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

었다. 옆가장자리는 거의 평행을 이루는데, 앞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

은 약간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적당히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

쭉한데, 앞가슴등판의 길이보다 약 3배 더 길다. 등면은 약간 편평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7 부분부

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크고,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고 약간 주름져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

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15exs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27.vi.2009, T.H. Kang).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전북.

5.  끝검은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ustus (Crotch, 1873) (도판 A5, I5, M5, R5)

Languria praeustus Crotch, 1873a: 185.

Anadastus praeustus: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6.5–8.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나, 6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와 딱지날개의 

맨 끝쪽 1/5 부분, 넓적다리마디의 맨 끝 부분과 종아리마디의 기부와 발목마디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머리는 약간 볼록하고, 상대적으로 미소한 점각으로 덮여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2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에 가깝고, 7번째 마디에서 11

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하는데, 특히 8번째에서 10번째

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매우 넓어진다. 9번째 더듬이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약 2배 넓고,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거의 타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

등판의 생김새는 ‘Ω’ 모양에 가깝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아주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덮여 있다. 모든 가

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었

다. 옆가장자리는 둥글며 ‘Ω’ 모양인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고, 기부쪽 1/5 부분이 가장 좁다. 기부 가장자

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

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적당히 넓어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양 측면은 평행하며, 등면은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빽빽하고, 깊고, 뚜렷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약간 편평하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

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

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

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서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충남: 1ex (태안군 안흥면 화장도: 101.ix.2005, T.H. Kang); 경북: 2exs (울릉군 울릉도 도동리 죽

도: 27.vii.2001, S.L. Ahn); 전남: 1ex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3.ix.2003, H.C. Park).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south and central; Fujian, Hainan, Hongkong, Sichuan, Taiwan, Yunnan, 

Guandong, Guizhou, Jiangxi, Zhejiang), 러시아 (쿠릴 열도),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충남, 경북, 전남.

6.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Anadastus	ruficeps (Crotch, 1873) (도판 B6, I6, M6, R6)

Languria ruficeps Crotch, 1873a: 185; Jung and Park, 2014: 441.

몸의 길이는 4.0–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머리, 1번째에서 6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 앞가슴등판, 소순판과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7번

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붉은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딱지날개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뒷가

슴과 복부의 아랫면은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매우 작고 성긴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

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8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지는데, 

특히 9번째에서 11번째 마디는 매우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

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뾰족해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Ω’ 모양에 가깝다. 너비가 길이보다 넓은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고, 기부쪽 1/5 부분이 가장 좁

다. 등면에는 매우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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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란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8번째 마디에서 11번째 마디까지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

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의 모양은 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

로 갈수록 뾰족해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약간 평행을 이룬다. 너비보다 길이가 긴데, 앞쪽 1/3 부

분이 가장 넓고, 앞쪽 부분이 기부 부분보다 더 넓다. 등면에는 거칠고 큰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모든 가

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의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

었다. 옆가장자리는 거의 평행을 이루는데, 앞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

은 약간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적당히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

쭉한데, 앞가슴등판의 길이보다 약 3배 더 길다. 등면은 약간 편평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7 부분부

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크고,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고 약간 주름져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

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15exs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27.vi.2009, T.H. Kang).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전북.

5.  끝검은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ustus (Crotch, 1873) (도판 A5, I5, M5, R5)

Languria praeustus Crotch, 1873a: 185.

Anadastus praeustus: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6.5–8.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옆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나, 6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와 딱지날개의 

맨 끝쪽 1/5 부분, 넓적다리마디의 맨 끝 부분과 종아리마디의 기부와 발목마디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머리는 약간 볼록하고, 상대적으로 미소한 점각으로 덮여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2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1번째에서 5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에 가깝고, 7번째 마디에서 11

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하는데, 특히 8번째에서 10번째

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매우 넓어진다. 9번째 더듬이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약 2배 넓고,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거의 타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

등판의 생김새는 ‘Ω’ 모양에 가깝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아주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덮여 있다. 모든 가

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었

다. 옆가장자리는 둥글며 ‘Ω’ 모양인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고, 기부쪽 1/5 부분이 가장 좁다. 기부 가장자

리는 약하게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

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적당히 넓어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양 측면은 평행하며, 등면은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빽빽하고, 깊고, 뚜렷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약간 편평하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

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

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

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서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충남: 1ex (태안군 안흥면 화장도: 101.ix.2005, T.H. Kang); 경북: 2exs (울릉군 울릉도 도동리 죽

도: 27.vii.2001, S.L. Ahn); 전남: 1ex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3.ix.2003, H.C. Park).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south and central; Fujian, Hainan, Hongkong, Sichuan, Taiwan, Yunnan, 

Guandong, Guizhou, Jiangxi, Zhejiang), 러시아 (쿠릴 열도),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충남, 경북, 전남.

6.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Anadastus	ruficeps (Crotch, 1873) (도판 B6, I6, M6, R6)

Languria ruficeps Crotch, 1873a: 185; Jung and Park, 2014: 441.

몸의 길이는 4.0–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머리, 1번째에서 6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 앞가슴등판, 소순판과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붉은색이다. 7번

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붉은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딱지날개는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뒷가

슴과 복부의 아랫면은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매우 작고 성긴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

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8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안쪽으로 넓어지는데, 

특히 9번째에서 11번째 마디는 매우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

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뾰족해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Ω’ 모양에 가깝다. 너비가 길이보다 넓은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고, 기부쪽 1/5 부분이 가장 좁

다. 등면에는 매우 작은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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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었다. 기부 가장자리는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

분 근처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적당하게 돌출되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적당하게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

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적당하고,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

고 매끈하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4exs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K.R. Choe); 1ex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J.Y. Shim).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southeast; Fujian, Hainan, Guandong, Sichuan, Jiangxi, Zhejiang).

국내분포: 전북.

긴방아벌레붙이속

Genus Tetraphala Sturm, 1843

Tetraphala Sturm, 1843: 306. Type species: Languria splendens Wiedemann, 1823.

Metabelus Gorham, 1887: 361. Type species: Pachylanguria borrei Fowler, 1886.

Tetralanguria Crotch, 1876: 378. Type species: Languria splendens Wiedemann, 1823.

Tetralanguroides Fowler, 1886: 318. Type species: Tetralanguroides fiyi Fowler, 1886.

구북구 종수: 16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중앙, 남부), 동양구 지역.

한국산 긴방아벌레붙이속의 종 검색표

1.   8번째부터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서 곤봉 모양을 만든다; 앞가슴등판의 앞가장자리 각

은 앞쪽으로 적당히 돌출되어 있다  ············································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T. collaris

–   7번째부터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서 곤봉 모양을 만든다; 앞가슴등판의 앞가장자리 각

은 앞쪽으로 매우 돌출되어 있다  ·······················································  대마도방아벌레붙이 T. fryi

7.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collaris (Crotch, 1876) (도판 C7, I7, M7, R7)

Pachylanguria collaris Crotch, 1876: 377.

Languria punctata Harold, 1879: 58.

Pachylanguria tripunctata Kraatz, 1900: 347.

Languria yunnana Fairmaire, 1887: 136.

Tetralanguria collaris: Cho, 1957: 36; ZSK, 1969: 108; Kim et al., 1994; Chûjô and Lee, 1994; Kim, 1995: 129; 

Kim et al., 1999: 125; Kwon et al., 1996: 158. 

Tetraphala collaris: Wegrzynowicz, 2007: 535;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9.5–16.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 (앞가슴등판 제외)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으로 3개의 검은색 점이 

찍혀있는데 기부 가장자리의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적당하게 작은 점각이 있다. 겹눈 사

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8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매

우 넓어져서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

지막마디와 아랫입술의 마지막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의 생김새는 사

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이보다 넓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

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적당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었다. 옆

가장자리는 둥글고, 앞쪽과 기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하게 좁아지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

리는 굴곡져 있으며, 기부 중앙 부분 근처에 검은색 가로홈이 또렷하게 패여 있으며,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었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등면은 볼록하

고, 양 측면은 평행하다. 점각열은 뚜렷하지 않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불규칙적이고 성기며 얕고 거칠

게 찍혀 있다. 간실에는 불규칙한 점각들이 찍혀 있으며 간실 표면은 약간 주름져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

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

의 아랫면은 매우 강하게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

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강원: 1ex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소백산 근처: 22.v.2002, J.D. Yeo); 6exs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선재길: 20.v.2015, B.H. Jung); 3exs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옛길, 능경봉: 15.vi.2016, B.H. Jung).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south, central, Mandjuria; Fujian, Hainan, Sichuan, Taiwan, Yunnan, Guizhou, 

Jiangxi, Zhejiang), 인도(Himachal Pradesh, Sikkim, Darjeeling District),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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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었다. 기부 가장자리는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

분 근처에 또렷한 가로홈이 패여 있고,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적당하게 돌출되었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적당하게 넓으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

진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적당하고,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

고 매끈하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4exs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K.R. Choe); 1ex (정읍시 내장산: 10.vi.1975, J.Y. Shim).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southeast; Fujian, Hainan, Guandong, Sichuan, Jiangxi, Zhejiang).

국내분포: 전북.

긴방아벌레붙이속

Genus Tetraphala Sturm, 1843

Tetraphala Sturm, 1843: 306. Type species: Languria splendens Wiedemann, 1823.

Metabelus Gorham, 1887: 361. Type species: Pachylanguria borrei Fowler, 1886.

Tetralanguria Crotch, 1876: 378. Type species: Languria splendens Wiedemann, 1823.

Tetralanguroides Fowler, 1886: 318. Type species: Tetralanguroides fiyi Fowler, 1886.

구북구 종수: 16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중앙, 남부), 동양구 지역.

한국산 긴방아벌레붙이속의 종 검색표

1.   8번째부터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서 곤봉 모양을 만든다; 앞가슴등판의 앞가장자리 각

은 앞쪽으로 적당히 돌출되어 있다  ············································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T. collaris

–   7번째부터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서 곤봉 모양을 만든다; 앞가슴등판의 앞가장자리 각

은 앞쪽으로 매우 돌출되어 있다  ·······················································  대마도방아벌레붙이 T. fryi

7.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collaris (Crotch, 1876) (도판 C7, I7, M7, R7)

Pachylanguria collaris Crotch, 1876: 377.

Languria punctata Harold, 1879: 58.

Pachylanguria tripunctata Kraatz, 1900: 347.

Languria yunnana Fairmaire, 1887: 136.

Tetralanguria collaris: Cho, 1957: 36; ZSK, 1969: 108; Kim et al., 1994; Chûjô and Lee, 1994; Kim, 1995: 129; 

Kim et al., 1999: 125; Kwon et al., 1996: 158. 

Tetraphala collaris: Wegrzynowicz, 2007: 535;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9.5–16.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 (앞가슴등판 제외)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으로 3개의 검은색 점이 

찍혀있는데 기부 가장자리의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적당하게 작은 점각이 있다. 겹눈 사

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8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매

우 넓어져서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에 가깝다. 작은턱수염의 마

지막마디와 아랫입술의 마지막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의 생김새는 사

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이보다 넓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

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적당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었다. 옆

가장자리는 둥글고, 앞쪽과 기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하게 좁아지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

리는 굴곡져 있으며, 기부 중앙 부분 근처에 검은색 가로홈이 또렷하게 패여 있으며, 측면과 기부 사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었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등면은 볼록하

고, 양 측면은 평행하다. 점각열은 뚜렷하지 않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불규칙적이고 성기며 얕고 거칠

게 찍혀 있다. 간실에는 불규칙한 점각들이 찍혀 있으며 간실 표면은 약간 주름져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

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까지

의 아랫면은 매우 강하게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와 3번째 발목마

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강원: 1ex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소백산 근처: 22.v.2002, J.D. Yeo); 6exs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선재길: 20.v.2015, B.H. Jung); 3exs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옛길, 능경봉: 15.vi.2016, B.H. Jung).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south, central, Mandjuria; Fujian, Hainan, Sichuan, Taiwan, Yunnan, Guizhou, 

Jiangxi, Zhejiang), 인도(Himachal Pradesh, Sikkim, Darjeeling District),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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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마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fryi (Fowler, 1886) (도판 C8, J8, N8, R8)

Tetralanguroides fiyi Fowler, 1886: 319.

Tetralanguria fryi: Kim and Kim, 1974; Kim et al., 1991: 163; Kim et al., 1994: 168; Kim, 1995: 129; Kwon et 

al., 1996: 158. 

Tetraphala fryi: Wegrzynowicz, 2007: 536;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0.5–1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몸 색깔 (앞가슴등판 제외)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으로 세 개의 커다란 

검은색 점이 있는데 기부 가장자리의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적당하게 작은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7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

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에 가깝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

의 생김새는 사각형에 가까운데, 너비와 길이가 거의 같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

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앞쪽으로 매우 

돌출되었다. 옆가장자리는 둥글고, 앞쪽과 기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간 좁아지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 근처에 검은색 가로홈이 또렷하게 패여 있으며, 측면과 기부 사

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었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등면

은 볼록하며, 양 측면은 평행하다. 점각열은 뚜렷하지 않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불규칙적이고 성기며 

얕고 거칠게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고 불규칙한 점각들로 덮여 있으며 간실 표면은 약간 주름져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

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매우 강하게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

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서울: 1ex (종로구 북한산성: 2.x.1971, K.H. Park); 충북: 1ex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17.vi.2003, 

J.K. Kim and J.D. Yeo); 전남: 1ex (영암군 월출산: 14.v.2000, S.J. Chang).

세계분포: 한국, 일본 (Tsushima), 중국 (Fujian, Zhejiang).

국내분포: 서울, 충북, 전남.

9.  가슴빨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miles (Fowler, 1913) 

Tetralanguria miles Fowler, 1913: 134; ZSK, 1969: 108;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고찰: Tetraphala miles의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동물명감 (1969)에 표본정보나 지리적 분포 등 

아무런 정보 없이 한국 분포종으로 기록된 이래로 여러 문헌에서 이 기록내용을 인용해 왔다. 하지만 본 종은 

구북구 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며, 2007년 (Wegrzynowicz)에 발간된 구북구 카탈로그에도 본 종이 한국 분포

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본 종의 분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숨은버섯벌레아과 
Subfamily Cryptophilinae Casey, 1900

Cryptophilini Casey, 1900: 77.

Type genus: Cryptophilus Reitter, 1874.

구북구 속과 종: 4속 (한국 1속), 19종 (한국 1종).

분포: 아시아, 유럽.

고찰: Cryptophilus속, Leucohimatium속과 Macrophagus속은 곡식쑤시기과 (Cryptophagidae)에 속해 있었

으나, Sen Gupta와 Crowson (1971)은 곡식쑤시기과 곤충과 유사한 소수의 종들, 즉 위에 언급한 속들을 방아

벌레과 (Languriidae, 후에 방아벌레아과로 격하됨)에 편입시켰다. Cryptophilu 속의 분류역사는 Leschen & 

Wegrzynowicz (1998)와 Wegrzynowicz (2002)가 정리하였다. 현재, Cryptophilus속은 Cryptophilinae아과에 

소속되어 있고, Leucohimatium 속과 Macrophagus속 (한국에 분포하지 않음)은 Xenoscelinae아과에 소속되

어 상위분류군인 버섯벌레과에 포함되어 있다 (Leschen, 2003).

숨은버섯벌레족 
Tribe Cryptophilini Casey, 1900

Cryptophilini Casey, 1900: 77.

Type genus: Cryptophilus Reitter,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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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마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fryi (Fowler, 1886) (도판 C8, J8, N8, R8)

Tetralanguroides fiyi Fowler, 1886: 319.

Tetralanguria fryi: Kim and Kim, 1974; Kim et al., 1991: 163; Kim et al., 1994: 168; Kim, 1995: 129; Kwon et 

al., 1996: 158. 

Tetraphala fryi: Wegrzynowicz, 2007: 536;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0.5–1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 측면이 평행하다.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

이 난다. 몸 색깔 (앞가슴등판 제외)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붉은색으로 세 개의 커다란 

검은색 점이 있는데 기부 가장자리의 색깔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적당하게 작은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7번째에서 11번째까지의 더

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납작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에 가깝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

의 생김새는 사각형에 가까운데, 너비와 길이가 거의 같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

다. 모든 가장자리는 명확하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이고, 앞가장자리 각은 앞쪽으로 매우 

돌출되었다. 옆가장자리는 둥글고, 앞쪽과 기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간 좁아지며,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굴곡져 있고, 기부 중앙 부분 근처에 검은색 가로홈이 또렷하게 패여 있으며, 측면과 기부 사

이엔 짧은 세로홈이 깊게 패여 있다. 뒷가장자리의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었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등면

은 볼록하며, 양 측면은 평행하다. 점각열은 뚜렷하지 않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불규칙적이고 성기며 

얕고 거칠게 찍혀 있다. 간실은 편평하고 불규칙한 점각들로 덮여 있으며 간실 표면은 약간 주름져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번째 발목마디부터 4번

째 발목마디까지의 아랫면은 매우 강하게 엽편화되었으며 센털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1번째 발목마디는 2번째

와 3번째 발목마디보다 길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아래쪽에 숨어 있다. 

관찰표본: 서울: 1ex (종로구 북한산성: 2.x.1971, K.H. Park); 충북: 1ex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17.vi.2003, 

J.K. Kim and J.D. Yeo); 전남: 1ex (영암군 월출산: 14.v.2000, S.J. Chang).

세계분포: 한국, 일본 (Tsushima), 중국 (Fujian, Zhejiang).

국내분포: 서울, 충북, 전남.

9.  가슴빨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miles (Fowler, 1913) 

Tetralanguria miles Fowler, 1913: 134; ZSK, 1969: 108; Kim et al., 1994: 168; Kwon et al., 1996: 158; Jung and 

Park, 2014: 441; Hong and Lee, 2014: 178.

고찰: Tetraphala miles의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동물명감 (1969)에 표본정보나 지리적 분포 등 

아무런 정보 없이 한국 분포종으로 기록된 이래로 여러 문헌에서 이 기록내용을 인용해 왔다. 하지만 본 종은 

구북구 지역에 분포하지 않으며, 2007년 (Wegrzynowicz)에 발간된 구북구 카탈로그에도 본 종이 한국 분포

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본 종의 분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숨은버섯벌레아과 
Subfamily Cryptophilinae Casey, 1900

Cryptophilini Casey, 1900: 77.

Type genus: Cryptophilus Reitter, 1874.

구북구 속과 종: 4속 (한국 1속), 19종 (한국 1종).

분포: 아시아, 유럽.

고찰: Cryptophilus속, Leucohimatium속과 Macrophagus속은 곡식쑤시기과 (Cryptophagidae)에 속해 있었

으나, Sen Gupta와 Crowson (1971)은 곡식쑤시기과 곤충과 유사한 소수의 종들, 즉 위에 언급한 속들을 방아

벌레과 (Languriidae, 후에 방아벌레아과로 격하됨)에 편입시켰다. Cryptophilu 속의 분류역사는 Leschen & 

Wegrzynowicz (1998)와 Wegrzynowicz (2002)가 정리하였다. 현재, Cryptophilus속은 Cryptophilinae아과에 

소속되어 있고, Leucohimatium 속과 Macrophagus속 (한국에 분포하지 않음)은 Xenoscelinae아과에 소속되

어 상위분류군인 버섯벌레과에 포함되어 있다 (Leschen, 2003).

숨은버섯벌레족 
Tribe Cryptophilini Casey, 1900

Cryptophilini Casey, 1900: 77.

Type genus: Cryptophilus Reitter, 1874.



22 23

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버섯벌레과: 줄점버섯벌레속

숨은버섯벌레속 
Genus Cryptophilus Reitter, 1874

Cryptophilus Reitter, 1874: 381. Type species: Cryptophagus integer Heer, 1841.

Tomarops Grouvelle, 1903: 343. Type species: Tomarops punctatus Grouvelle, 1903.

구북구 종수: 9종 이상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유럽.

10.  숨은버섯벌레 
	 Cryptophilus	integer (Heer, 1841)

Cryptophagus integer Heer, 1841: 426; Ljubarsky, 1991: 111; Ljubarsky, 1997: 49; Wegrzynowicz, 2007: 531; 

Hong and Lee, 2014: 178.

Paramecosoma simplex Wollaston, 1857: 50.

Cryptophagus muticus Brisout de Barneville, 1863: 67.

Cryptophagus ceylonicus Motschulsky, 1866: 396.

Paramecosoma balearicus Schaufuss, 1869: 14.

Cryptophagus barnevillei Tournier, 1872: 445.

Cryptophilus debilis Sharp, 1885: 145.

Cryptophilus frater Grouvelle, 1898: 43.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북한 (평남).

고찰: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Ljubarsky는 본 종이 북한에 분포한다고 그의 논문 [“Cryptophagidae 

(Coleoptera) from North Korea”]을 통해 1991년에 처음 보고하였다. 당시 관찰 표본은 1개체 (평남, 평양호텔, 6. 

Aug. 1971)이다. 본 종은 세계적으로 분포하므로 남한에도 분포할 것으로 짐작되는 바, 앞으로 면밀한 채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줄점버섯벌레아과

Subfamily Xenoscelinae Ganglbauer, 1899 

Xenoscelini Ganglbauer, 1899: 649. Type genus: Xenoscelis Wollaston, 1864.

Eicolyctini Vogt, 1967: 103. Type genus: Eicolyctus J. R. Sahlberg, 1919 [syn. of Zavaljus Reitter, 1880].

Loberonothini Sen Gupta and Crowson, 1969: 127. Type genus: Loberonotha Sen Gupta and Crowson, 1969.

구북구 속과 종: 8속 (한국 2속), 17종 이상 (한국 2종).

분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부 (카나리 섬).

줄점버섯벌레속

Genus Henoticonus Reitter, 1878

Henoticonus Reitter, 1878: 127.

Type species Henotic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구북구 종수: 1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한국, 일본.

11.  줄점버섯벌레 
	 Henoticon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도판 C9)

Henotic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127.

Henoticonus triphylloides: Schenkling, 1923: 15; Song and Ahn, 2010: 195;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등면은 볼록하고 약간 윤이 난다. 머리와 앞가

슴등판은 검은색이고, 딱지날개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붉은색이 감도는 갈색이고, 더듬이와 다리는 검붉

은색이 도는 갈색이며, 몸의 아랫면은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는 거친 점각이 찍혀 있고, 정수리선이 

있으며, 겹눈주변의 선은 겹눈의 뒤쪽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다. 겹눈은 옆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듬이 삽입공은 노출되지 않는다. 더듬이는 대체로 염주 모양으로, 9번

째 마디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넓어져서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너비보

다 약 1.6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는 3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짧고,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22 23

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버섯벌레과: 줄점버섯벌레속

숨은버섯벌레속 
Genus Cryptophilus Reitter, 1874

Cryptophilus Reitter, 1874: 381. Type species: Cryptophagus integer Heer, 1841.

Tomarops Grouvelle, 1903: 343. Type species: Tomarops punctatus Grouvelle, 1903.

구북구 종수: 9종 이상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유럽.

10.  숨은버섯벌레 
	 Cryptophilus	integer (Heer, 1841)

Cryptophagus integer Heer, 1841: 426; Ljubarsky, 1991: 111; Ljubarsky, 1997: 49; Wegrzynowicz, 2007: 531; 

Hong and Lee, 2014: 178.

Paramecosoma simplex Wollaston, 1857: 50.

Cryptophagus muticus Brisout de Barneville, 1863: 67.

Cryptophagus ceylonicus Motschulsky, 1866: 396.

Paramecosoma balearicus Schaufuss, 1869: 14.

Cryptophagus barnevillei Tournier, 1872: 445.

Cryptophilus debilis Sharp, 1885: 145.

Cryptophilus frater Grouvelle, 1898: 43.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전 세계.

국내분포: 북한 (평남).

고찰: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Ljubarsky는 본 종이 북한에 분포한다고 그의 논문 [“Cryptophagidae 

(Coleoptera) from North Korea”]을 통해 1991년에 처음 보고하였다. 당시 관찰 표본은 1개체 (평남, 평양호텔, 6. 

Aug. 1971)이다. 본 종은 세계적으로 분포하므로 남한에도 분포할 것으로 짐작되는 바, 앞으로 면밀한 채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줄점버섯벌레아과

Subfamily Xenoscelinae Ganglbauer, 1899 

Xenoscelini Ganglbauer, 1899: 649. Type genus: Xenoscelis Wollaston, 1864.

Eicolyctini Vogt, 1967: 103. Type genus: Eicolyctus J. R. Sahlberg, 1919 [syn. of Zavaljus Reitter, 1880].

Loberonothini Sen Gupta and Crowson, 1969: 127. Type genus: Loberonotha Sen Gupta and Crowson, 1969.

구북구 속과 종: 8속 (한국 2속), 17종 이상 (한국 2종).

분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부 (카나리 섬).

줄점버섯벌레속

Genus Henoticonus Reitter, 1878

Henoticonus Reitter, 1878: 127.

Type species Henotic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구북구 종수: 1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한국, 일본.

11.  줄점버섯벌레 
	 Henoticon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도판 C9)

Henotic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127.

Henoticonus triphylloides: Schenkling, 1923: 15; Song and Ahn, 2010: 195;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등면은 볼록하고 약간 윤이 난다. 머리와 앞가

슴등판은 검은색이고, 딱지날개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붉은색이 감도는 갈색이고, 더듬이와 다리는 검붉

은색이 도는 갈색이며, 몸의 아랫면은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는 거친 점각이 찍혀 있고, 정수리선이 

있으며, 겹눈주변의 선은 겹눈의 뒤쪽 부분까지 연장되어 있다. 겹눈은 옆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듬이 삽입공은 노출되지 않는다. 더듬이는 대체로 염주 모양으로, 9번

째 마디에서 11번째까지의 더듬이 마디는 넓어져서 느슨한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너비보

다 약 1.6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는 3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짧고,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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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너비보다 길이가 약 1.2배 더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원통 모양이고, 아랫입술수염의 마

지막 마디는 약간 넓은 원통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은 가로로 넓으며, 폭이 길이보다 약 1.4배 넓은데, 기부 부

분이 가장 넓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거칠고 큰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간 둥글고, 옆

부분은 가장자리를 따라 좁게 눌려 있고, 기부 부분은 약한 굴곡져 있으며 안쪽으로 각이 져 있다. 딱지날개

는 길쭉한 타원형으로 길이가 너비보다 약 1.5배 길고,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다. 점각열은 뚜렷한데,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얕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매끈하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1번

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는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길쭉하다. 전기절강은 뒤쪽에서 좁게 열려 있고, 앞

가슴복판은 짧고 넓으며, 앞가슴복판돌기는 좁은데 끝쪽 부분은 넓어지다 둥글어진다. 가운데가슴복판은 V

자 모양이고, 뒷가슴복판에는 중앙선이 나 있다.

관찰표본: 기록: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상원사 주변 (충남대 소장)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Genus Leucohimatium Rosenhauer, 1856

Leucohimatium Rosenhauer, 1856:179.

Type species Leucohimatium angustum Rosenhauer, 1856 (= Tenebrio arundinaceus Forskål, 1775).

구북구 종수: 5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유럽, 열대아프리카 지역, 호주 지역.

12.  Leucohimatium	langii (Solsky, 1866) 

Paramecosoma langii Solsky, 1866: 90.

Leucohimatium brevicolle Reitter, 1878: 93.

Leucohimatium langii: Lyubarsky, 1991; Wegrzynowicz, 2007: 536; ;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중앙/서부/ 동부 유럽, 코카서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포함), 몽골, 북한.

국내분포: 북한 (평남).

고찰: 본 종은 구북구 지역의 스텝지역에 서식하는데, 서북쪽의 경계는 Carpathian Basin 평원에 위치

한다.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Ljubarsky는 본 종이 북한에 분포한다고 그의 논문  

[“Cryptophagidae (Coleoptera) from North Korea”]을 통해 1991년에 처음 보고하였다. 당시 관찰 표본은 2개체

로 평안남도 (Sa Gam, 평양 북쪽 45 km 지점, 12. Aug. 1971, 강변의 풀밭, 잡초와 덤불숲에서 스위핑; 평양시, 

대동강과 평양 호텔 사이의 공원, 1. Sept. 1971, 공원의 풀밭과 덤불숲에서 스위핑)에서 채집한 표본이었다. 

버섯벌레아과 
Subfamily Erotylinae Latreille, 1802

Erotylinae Latreille, 1802: 233.

Type genus: Erotylus Fabricius, 1775.

몸의 길이는 2.0–2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거의 둥근 모양이거나 반구형에서 길쭉한 원통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거나 매우 볼록하다. 보통 몸 표면은 매끈하여 반짝반짝 윤이 나거나 때

때로 누운 털로 덮여 있다. 몸 색깔은 대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의 점무늬가 있으나, 드물

게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 점무늬도 있다. 머리는 앞쪽으로 향하는 전구식이고, 가로로 넓은 앞가슴등판에 깊

게 끼어 있다. 후두부의 양쪽 옆부분에 한 쌍의 마찰판이 있으며 (Amblyopus, Cyrtotriplax, Rhodotritoma, 

Scelidopetalon, Triplax, Dacne, Phonodacne속 등), 후두부 앞쪽 부분에 마찰판이 있는 속들 (Phonodacne 등)

도 있다. 더듬이는 11마디로, 더듬이의 총길이는 몸의 절반 길이와 거의 비슷하거나 짧다. 더듬이의 생김새는 

곤봉 모양인데, 보통 8–11번째 또는 9–11번째 마디가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

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방추 모양에서 도끼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가슴등판은 머리의 폭보다 넓

으며, 사각형에 가깝고, 등면은 매끈하거나 점각들이 찍혀 있고, 양쪽 옆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하거나 앞쪽으

로 갈수록 좁아지고, 종종 앞가장자리 각은 돌출되어 있다. 딱지날개의 끝부분은 완전히 둥글고, 표면에는 점

각열이 있거나 매끈하다.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껍고, 종아리마디는 납작하며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며, 표

면에는 홈이 패여 있고, 끝쪽에는 작은 말단 가시털이 나 있다. 발목마디의 형식은 암컷과 수컷 모두 5–5–5식

인데, 보통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고, 발목마디 아랫면에는 센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다. 앞가슴복판은 기

절 앞쪽에서 매우 길거나 적당히 길고, 끝쪽으로 갈수록 팽창되는 넒은 앞가슴복판돌기 (intercoxal process)

를 가지고 있다. 앞기절 홈 (procoxal cavities)은 넓게 분리되어 있고, 기부쪽에서 넓게 닫혀 있다 (Ross, 1963; 

Chûjô, 1969).

분포: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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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너비보다 길이가 약 1.2배 더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원통 모양이고, 아랫입술수염의 마

지막 마디는 약간 넓은 원통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은 가로로 넓으며, 폭이 길이보다 약 1.4배 넓은데, 기부 부

분이 가장 넓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거칠고 큰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간 둥글고, 옆

부분은 가장자리를 따라 좁게 눌려 있고, 기부 부분은 약한 굴곡져 있으며 안쪽으로 각이 져 있다. 딱지날개

는 길쭉한 타원형으로 길이가 너비보다 약 1.5배 길고, 가운데 부분이 가장 넓다. 점각열은 뚜렷한데,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얕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매끈하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두툼하다. 1번

째 발목마디부터 4번째 발목마디는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길쭉하다. 전기절강은 뒤쪽에서 좁게 열려 있고, 앞

가슴복판은 짧고 넓으며, 앞가슴복판돌기는 좁은데 끝쪽 부분은 넓어지다 둥글어진다. 가운데가슴복판은 V

자 모양이고, 뒷가슴복판에는 중앙선이 나 있다.

관찰표본: 기록: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상원사 주변 (충남대 소장)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Genus Leucohimatium Rosenhauer, 1856

Leucohimatium Rosenhauer, 1856:179.

Type species Leucohimatium angustum Rosenhauer, 1856 (= Tenebrio arundinaceus Forskål, 1775).

구북구 종수: 5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유럽, 열대아프리카 지역, 호주 지역.

12.  Leucohimatium	langii (Solsky, 1866) 

Paramecosoma langii Solsky, 1866: 90.

Leucohimatium brevicolle Reitter, 1878: 93.

Leucohimatium langii: Lyubarsky, 1991; Wegrzynowicz, 2007: 536; ;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중앙/서부/ 동부 유럽, 코카서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포함), 몽골, 북한.

국내분포: 북한 (평남).

고찰: 본 종은 구북구 지역의 스텝지역에 서식하는데, 서북쪽의 경계는 Carpathian Basin 평원에 위치

한다.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Ljubarsky는 본 종이 북한에 분포한다고 그의 논문  

[“Cryptophagidae (Coleoptera) from North Korea”]을 통해 1991년에 처음 보고하였다. 당시 관찰 표본은 2개체

로 평안남도 (Sa Gam, 평양 북쪽 45 km 지점, 12. Aug. 1971, 강변의 풀밭, 잡초와 덤불숲에서 스위핑; 평양시, 

대동강과 평양 호텔 사이의 공원, 1. Sept. 1971, 공원의 풀밭과 덤불숲에서 스위핑)에서 채집한 표본이었다. 

버섯벌레아과 
Subfamily Erotylinae Latreille, 1802

Erotylinae Latreille, 1802: 233.

Type genus: Erotylus Fabricius, 1775.

몸의 길이는 2.0–2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거의 둥근 모양이거나 반구형에서 길쭉한 원통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거나 매우 볼록하다. 보통 몸 표면은 매끈하여 반짝반짝 윤이 나거나 때

때로 누운 털로 덮여 있다. 몸 색깔은 대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의 점무늬가 있으나, 드물

게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 점무늬도 있다. 머리는 앞쪽으로 향하는 전구식이고, 가로로 넓은 앞가슴등판에 깊

게 끼어 있다. 후두부의 양쪽 옆부분에 한 쌍의 마찰판이 있으며 (Amblyopus, Cyrtotriplax, Rhodotritoma, 

Scelidopetalon, Triplax, Dacne, Phonodacne속 등), 후두부 앞쪽 부분에 마찰판이 있는 속들 (Phonodacne 등)

도 있다. 더듬이는 11마디로, 더듬이의 총길이는 몸의 절반 길이와 거의 비슷하거나 짧다. 더듬이의 생김새는 

곤봉 모양인데, 보통 8–11번째 또는 9–11번째 마디가 곤봉 모양을 형성한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

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방추 모양에서 도끼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가슴등판은 머리의 폭보다 넓

으며, 사각형에 가깝고, 등면은 매끈하거나 점각들이 찍혀 있고, 양쪽 옆 가장자리는 거의 평행하거나 앞쪽으

로 갈수록 좁아지고, 종종 앞가장자리 각은 돌출되어 있다. 딱지날개의 끝부분은 완전히 둥글고, 표면에는 점

각열이 있거나 매끈하다.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껍고, 종아리마디는 납작하며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며, 표

면에는 홈이 패여 있고, 끝쪽에는 작은 말단 가시털이 나 있다. 발목마디의 형식은 암컷과 수컷 모두 5–5–5식

인데, 보통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고, 발목마디 아랫면에는 센털로 빽빽하게 덮여 있다. 앞가슴복판은 기

절 앞쪽에서 매우 길거나 적당히 길고, 끝쪽으로 갈수록 팽창되는 넒은 앞가슴복판돌기 (intercoxal process)

를 가지고 있다. 앞기절 홈 (procoxal cavities)은 넓게 분리되어 있고, 기부쪽에서 넓게 닫혀 있다 (Ross, 1963; 

Chûjô, 1969).

분포: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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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버섯벌레아과의 족 검색표

1.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넓지 않고, 1–4번째 발목마디의 길이는 각각 거의 비슷하여 모든 발목

마디가 등쪽에서 보인다  ························································································  Dacnini

–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넓고, 1–3번째 발목마디의 길이는 길지만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에 숨겨져 있어, 모든 발목마디가 등쪽에서 보이지 않는다  ······································ 2

2.   몸의 생김새는 매우 크고 길쭉한 원통형이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없으며 작은턱에는 2개의 치상

돌기가 있다  ····································································································  Encaustini

–   몸의 생김새는 작거나 중간 크기이며 대체로 둥글거나 긴 타원형이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있으며 

작은턱에는 치상돌기가 없다  ·················································································  Tritomini

가는버섯벌레족

Tribe Dacnini Gistel, 1848

Engidites Latreille, 1829: 506. Type genus: Engis Paykull, 1800 (syn. of Dacne Latreille, 1797).

Dacneidae Gistel, 1848: 3. Type genus: Dacne Latreille, 1797.

Cryptodacnini Sen Gupta, 1969: 101. Type genus: Cryptodacne Sharp, 1878.

몸의 크기는 작은 종에서 큰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몸의 생김새는 원통 모양에 가깝고, 장방형이고, 타

원형이다. 등면은 볼록하고,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에는 Dacne, Phonodacne, Thallis, Neothallis

속을 제외하고 마찰판이 있다. 더듬이의 생김새는 곤봉 모양인데, 9–11번째 마디는 넓게 압축된 곤봉을 이룬

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딱지날개에는 대체적으로 점각열

이 있거나 종종 점각들이 흩어져 있다. 다리는 대체적으로 가느다란 편으로, 종아리마디는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지지 않는다. 발목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1–3번째 발목마디의 각각의 길이는 거의 같고, 4번째 발목마

디는 1–3번째 각각의 마디보다 약간 작거나 거의 비슷해서 모든 발목마디가 등쪽에서 보인다. 

고찰: 본 족은 세계에 분포한다. 이 족에 속한 종들은 대체적으로 작은턱수염과 발목마디의 모양, 먹이버섯

과의 관계, 세계적인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그룹에 비해 원시적이다 (Boyle, 1956; Goodrich and Skelley, 

1991).

구북구 속 수: 6속 (한국 2속), 30종 이상 (한국 4종).

분포: 전 세계.

한국산 가는버섯벌레족의 속 검색표

1.   겹눈을 이루는 낱눈들은 거칠게 배열되었다. 앞가슴복판돌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거의 덮고 있어 가운데

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  Microsternus Lewis

–   겹눈을 이루는 낱눈들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배열되었다. 앞가슴복판돌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덮고 있지 

않아서 가운데가슴복판은 크고 완전하게 이뤄졌다.  ·············································  Dacne Latreille

가는버섯벌레속 
Genus Dacne Latreille, 1797

Dacne Latreille, 1797: 12. Type species: Ips humeralis Fabricius, 1787 (= Dermestes bipustulatus Thunberg, 

1781).

Engis Paykull, 1800: 349. Type species: Ips humeralis Fabricius, 1787 (= Dermestes bipustulatus Thunberg, 

1781).

Cnecosophagus Reitter, 1875: 42. Type species: Cnecosophagus jekeli Reitter, 1875 (= Dermestes bipustulatus 

Thunberg, 1781).

몸의 크기는 작고,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들은 정교하고 

거칠게 배열되어 있고, 겹눈 간의 거리는 멀다. 더듬이의 9–11번째 마디는 곤봉 모양인데 각각의 마디들은 너비

보다 길이가 더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너비보다 길이가 더 길다. 딱지날개에는 대체적으로 점각열

이 있거나 종종 점각들이 흩어져 있다. 앞가슴복판돌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덮고 있지 않아서 가운데가슴복

판은 크고 완전하다. 

구북구 종수: 16종 이상 (한국 4종).

분포 (구북구): 북미 지역과 구북구 지역.

한국산 가는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앞가슴등판은 완전하게 또는 대체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 2

–  앞가슴등판은 완전하게 또는 대체로 검은색이다  ··································································· 3

2.  머리, 앞가슴등판과 소순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  D. osawai

–   머리와 소순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대체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지만 중앙 부분에 

크고 검은 무늬가 있다  ··························································································  D. pi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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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버섯벌레아과의 족 검색표

1.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넓지 않고, 1–4번째 발목마디의 길이는 각각 거의 비슷하여 모든 발목

마디가 등쪽에서 보인다  ························································································  Dacnini

–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넓고, 1–3번째 발목마디의 길이는 길지만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에 숨겨져 있어, 모든 발목마디가 등쪽에서 보이지 않는다  ······································ 2

2.   몸의 생김새는 매우 크고 길쭉한 원통형이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없으며 작은턱에는 2개의 치상

돌기가 있다  ····································································································  Encaustini

–   몸의 생김새는 작거나 중간 크기이며 대체로 둥글거나 긴 타원형이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있으며 

작은턱에는 치상돌기가 없다  ·················································································  Tritomini

가는버섯벌레족

Tribe Dacnini Gistel, 1848

Engidites Latreille, 1829: 506. Type genus: Engis Paykull, 1800 (syn. of Dacne Latreille, 1797).

Dacneidae Gistel, 1848: 3. Type genus: Dacne Latreille, 1797.

Cryptodacnini Sen Gupta, 1969: 101. Type genus: Cryptodacne Sharp, 1878.

몸의 크기는 작은 종에서 큰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몸의 생김새는 원통 모양에 가깝고, 장방형이고, 타

원형이다. 등면은 볼록하고,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에는 Dacne, Phonodacne, Thallis, Neothallis

속을 제외하고 마찰판이 있다. 더듬이의 생김새는 곤봉 모양인데, 9–11번째 마디는 넓게 압축된 곤봉을 이룬

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딱지날개에는 대체적으로 점각열

이 있거나 종종 점각들이 흩어져 있다. 다리는 대체적으로 가느다란 편으로, 종아리마디는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지지 않는다. 발목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1–3번째 발목마디의 각각의 길이는 거의 같고, 4번째 발목마

디는 1–3번째 각각의 마디보다 약간 작거나 거의 비슷해서 모든 발목마디가 등쪽에서 보인다. 

고찰: 본 족은 세계에 분포한다. 이 족에 속한 종들은 대체적으로 작은턱수염과 발목마디의 모양, 먹이버섯

과의 관계, 세계적인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그룹에 비해 원시적이다 (Boyle, 1956; Goodrich and Skelley, 

1991).

구북구 속 수: 6속 (한국 2속), 30종 이상 (한국 4종).

분포: 전 세계.

한국산 가는버섯벌레족의 속 검색표

1.   겹눈을 이루는 낱눈들은 거칠게 배열되었다. 앞가슴복판돌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거의 덮고 있어 가운데

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  Microsternus Lewis

–   겹눈을 이루는 낱눈들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배열되었다. 앞가슴복판돌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덮고 있지 

않아서 가운데가슴복판은 크고 완전하게 이뤄졌다.  ·············································  Dacne Latreille

가는버섯벌레속 
Genus Dacne Latreille, 1797

Dacne Latreille, 1797: 12. Type species: Ips humeralis Fabricius, 1787 (= Dermestes bipustulatus Thunberg, 

1781).

Engis Paykull, 1800: 349. Type species: Ips humeralis Fabricius, 1787 (= Dermestes bipustulatus Thunberg, 

1781).

Cnecosophagus Reitter, 1875: 42. Type species: Cnecosophagus jekeli Reitter, 1875 (= Dermestes bipustulatus 

Thunberg, 1781).

몸의 크기는 작고,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들은 정교하고 

거칠게 배열되어 있고, 겹눈 간의 거리는 멀다. 더듬이의 9–11번째 마디는 곤봉 모양인데 각각의 마디들은 너비

보다 길이가 더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너비보다 길이가 더 길다. 딱지날개에는 대체적으로 점각열

이 있거나 종종 점각들이 흩어져 있다. 앞가슴복판돌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덮고 있지 않아서 가운데가슴복

판은 크고 완전하다. 

구북구 종수: 16종 이상 (한국 4종).

분포 (구북구): 북미 지역과 구북구 지역.

한국산 가는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앞가슴등판은 완전하게 또는 대체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 2

–  앞가슴등판은 완전하게 또는 대체로 검은색이다  ··································································· 3

2.  머리, 앞가슴등판과 소순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  D. osawai

–   머리와 소순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앞가슴등판은 대체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지만 중앙 부분에 

크고 검은 무늬가 있다  ··························································································  D. pi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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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딱지날개의 무늬는 매우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데, 기부쪽을 향해 구부러지지 않고, 봉합선과도 멀리 떨어

져 있다  ······················································································ D. fungorum nigrocephala

–   딱지날개의 무늬는 비스듬하게 놓여 있지 않고, 기부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고, 봉합선과도 거의 인접해 

있다  ·············································································································  D. zonaria

13-1. Dacne	fungorum	fungorum Lewis, 1887

Dacne fungorum fungorum Lewis, 1887a: 56; Narita, 1939: 47; Ishii, 1940: 38; Kim et al., 1994: 169. 

Engis binaeva Reitter, 1897: 123.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없음.

고찰: 본 아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Narita는 1939년 경기도 소재 

소요산에서 본 아종이 분포한다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 과제물에 아무런 종 정보 없이 기록했다. 그후 

기록으로만 인용되어 왔으나, 필자는 전국을 돌며 수년 동안 본 종의 표본을 채집을 시도했지만 관찰하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본 아종은 국내에 서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Chûjô 등이 1993년에 발표한 

신아종인 Dacne fungorum nigrocephala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추후 두 아종에 

대한 면밀한 분류학적 검토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13-2. 가는버섯벌레 
	 Dacne	fungorum	nig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도판 C10, J10, N10, S10]

Dacne fungorum nig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9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7;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2–4.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인데 더듬이, 딱지날개의 무늬, 다리와 마지막 배마디는 붉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

는 약간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정교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

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

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넷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

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

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

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

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으며, 뒷가장자리의 각은 둥글게 돌출되어 있다. 소순판

은 5각형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해 너비보다 길이가 약 1.2배 길며,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한데, 

기부쪽 1/2 부분의 점각은 규칙적이고 끝쪽 1/2 부분의 점각은 약간 얕으며 비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

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의 앞부분에 이르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가운데가슴복판을 앞가슴복판돌

기가 덮고 있지 않아 가운데가슴복판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관찰표본: 서울: 3exs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24.vi.2006, B.H. Jung, 줄버섯); 경기: 4exs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iv.2004, B.H. Jung, 균사체); 19exs (인천시 강화도 마니산: 6.x.2006, B.H. Jung, 뽕나무버섯); 2exs 

(하남시 춘공동 이성산성: 24.v.2007, B.H. Jung, 난버섯); 1ex (구리시 동구릉: 10.vi.2015, B.H. Jung, 때죽도장 

버섯).

먹이버섯: 줄버섯, 난버섯, 때죽도장버섯, 뽕나무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남한).

국내분포: 서울, 경기도.

고찰: 본 아종은 원아종인 Dacne fungorum fungorum Lewis, 1887과 비슷하나, 머리의 색깔 형질이 노란색

으로 원종과 구분된다 (Chûjô et al., 1993). 하지만 단순히 색변이일 가능성도 있어 추후 분자분석과 형태의 

통합적 분류가 필요한 종이다.

14.  제주가는버섯벌레 
	 Dacne	osawai Ashida & Kim, 1999 (도판 D11, J11, N11, S11)

Dacne osawai Ashida & Kim, 1999: 381;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머리, 앞

가슴등판, 소순판과 몸의 아랫면은 붉은빛이 도는 광택성 갈색이다. 더듬이, 입틀과 다리는 무광택성 붉은빛

이 도는 갈색이다. 딱지날개는 검은색으로, 양쪽 어깨 부분엔 1개의 크고 가로로 넓으며 붉은빛이 도는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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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딱지날개의 무늬는 매우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데, 기부쪽을 향해 구부러지지 않고, 봉합선과도 멀리 떨어

져 있다  ······················································································ D. fungorum nigrocephala

–   딱지날개의 무늬는 비스듬하게 놓여 있지 않고, 기부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고, 봉합선과도 거의 인접해 

있다  ·············································································································  D. zonaria

13-1. Dacne	fungorum	fungorum Lewis, 1887

Dacne fungorum fungorum Lewis, 1887a: 56; Narita, 1939: 47; Ishii, 1940: 38; Kim et al., 1994: 169. 

Engis binaeva Reitter, 1897: 123.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없음.

고찰: 본 아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Narita는 1939년 경기도 소재 

소요산에서 본 아종이 분포한다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 과제물에 아무런 종 정보 없이 기록했다. 그후 

기록으로만 인용되어 왔으나, 필자는 전국을 돌며 수년 동안 본 종의 표본을 채집을 시도했지만 관찰하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본 아종은 국내에 서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Chûjô 등이 1993년에 발표한 

신아종인 Dacne fungorum nigrocephala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추후 두 아종에 

대한 면밀한 분류학적 검토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13-2. 가는버섯벌레 
	 Dacne	fungorum	nig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도판 C10, J10, N10, S10]

Dacne fungorum nig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9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7;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2–4.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인데 더듬이, 딱지날개의 무늬, 다리와 마지막 배마디는 붉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

는 약간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정교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

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

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넷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

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

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

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

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으며, 뒷가장자리의 각은 둥글게 돌출되어 있다. 소순판

은 5각형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해 너비보다 길이가 약 1.2배 길며,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한데, 

기부쪽 1/2 부분의 점각은 규칙적이고 끝쪽 1/2 부분의 점각은 약간 얕으며 비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

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의 앞부분에 이르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가운데가슴복판을 앞가슴복판돌

기가 덮고 있지 않아 가운데가슴복판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관찰표본: 서울: 3exs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24.vi.2006, B.H. Jung, 줄버섯); 경기: 4exs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iv.2004, B.H. Jung, 균사체); 19exs (인천시 강화도 마니산: 6.x.2006, B.H. Jung, 뽕나무버섯); 2exs 

(하남시 춘공동 이성산성: 24.v.2007, B.H. Jung, 난버섯); 1ex (구리시 동구릉: 10.vi.2015, B.H. Jung, 때죽도장 

버섯).

먹이버섯: 줄버섯, 난버섯, 때죽도장버섯, 뽕나무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남한).

국내분포: 서울, 경기도.

고찰: 본 아종은 원아종인 Dacne fungorum fungorum Lewis, 1887과 비슷하나, 머리의 색깔 형질이 노란색

으로 원종과 구분된다 (Chûjô et al., 1993). 하지만 단순히 색변이일 가능성도 있어 추후 분자분석과 형태의 

통합적 분류가 필요한 종이다.

14.  제주가는버섯벌레 
	 Dacne	osawai Ashida & Kim, 1999 (도판 D11, J11, N11, S11)

Dacne osawai Ashida & Kim, 1999: 381;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머리, 앞

가슴등판, 소순판과 몸의 아랫면은 붉은빛이 도는 광택성 갈색이다. 더듬이, 입틀과 다리는 무광택성 붉은빛

이 도는 갈색이다. 딱지날개는 검은색으로, 양쪽 어깨 부분엔 1개의 크고 가로로 넓으며 붉은빛이 도는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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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가 사선으로 나 있다. 각각의 무늬는 어깨 부분에서부터 봉합선에 이르기까지 비스듬히 놓여있는데, 봉합

선 근처로 수렴하지만 봉합선에 완전히 닿지 않는다. 머리에는 약간 성기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을 이

루는 낱눈은 정교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

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8번째 더듬이 마디는 삼각형에 가까운데 길이보다 더듬이 폭이 두 배 넓

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

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앞가슴등판은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가장 너비가 넓은 가운데 부분의 폭이 길이보

다 약 1.4배 더 넓다. 등면은 볼록하고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굴곡져 있고, 앞가장자

리 각은 둔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옆가장자리는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

부 가장자리는 파상형으로 굴곡져 있고, 뒷가장자리의 각은 둔하게 돌출되어 있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우

며 정교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딱지날개는 길쭉해 너비보다 길이가 약 1.2배 길며,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기부쪽 3/8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하고, 약간 성기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의 넓

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관찰표본: 제주: 1ex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1.v.2016, J.B. Seung); 1ex (제주시 조천읍 한라

산 성판악 주변: 13.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세계분포: 한국 (남한, 제주도).

국내분포: 제주도.

고찰: 본 종은 D. japonica Crotch, 1873와 형태적으로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몸이 더 길쭉하고, 

등면에는 점각이 강하게 찍혀 있고, 가슴등판의 등면은 덜 볼록하고, 딱지날개에 찍힌 무늬들은 봉합선에 완

전히 닿지 않으며 수컷의 생식기는 두툼하다. 맨 처음 국내에 보고한 표본들은 살아있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소나무류의 갈색부휴균에서 채집했다 (Ashida & Kim, 1999).

15.  노랑테가는버섯벌레 
 Dacne picta Crotch, 1873 (도판 D12, J12, N12, S12)

Dacne picta Crotch, 1873a: 188; Narita, 1939: 47;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2.7–3.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입틀, 더듬이, 앞가슴등판의 일부분 (가장자리를 에워싼 부분), 소순

판, 딱지날개의 무늬, 딱지날개의 끝부분, 몸의 아랫면과 다리는 붉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앞가슴등판 중앙부

분에는 검은색의 큰 무늬가 있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고, 겹눈 사이에는 가로로 넓은 얕은 홈이 패

여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정교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

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

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2번째 더듬이 마디는 3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짧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

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

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작고 규칙적인 점각이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

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

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으며, 뒷가장자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고 둥글다. 소순판

은 5각형에 가깝다. 딱지날개는 전체적으로 길쭉해 너비보다 길이가 약 1.5배 길며,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

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딱지날개마다 1개의 큰 노란색 무늬는 

어깨 부분에서 봉합선 근처에 걸쳐 가로로 놓여있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한데, 

기부 쪽 1/2 부분의 점각열은 규칙적이고 끝쪽 1/2 부분의 점각열은 점점 소멸되어 비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

진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끝쪽으로 갈

수록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의 앞부분에 이르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가운데가슴복판을 앞가슴

복판돌기가 덮고 있지 않아 가운데가슴복판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홍천군 삼마치리: 30.iv.2004, B.H. Jung); 서울: 20exs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24.vi.2006, B.H. Jung, 표고); 3exs (강북구 도봉동 초안산: 31.v.2007, B.H. Jung, 뽕나무버섯); 6exs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20.vi.2016, B.H. Jung, 표고); 경기: 1ex (인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26.v.2004, B.H. Jung, 

균사체); 2exs (광주군 무갑산: 27.v.2006, J.B. Seung, 균사체); 17exs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0.vi.2006, J.B. 

Seung, 덕다리버섯); 1ex (인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7.x.2006, J.B. Seung); 8exs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성: 

24.v.2007, B.H. Jung, 난버섯); 2exs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7.v.2007, B.H. Jung, 단색털구름버섯); 1ex (구리

시 동구릉: 20.ix.2007,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3exs (구리시 동구릉: 21.vi.2008, B.H. Jung, 덕다리버

섯); 1ex (구리시 동구릉: 9.viii.2008, B.H. Jung, 줄버섯); 10exs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계곡: 30.vi.2011, 

B.H. Jung, 때죽도장버섯과 덕다리버섯); 2ex (구리시 동구릉: 10.vi.2015, B.H. Jung, 때죽도장버섯); 3exs (양

평군 단월면 덕수리: 2.vi.2016, B.H. Jung, 표고); 6exs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 25.vi.2016, B.H. Jung, 표고).

먹이버섯: 줄버섯, 난버섯, 때죽도장버섯, 뽕나무버섯, 균사체, 표고, 덕다리버섯, 단색털구름버섯, 황갈색시

루뻔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이사 (극동 지역), 중국 (Guandong, Hubei, Zhejiang), 유럽 (Germany,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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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가 사선으로 나 있다. 각각의 무늬는 어깨 부분에서부터 봉합선에 이르기까지 비스듬히 놓여있는데, 봉합

선 근처로 수렴하지만 봉합선에 완전히 닿지 않는다. 머리에는 약간 성기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을 이

루는 낱눈은 정교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

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8번째 더듬이 마디는 삼각형에 가까운데 길이보다 더듬이 폭이 두 배 넓

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

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앞가슴등판은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가장 너비가 넓은 가운데 부분의 폭이 길이보

다 약 1.4배 더 넓다. 등면은 볼록하고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굴곡져 있고, 앞가장자

리 각은 둔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옆가장자리는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

부 가장자리는 파상형으로 굴곡져 있고, 뒷가장자리의 각은 둔하게 돌출되어 있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우

며 정교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딱지날개는 길쭉해 너비보다 길이가 약 1.2배 길며,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기부쪽 3/8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하고, 약간 성기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의 넓

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관찰표본: 제주: 1ex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1.v.2016, J.B. Seung); 1ex (제주시 조천읍 한라

산 성판악 주변: 13.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세계분포: 한국 (남한, 제주도).

국내분포: 제주도.

고찰: 본 종은 D. japonica Crotch, 1873와 형태적으로 비슷하나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 몸이 더 길쭉하고, 

등면에는 점각이 강하게 찍혀 있고, 가슴등판의 등면은 덜 볼록하고, 딱지날개에 찍힌 무늬들은 봉합선에 완

전히 닿지 않으며 수컷의 생식기는 두툼하다. 맨 처음 국내에 보고한 표본들은 살아있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소나무류의 갈색부휴균에서 채집했다 (Ashida & Kim, 1999).

15.  노랑테가는버섯벌레 
 Dacne picta Crotch, 1873 (도판 D12, J12, N12, S12)

Dacne picta Crotch, 1873a: 188; Narita, 1939: 47;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2.7–3.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입틀, 더듬이, 앞가슴등판의 일부분 (가장자리를 에워싼 부분), 소순

판, 딱지날개의 무늬, 딱지날개의 끝부분, 몸의 아랫면과 다리는 붉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앞가슴등판 중앙부

분에는 검은색의 큰 무늬가 있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고, 겹눈 사이에는 가로로 넓은 얕은 홈이 패

여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정교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

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

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2번째 더듬이 마디는 3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짧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

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

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작고 규칙적인 점각이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

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

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으며, 뒷가장자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고 둥글다. 소순판

은 5각형에 가깝다. 딱지날개는 전체적으로 길쭉해 너비보다 길이가 약 1.5배 길며,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

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딱지날개마다 1개의 큰 노란색 무늬는 

어깨 부분에서 봉합선 근처에 걸쳐 가로로 놓여있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한데, 

기부 쪽 1/2 부분의 점각열은 규칙적이고 끝쪽 1/2 부분의 점각열은 점점 소멸되어 비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매끄럽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

진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끝쪽으로 갈

수록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의 앞부분에 이르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가운데가슴복판을 앞가슴

복판돌기가 덮고 있지 않아 가운데가슴복판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홍천군 삼마치리: 30.iv.2004, B.H. Jung); 서울: 20exs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24.vi.2006, B.H. Jung, 표고); 3exs (강북구 도봉동 초안산: 31.v.2007, B.H. Jung, 뽕나무버섯); 6exs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20.vi.2016, B.H. Jung, 표고); 경기: 1ex (인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26.v.2004, B.H. Jung, 

균사체); 2exs (광주군 무갑산: 27.v.2006, J.B. Seung, 균사체); 17exs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0.vi.2006, J.B. 

Seung, 덕다리버섯); 1ex (인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7.x.2006, J.B. Seung); 8exs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성: 

24.v.2007, B.H. Jung, 난버섯); 2exs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27.v.2007, B.H. Jung, 단색털구름버섯); 1ex (구리

시 동구릉: 20.ix.2007,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3exs (구리시 동구릉: 21.vi.2008, B.H. Jung, 덕다리버

섯); 1ex (구리시 동구릉: 9.viii.2008, B.H. Jung, 줄버섯); 10exs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계곡: 30.vi.2011, 

B.H. Jung, 때죽도장버섯과 덕다리버섯); 2ex (구리시 동구릉: 10.vi.2015, B.H. Jung, 때죽도장버섯); 3exs (양

평군 단월면 덕수리: 2.vi.2016, B.H. Jung, 표고); 6exs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 25.vi.2016, B.H. Jung, 표고).

먹이버섯: 줄버섯, 난버섯, 때죽도장버섯, 뽕나무버섯, 균사체, 표고, 덕다리버섯, 단색털구름버섯, 황갈색시

루뻔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이사 (극동 지역), 중국 (Guandong, Hubei, Zhejiang), 유럽 (Germany,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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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16.  나도가는버섯벌레 
	 Dacne	zonaria	zonaria Lewis, 1887 (도판 D13, J13, N13, S13)

Dacne zonaria zonaria Lewis, 1887a: 56;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Engis jureceki Pic, 1921: 2.

몸의 길이는 3.0–3.2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입틀, 더듬이, 앞가슴등판의 앞경계 부분과 딱지날개의 무늬는 붉

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다리는 대체로 검은색인데, 종아리마디와 발목마디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 또는 희끄무

레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거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정교

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

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

보다 약 1.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

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

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

아진다. 등면에는 작고 규칙적인 점각이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

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으며, 뒷가장자

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고 둥글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깝다. 딱지날개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고 

약간 주름져 있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딱지날개마

다 한 개씩의 큰 노란색 무늬는 어깨 부분에서 봉합선에 걸쳐 가로로 놓여있는데, 어깨쪽을 향해 약간 구부러

져 있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기부 쪽 1/2 부분의 점각열에서 점각들은 깊고, 뚜렷하고, 거칠고 규칙적이고, 끝

쪽 1/2 부분의 점각들은 점점 얕아지며 비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고 불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5번째 발

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가

운데가슴복판의 앞부분에 이르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가운데가슴복판을 앞가슴복판돌기가 덮고 

있지 않아 가운데가슴복판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월정사: 3.vii.2008, B.H. Jung, 줄버섯); 1ex (평창군 진

부면 동산리 오대산 월정사: 27.v.2013, S.J. Park et al.,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실 소장); 전북: 1ex (순창군 구암

사 주변: 16.vii.2016, B.H. Jung and H.C. Park); 전남: 1ex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한재 주변: 8.ix.2016, B.H.); 

경북: 1ex (청도군 운문산 운문사 근처: 24.vii.2008, J.W. Lee); 제주: 5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13.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먹이버섯: 줄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전북, 경북, 제주도.

가슴버섯벌레속 
Genus Microsternus Lewis, 1887

Microsternus Lewis, 1887b: 3. Type species: Megalodacne ulkei Crotch, 1873.

몸의 크기는 작거나 중간 크기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 또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

하다. 겹눈은 크고, 낱눈은 정교하고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4번째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2번째와 3번째 더듬이 

마디와 거의 비슷하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느슨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방추형이

고,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서양배 모양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기부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딱지날개에는 점각열이 있고, 간실에는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다리는 두툼한 편이고, 4번째 발목마디는 3

번째 발목마디보다 짧고 좁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모두 합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

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덮고 있어 가운데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구북구 종수: 9종 이상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동양구 지역.

한국산 가슴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딱지날개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두 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 기부

쪽에 불꽃무늬와 끝쪽 1/3 부분에 가로무늬가 있다  ·················································  M. perforatus

–   딱지날개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세 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 기부

쪽 1/5 부분에 불꽃 모양의 무늬, 끝쪽 3/5 부분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로무늬와 끝부분에는 작은 무늬가 

있다  ··········································································································  M. tokio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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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16.  나도가는버섯벌레 
	 Dacne	zonaria	zonaria Lewis, 1887 (도판 D13, J13, N13, S13)

Dacne zonaria zonaria Lewis, 1887a: 56;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Engis jureceki Pic, 1921: 2.

몸의 길이는 3.0–3.2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입틀, 더듬이, 앞가슴등판의 앞경계 부분과 딱지날개의 무늬는 붉

은색이 도는 갈색이다. 다리는 대체로 검은색인데, 종아리마디와 발목마디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 또는 희끄무

레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는 크고 거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정교

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두 배 넓다. 더듬이

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

보다 약 1.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

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

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

아진다. 등면에는 작고 규칙적인 점각이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

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으며, 뒷가장자

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고 둥글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깝다. 딱지날개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고 

약간 주름져 있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딱지날개마

다 한 개씩의 큰 노란색 무늬는 어깨 부분에서 봉합선에 걸쳐 가로로 놓여있는데, 어깨쪽을 향해 약간 구부러

져 있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기부 쪽 1/2 부분의 점각열에서 점각들은 깊고, 뚜렷하고, 거칠고 규칙적이고, 끝

쪽 1/2 부분의 점각들은 점점 얕아지며 비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고 불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5번째 발

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하고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져 가

운데가슴복판의 앞부분에 이르며 앞기절을 뚜렷하게 분리시킨다. 가운데가슴복판을 앞가슴복판돌기가 덮고 

있지 않아 가운데가슴복판은 완전하게 드러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월정사: 3.vii.2008, B.H. Jung, 줄버섯); 1ex (평창군 진

부면 동산리 오대산 월정사: 27.v.2013, S.J. Park et al.,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실 소장); 전북: 1ex (순창군 구암

사 주변: 16.vii.2016, B.H. Jung and H.C. Park); 전남: 1ex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한재 주변: 8.ix.2016, B.H.); 

경북: 1ex (청도군 운문산 운문사 근처: 24.vii.2008, J.W. Lee); 제주: 5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자연휴양림: 13.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먹이버섯: 줄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전북, 경북, 제주도.

가슴버섯벌레속 
Genus Microsternus Lewis, 1887

Microsternus Lewis, 1887b: 3. Type species: Megalodacne ulkei Crotch, 1873.

몸의 크기는 작거나 중간 크기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 또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

하다. 겹눈은 크고, 낱눈은 정교하고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4번째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2번째와 3번째 더듬이 

마디와 거의 비슷하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느슨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방추형이

고,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서양배 모양이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기부 각은 예리하게 돌출되어 있다. 

딱지날개에는 점각열이 있고, 간실에는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다리는 두툼한 편이고, 4번째 발목마디는 3

번째 발목마디보다 짧고 좁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모두 합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

기가 가운데가슴복판을 덮고 있어 가운데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구북구 종수: 9종 이상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동양구 지역.

한국산 가슴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딱지날개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두 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 기부

쪽에 불꽃무늬와 끝쪽 1/3 부분에 가로무늬가 있다  ·················································  M. perforatus

–   딱지날개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세 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를 지니고 있는데, 기부

쪽 1/5 부분에 불꽃 모양의 무늬, 끝쪽 3/5 부분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가로무늬와 끝부분에는 작은 무늬가 

있다  ··········································································································  M. tokio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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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perforatus (Lewis, 1883) (도판 D14, J14, N14, S14)

Episcapha perforatus Lewis, 1883: 140.

Microsternus perforatus: Lewis, 1887b: 3;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0–7.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종아리마디의 기부, 발목마디와 몸의 아랫면은 갈색빛이 도는 검

은색이다. 딱지날개에는 두 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는데, 기부쪽에 불꽃무늬와 끝쪽 1/3 부분에 가

로로 넓은 무늬가 있다. 모든 무늬는 딱지날개 기부쪽과 끝쪽으로 약하게 돌출되면서 불꽃 모양을 형성한다. 

머리에는 작고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2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

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5배 길다. 9–11번

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매우 크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에 있어 폭이 길이보

다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작고 성기고 규

칙적인 점각이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

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

우 굴곡져 있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

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에

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삼각형이고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

져 가운데가슴복판에 닿는다. 앞가슴복판돌기가 대부분 덮고 있어 가운데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관찰표본: 강원: 2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주변: 5.vii.2015, H.C. Park); 3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주변: 15.vii.2015, J.B. Seung); 경기: 5exs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주금산: 22.vii.2011, H.C. Park); 5exs 

(남양주시 황학동: 13.v.2014, H.C. Park).

세계분포: 한국, 일본, 타이완.

국내분포: 강원도, 경기도.

18.  세줄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tokioensis Nakane, 1961 (도판 E15, K15, O15, T15)

Microsternus tricolor tokioensis Nakane, 1961: 5.

Microsternus tokioensis Nakane, 1985: 45; Chûjô et al., 1993; 99;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4.0–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머리, 1–8번째 더듬이 마디와 몸의 아랫면은 붉은빛이 도는 검은

색이다. 딱지날개에는 3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는데 기부쪽 1/5 부분에 봉합선에 닿지 않는 불꽃 모

양의 무늬가 있고, 끝쪽 3/5 부분에 중앙을 가로지르며 봉합선에 이르는 가로무늬와, 맨 끝부분에 봉합선에 이

르는 작은 무늬가 찍혀 있다. 머리에는 작고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5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

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매우 크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

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의 폭은 길이보다 약 두 배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

은 매우 볼록하고, 작고 성긴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

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각의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

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

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에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

마디보다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삼각

형이고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에 닿는다. 앞가슴복판돌기가 대부분 덮고 있어 가운데

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관찰표본: 강원: 6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근처: 15.vii.2015, J.B. Seung); 서울: 1ex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25.vii.2005,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2ex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15.vi.2006, B.H. Jung, 금

빛시루뻔버섯); 경기: 1ex (인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25.vi.2006, B.H. Jung, 진흙버섯속); 22exs (남양주시 진

접읍: 9.ix.2008,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2exs (구리시 동구릉: 20.ix.2009,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

섯); 1ex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 30.iv.2006,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4exs (구리시 동구릉: 10.viii.2012,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전북: 2exs (순창군 구암사 주변: 15.vii.2016, B.H. Jung and H.C. Park, 황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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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perforatus (Lewis, 1883) (도판 D14, J14, N14, S14)

Episcapha perforatus Lewis, 1883: 140.

Microsternus perforatus: Lewis, 1887b: 3;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0–7.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종아리마디의 기부, 발목마디와 몸의 아랫면은 갈색빛이 도는 검

은색이다. 딱지날개에는 두 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는데, 기부쪽에 불꽃무늬와 끝쪽 1/3 부분에 가

로로 넓은 무늬가 있다. 모든 무늬는 딱지날개 기부쪽과 끝쪽으로 약하게 돌출되면서 불꽃 모양을 형성한다. 

머리에는 작고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2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

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5배 길다. 9–11번

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매우 크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에 있어 폭이 길이보

다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은 매우 볼록하고,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작고 성기고 규

칙적인 점각이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

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

우 굴곡져 있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

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에

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삼각형이고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

져 가운데가슴복판에 닿는다. 앞가슴복판돌기가 대부분 덮고 있어 가운데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관찰표본: 강원: 2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주변: 5.vii.2015, H.C. Park); 3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주변: 15.vii.2015, J.B. Seung); 경기: 5exs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주금산: 22.vii.2011, H.C. Park); 5exs 

(남양주시 황학동: 13.v.2014, H.C. Park).

세계분포: 한국, 일본, 타이완.

국내분포: 강원도, 경기도.

18.  세줄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tokioensis Nakane, 1961 (도판 E15, K15, O15, T15)

Microsternus tricolor tokioensis Nakane, 1961: 5.

Microsternus tokioensis Nakane, 1985: 45; Chûjô et al., 1993; 99;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4.0–5.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머리, 1–8번째 더듬이 마디와 몸의 아랫면은 붉은빛이 도는 검은

색이다. 딱지날개에는 3개의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는데 기부쪽 1/5 부분에 봉합선에 닿지 않는 불꽃 모

양의 무늬가 있고, 끝쪽 3/5 부분에 중앙을 가로지르며 봉합선에 이르는 가로무늬와, 맨 끝부분에 봉합선에 이

르는 작은 무늬가 찍혀 있다. 머리에는 작고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5 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

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매우 크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

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와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의 폭은 길이보다 약 두 배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

은 매우 볼록하고, 작고 성긴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앞쪽으로 돌출되고 둥글다. 옆가장자

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각의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

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

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에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

마디보다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삼각

형이고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에 닿는다. 앞가슴복판돌기가 대부분 덮고 있어 가운데

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관찰표본: 강원: 6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근처: 15.vii.2015, J.B. Seung); 서울: 1ex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25.vii.2005,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2ex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15.vi.2006, B.H. Jung, 금

빛시루뻔버섯); 경기: 1ex (인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25.vi.2006, B.H. Jung, 진흙버섯속); 22exs (남양주시 진

접읍: 9.ix.2008,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2exs (구리시 동구릉: 20.ix.2009,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

섯); 1ex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 30.iv.2006,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4exs (구리시 동구릉: 10.viii.2012,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전북: 2exs (순창군 구암사 주변: 15.vii.2016, B.H. Jung and H.C. Park, 황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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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시루뻔버섯); 전남: 3exs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15.vii.2016, B.H. Jung and H.C. Park, 황갈색시루뻔버섯); 

7exs.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천왕봉 근처, 9.ix.2016,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제주: 2exs (제주시 조천

읍 관음사: 11.vi.2016,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3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5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6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23.vi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

루뻔버섯).

먹이버섯: 황갈색시루뻔버섯, 금빛시루뻔버섯, 진흙버섯속.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전북, 제주도.

무늬버섯벌레족 

Tribe Encaustini Crotch, 1876

Encaustini Crotch, 1876: 476. Type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Encaustites Chapuis, 1876: 16. Type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Encaustinae Chûjô, 1936: 27–28. Type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몸의 생김새는 매우 크고 길쭉하면서 양 측면이 평행한 종으로부터 몸 생김새가 작으면서 (중간 크기도 포

함) 타원형인 종들까지 다양하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에는 마찰판이 없

다. 더듬이는 비교적 긴 편으로 딱지날개의 기부 부분까지 닿는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비교적 작은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대부분 가로로 매우 넓으나 때때로 둥근 모양에 가까울 때도 있다. 딱지

날개에는 대체로 규칙적인 점각열이 있다. 다리는 대부분 길고 가느다란 편으로,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의 기부에 숨겨져 있다.

구북구 속 수: 13속 (한국 4속), 71종 이상 (한국 8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동양구 지역.

한국산 무늬버섯벌레족의 속 검색표

1.   몸의 크기는 중간 정도 (4.0–12.0 mm)이고,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으로 양 측면이 평행을 이루지 않

는다  ······························································································ Aulacochilus Chevrolat

–  몸의 크기는 매우 크고 (12mm 이상)이고,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쪽 옆면이 평행을 이룬다  ··········· 2

2.  딱지날개의 기부는 앞가슴등판의 기부보다 뚜렷하게 넓다  ···································  Encaustes Dejean

–  딱지날개의 기부는 앞가슴등판의 기부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넓다  ······································· 3

3.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 Megalodacne Crotch

–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와 거의 같거나, 약간 길다  ··························  Episcapha Dejean

톱니무늬버섯벌레속

Genus Aulacochilus Chevrolat, 1837

Aulacochilus Chevrolat, 1837: 429.

Type species: Erotylus quadripustulatus Fabricius, 1801.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 또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몸 크기는 중간 크기 (4.0–12.0 mm)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없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또는 4번째 더듬

이 마디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넓고, 아랫입술

의 마지막 마디는 폭이 넓은 컵 모양이다. 딱지날개의 기부는 앞가슴등판의 기부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넓다. 딱지날개에는 점각열이 있다. 종아리마디는 납작하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의 기

부에 숨겨져 있다. 

구북구 종수: 20종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구북구 지역과 동양구 지역.

한국산 톱니무늬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딱지날개에는 비스듬하게 놓인 두 쌍의 무늬가 있는데, 무늬의 가장자리는 단순하다 (Chûjô, 1969)  ·········  

 ··························································································  마름무늬버섯벌레 A. japonicus

–   딱지날개에는 한 쌍의 무늬가 있는데, 무늬의 가장자리가 불꽃 모양이다  ·········································  

 ··············································································· 톱니무늬버섯벌레 A. luniferus decoratus

19.  마름무늬버섯벌레 
	 Aulacochilus	japonicus Crotch, 1873

Aulacochilus japonicus Crotch, 1873a: 189; Miwa, 1929: 120; Kamiya and Adachi, 1935: 16; Niimura,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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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시루뻔버섯); 전남: 3exs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15.vii.2016, B.H. Jung and H.C. Park, 황갈색시루뻔버섯); 

7exs.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천왕봉 근처, 9.ix.2016,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제주: 2exs (제주시 조천

읍 관음사: 11.vi.2016,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3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5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루뻔버섯); 6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23.vii.2016, J.B. Seung and B.H. Jung, 황갈색시

루뻔버섯).

먹이버섯: 황갈색시루뻔버섯, 금빛시루뻔버섯, 진흙버섯속.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전북, 제주도.

무늬버섯벌레족 

Tribe Encaustini Crotch, 1876

Encaustini Crotch, 1876: 476. Type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Encaustites Chapuis, 1876: 16. Type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Encaustinae Chûjô, 1936: 27–28. Type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몸의 생김새는 매우 크고 길쭉하면서 양 측면이 평행한 종으로부터 몸 생김새가 작으면서 (중간 크기도 포

함) 타원형인 종들까지 다양하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에는 마찰판이 없

다. 더듬이는 비교적 긴 편으로 딱지날개의 기부 부분까지 닿는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비교적 작은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대부분 가로로 매우 넓으나 때때로 둥근 모양에 가까울 때도 있다. 딱지

날개에는 대체로 규칙적인 점각열이 있다. 다리는 대부분 길고 가느다란 편으로,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의 기부에 숨겨져 있다.

구북구 속 수: 13속 (한국 4속), 71종 이상 (한국 8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동양구 지역.

한국산 무늬버섯벌레족의 속 검색표

1.   몸의 크기는 중간 정도 (4.0–12.0 mm)이고,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으로 양 측면이 평행을 이루지 않

는다  ······························································································ Aulacochilus Chevrolat

–  몸의 크기는 매우 크고 (12mm 이상)이고, 몸의 생김새는 길쭉하고, 양쪽 옆면이 평행을 이룬다  ··········· 2

2.  딱지날개의 기부는 앞가슴등판의 기부보다 뚜렷하게 넓다  ···································  Encaustes Dejean

–  딱지날개의 기부는 앞가슴등판의 기부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넓다  ······································· 3

3.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 Megalodacne Crotch

–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와 거의 같거나, 약간 길다  ··························  Episcapha Dejean

톱니무늬버섯벌레속

Genus Aulacochilus Chevrolat, 1837

Aulacochilus Chevrolat, 1837: 429.

Type species: Erotylus quadripustulatus Fabricius, 1801.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 또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몸 크기는 중간 크기 (4.0–12.0 mm)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없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또는 4번째 더듬

이 마디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넓고, 아랫입술

의 마지막 마디는 폭이 넓은 컵 모양이다. 딱지날개의 기부는 앞가슴등판의 기부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넓다. 딱지날개에는 점각열이 있다. 종아리마디는 납작하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의 기

부에 숨겨져 있다. 

구북구 종수: 20종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구북구 지역과 동양구 지역.

한국산 톱니무늬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딱지날개에는 비스듬하게 놓인 두 쌍의 무늬가 있는데, 무늬의 가장자리는 단순하다 (Chûjô, 1969)  ·········  

 ··························································································  마름무늬버섯벌레 A. japonicus

–   딱지날개에는 한 쌍의 무늬가 있는데, 무늬의 가장자리가 불꽃 모양이다  ·········································  

 ··············································································· 톱니무늬버섯벌레 A. luniferus decoratus

19.  마름무늬버섯벌레 
	 Aulacochilus	japonicus Crotch, 1873

Aulacochilus japonicus Crotch, 1873a: 189; Miwa, 1929: 120; Kamiya and Adachi, 1935: 16; Niimura,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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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6; Matsushita, 1941: 690; Nobuchi, 1954: 3; ZSK, 1968: 107; Chûjô, 1969: 128; Ministry of Education, 

1969: 228; Woo and Cho, 1988: 107; Chûjô and Chûjô, 1989: 75;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0–7.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빛 나는 푸른색 광택이 나는데, 머리와 다리는 검은색이고, 몸 아랫면은 광택이 덜 나는 

검은색이다. 딱지날개에는 두 쌍의 불그스름한 띠무늬가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띠무늬의 가장자리는 단순하

고, 모든 띠무늬는 딱지날개의 옆면 경계선에 완전하게 닿지 않는다. 머리는 작고, 등면에는 성긴 점각이 찍혀 

있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삼각형이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매우 뚜렷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

을 이룬다. 앞가슴등판의 폭은 길이보다 약 두 배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

다. 딱지날개에는 8줄의 점각열이 있다. 간실에는 매우 정교하나 빽빽하지 않은 점작들이 솜털과 함께 덮여 있

다 [Chûjô (1969)의 기재문 인용].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없음.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Miwa가 1929년 수원에서 본종을 채집했다며 아무런 

종 정보 없이 보고했다. 그 후로 본 종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게 없고, 그의 기록에 의거하여 국내의 여러 곤충

목록집에 인용되었다. 따라서 추후 본 종에 대한 채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20.  톱니무늬버섯벌레 
	 Aulacochilus	luniferus	decoratus Reitter, 1879 (도판 E16, K16, O16, T16)

Aulacochilus decoratus Reitter, 1879: 223; Miwa, 1929: 120; Nakane, 1958a: 45; Nakane, 1963: 201; ZSK, 

1968: 107; Chûjô, 1969: 131; Seok, 1970: 67; Lee et al., 1985: 404; Sasaji, 1985: 217; Chûjô and Chûjô, 1989: 

75;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Aulacochilus luniferus decoratus M.t. Chûjô, 1961: 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5–7.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매끄럽고 윤이 난다.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으로 등면은 금속성의 광택을 띠고, 몸의 아랫면은 등면보다 금속성 광택을 

덜 띤다. 더듬이는 검은색이다. 종아리마디의 기부, 발목마디와 몸의 아랫면은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딱지

날개의 기부 부분에는 붉은빛의 불꽃무늬가 있고, 끝쪽의 1/3 부분에는 가로로 넓은 붉은빛의 띠무늬가 있는

데, 모든 무늬는 끝쪽 부분으로 약하게 뻗쳐있어 짧은 가지를 형성한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겹

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2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9번째 마디에서 11번째 마디까지 매

우 넓어져 납작하고 뚜렷한 곤봉 모양을 형성하는데, 각각의 마디의 길이는 폭보다 더 짧다. 작은턱수염의 마지

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매우 넓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등면에는 정교하고 적당한 점각이 약간 성기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의 각은 약간 돌출되다 둥글어

진다. 옆가장자리는 뚜렷하게 테두리져 있고,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고 머리쪽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강하게 굴곡져 있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양 측면은 평행한데, 기부쪽 1/5 부분부터 끝쪽으

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규칙적

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이 찍혀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

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

번째 발목마디보다 짧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더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

쭉한 삼각형이고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에 닿는다. 앞가슴복판돌기가 대부분 덮고 있

어 가운데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관찰표본: 강원: 2exs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2.viii.2014, J.B. Seung, 구름버섯); 4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근처: 5.vii.2015, J.B. Seung); 서울: 4exs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17.vi.2005, B.H. Jung, 조개껍

질버섯); 경기: 3exs (광주시 초월읍 무갑산: 6.viii.2005, B.H. Jung, 조개껍질버섯); 8exs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

성: 18.viii.2005, B.H. Jung, 구름버섯); 5exs (양평군 지제면: 14.v.2006, B.H. Jung, 구름버섯); 2exs (구리시 동

구릉: 24.ix.2008, B.H. Jung, 조개껍질버섯); 충남: 2exs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 5.vii.2014, J.B. Seung, 

조개껍질버섯); 전남: 7exs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4.viii.2014, B.H. Jung, 흰구름버섯); 제주: 2exs (제주시 조

천읍 관음사: 11.vi.2016, B.H. Jung, 조개껍질버섯); 1ex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조개껍질버섯);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조개껍질버섯); 5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23.vii.2016, J.B. Seung and B.H. Jung, 조개

껍질버섯).

먹이버섯: 조개껍질버섯, 구름버섯, 흰구름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Fujian), 러시아 (극동 지역),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충남, 전남, 제주도.

가슴각진무늬버섯벌레속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Encaustes Lacordaire, 1842: 33.

Engis W. S. MacLeay, 1825: 41 [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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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6; Matsushita, 1941: 690; Nobuchi, 1954: 3; ZSK, 1968: 107; Chûjô, 1969: 128; Ministry of Education, 

1969: 228; Woo and Cho, 1988: 107; Chûjô and Chûjô, 1989: 75;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0–7.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빛 나는 푸른색 광택이 나는데, 머리와 다리는 검은색이고, 몸 아랫면은 광택이 덜 나는 

검은색이다. 딱지날개에는 두 쌍의 불그스름한 띠무늬가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띠무늬의 가장자리는 단순하

고, 모든 띠무늬는 딱지날개의 옆면 경계선에 완전하게 닿지 않는다. 머리는 작고, 등면에는 성긴 점각이 찍혀 

있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삼각형이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매우 뚜렷하고 느슨한 곤봉 모양

을 이룬다. 앞가슴등판의 폭은 길이보다 약 두 배 더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은 약간 볼록하

다. 딱지날개에는 8줄의 점각열이 있다. 간실에는 매우 정교하나 빽빽하지 않은 점작들이 솜털과 함께 덮여 있

다 [Chûjô (1969)의 기재문 인용].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없음.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Miwa가 1929년 수원에서 본종을 채집했다며 아무런 

종 정보 없이 보고했다. 그 후로 본 종에 대한 정보는 알려진 게 없고, 그의 기록에 의거하여 국내의 여러 곤충

목록집에 인용되었다. 따라서 추후 본 종에 대한 채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20.  톱니무늬버섯벌레 
	 Aulacochilus	luniferus	decoratus Reitter, 1879 (도판 E16, K16, O16, T16)

Aulacochilus decoratus Reitter, 1879: 223; Miwa, 1929: 120; Nakane, 1958a: 45; Nakane, 1963: 201; ZSK, 

1968: 107; Chûjô, 1969: 131; Seok, 1970: 67; Lee et al., 1985: 404; Sasaji, 1985: 217; Chûjô and Chûjô, 1989: 

75;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Aulacochilus luniferus decoratus M.t. Chûjô, 1961: 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5.5–7.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타원형이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매끄럽고 윤이 난다.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으로 등면은 금속성의 광택을 띠고, 몸의 아랫면은 등면보다 금속성 광택을 

덜 띤다. 더듬이는 검은색이다. 종아리마디의 기부, 발목마디와 몸의 아랫면은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딱지

날개의 기부 부분에는 붉은빛의 불꽃무늬가 있고, 끝쪽의 1/3 부분에는 가로로 넓은 붉은빛의 띠무늬가 있는

데, 모든 무늬는 끝쪽 부분으로 약하게 뻗쳐있어 짧은 가지를 형성한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겹

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2배 넓다.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9번째 마디에서 11번째 마디까지 매

우 넓어져 납작하고 뚜렷한 곤봉 모양을 형성하는데, 각각의 마디의 길이는 폭보다 더 짧다. 작은턱수염의 마지

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매우 넓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등면에는 정교하고 적당한 점각이 약간 성기게 찍혀 있다. 앞가장자리의 각은 약간 돌출되다 둥글어

진다. 옆가장자리는 뚜렷하게 테두리져 있고,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고 머리쪽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강하게 굴곡져 있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양 측면은 평행한데, 기부쪽 1/5 부분부터 끝쪽으

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고,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규칙적

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이 찍혀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

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

번째 발목마디보다 짧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더 길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

쭉한 삼각형이고 끝쪽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져 가운데가슴복판에 닿는다. 앞가슴복판돌기가 대부분 덮고 있

어 가운데가슴복판은 매우 작다.

관찰표본: 강원: 2exs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2.viii.2014, J.B. Seung, 구름버섯); 4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용소폭포 근처: 5.vii.2015, J.B. Seung); 서울: 4exs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17.vi.2005, B.H. Jung, 조개껍

질버섯); 경기: 3exs (광주시 초월읍 무갑산: 6.viii.2005, B.H. Jung, 조개껍질버섯); 8exs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

성: 18.viii.2005, B.H. Jung, 구름버섯); 5exs (양평군 지제면: 14.v.2006, B.H. Jung, 구름버섯); 2exs (구리시 동

구릉: 24.ix.2008, B.H. Jung, 조개껍질버섯); 충남: 2exs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 5.vii.2014, J.B. Seung, 

조개껍질버섯); 전남: 7exs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4.viii.2014, B.H. Jung, 흰구름버섯); 제주: 2exs (제주시 조

천읍 관음사: 11.vi.2016, B.H. Jung, 조개껍질버섯); 1ex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조개껍질버섯);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조개껍질버섯); 5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23.vii.2016, J.B. Seung and B.H. Jung, 조개

껍질버섯).

먹이버섯: 조개껍질버섯, 구름버섯, 흰구름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Fujian), 러시아 (극동 지역), 동양구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충남, 전남, 제주도.

가슴각진무늬버섯벌레속

Genus Encaustes Lacordaire, 1842

Encaustes Lacordaire, 1842: 33.

Engis W. S. MacLeay, 1825: 41 [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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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pecies: Engis verticalis W. S. MacLeay, 1825.

몸의 생김새는 매우 길쭉하고, 양 측면이 완전히 평행을 이루거나 거의 평행을 이룬다. 몸의 크기는 매우 크

고, 등면은 볼록하며,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더듬이는 비교적 긴 편으로 딱지날개의 기부 부분에 이른

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또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상대적으로 작고 납

작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배 (boat) 모양으로 감각기관이 넓게 분포한다. 앞

가슴등판의 전연각은 머리쪽으로 매우 돌출되었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다. 2–3번째 발목마디는 다른 발목

마디보다 넓은데, 2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작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의 

기부에 숨겨져 있다. 

구북구 종수: 6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주로 남부)와 동양구 지역.

21.  가슴각진버섯벌레 
	 Encaustes	cruentapraenobilis Lewis, 1883

Encaustes cruentapraenobilis Lewis, 1883: 138; Delkeskamp, 1933: 188; Chûjô, 1969: 124; Ju, 1969 (North 

Korea): 118; Chûjô and Chûjô, 1989: 75;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9;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6.0–36.0 mm이다. 몸 크기는 매우 크나, 개체변이가 심하다. 몸의 생김새는 매우 길쭉하고, 양 측

면이 중앙 부분에서 평행을 이룬다. 등면은 볼록하며,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검

은색이나 앞가슴등판에는 붉은색의 큰 가로무늬가 중앙 부분에 있는데, 무늬는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딱지날

개에는 붉은색의 수직 무늬가 어깨 부분에 있고, 끝부분에는 붉은색의 가로 무늬가 찍혀 있다. 머리에는 강하

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고, 겹눈 가까운 부분에는 수직 홈이 패여 있다. 이마방패는 매우 눌려 있고 앞 가장자리

는 움푹 패여 있다. 앞가슴등판은 사각형에 가깝고 길이보다 폭이 넓다. 수컷의 앞다리의 1/3 부분은 치상돌기

가 줄지어 있다. 암컷의 앞다리는 수컷 같은 치상돌기 없이 매끈하다 [Chûjô(1969)의 재기재문 일부를 인용함].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Henan), 러시아 (쿠릴열도 쿠나시르).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Delkeskamp가 1933년에 처음으로 보고했다. Ju (1969)

는 북한 곤충 목록집에 아무런 지역정보 없이 본 종을 기록하였고, 그들의 기록에 의거하여 국내의 여러 곤충

목록집에 인용되었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본 종을 채집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하였다. 따라서 추후 본 종에 대

한 채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기술한 기재문은 Chûjô (1969)의 재기재문을 인용하였다.

왕버섯벌레속

Genus Episcapha Dejean, 1836 

Episcapha Dejean, 1836: 137. Type species: Engis quadrimacula Wiedemann, 1823.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 또는 매우 길쭉한 모양이다. 몸 크기는 중간 크기이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거

나 적당하게 볼록하다.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나거나 솜털로 덮여 있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없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와 비슷하지만 길이는 4번째 마디보다 약간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고 납작한데, 너비보다 약 3배 더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너비보다 길

이가 더 길고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맨 끝부분에서는 절단된 모양을 띤다. 아랫입술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직선으로 절단된 모양을 띤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앞가슴등판의 

기부 부분과 너비가 비슷하거나 약간 넓으며, 등면에는 점각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거나, 점각열이 있다. 1–3번

째 발목마디의 아래쪽에는 센털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작고, 5번째 발

목마디는 매우 길쭉하다. 

구북구 종수: 13종 (한국 4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와 동양구 지역.

한국산 왕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몸의 등면은 매끈하며 윤이 나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3배 더 넓다  ···························  

 ·························································································· 모라윗왕버섯벌레 E. morawitzi

–   몸의 등면에는 털들이 다소 덮여 있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3배 이하로 넓다  ·············· 2

2.   딱지날개의 어깨 점무늬는 붉은색 불꽃 모양의 무늬에 완전하게 둘러싸인다  ····································  

 ······················································································  노랑줄왕버섯벌레 E. flavofasciata

–   딱지날개의 어깨 점무늬는 옆면까지 뻗어 있어 붉은색 불꽃 모양의 무늬에 부분적으로만 둘러싸인다  ···· 3

3.   몸의 등면에는 매우 짧은 솜털들이 성기게 덮여 있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2배 넓다 ·······   

 ···························································································· 고오람왕버섯벌레 E. gorhami

–   몸의 등면에는 매우 긴 솜털들이 빽빽하게 덮여 있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1.5배 넓다  ····  

 ································································································ 털보왕버섯벌레 E. fortu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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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pecies: Engis verticalis W. S. MacLeay, 1825.

몸의 생김새는 매우 길쭉하고, 양 측면이 완전히 평행을 이루거나 거의 평행을 이룬다. 몸의 크기는 매우 크

고, 등면은 볼록하며,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더듬이는 비교적 긴 편으로 딱지날개의 기부 부분에 이른

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또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상대적으로 작고 납

작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배 (boat) 모양으로 감각기관이 넓게 분포한다. 앞

가슴등판의 전연각은 머리쪽으로 매우 돌출되었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다. 2–3번째 발목마디는 다른 발목

마디보다 넓은데, 2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작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의 

기부에 숨겨져 있다. 

구북구 종수: 6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주로 남부)와 동양구 지역.

21.  가슴각진버섯벌레 
	 Encaustes	cruentapraenobilis Lewis, 1883

Encaustes cruentapraenobilis Lewis, 1883: 138; Delkeskamp, 1933: 188; Chûjô, 1969: 124; Ju, 1969 (North 

Korea): 118; Chûjô and Chûjô, 1989: 75;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39;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6.0–36.0 mm이다. 몸 크기는 매우 크나, 개체변이가 심하다. 몸의 생김새는 매우 길쭉하고, 양 측

면이 중앙 부분에서 평행을 이룬다. 등면은 볼록하며,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검

은색이나 앞가슴등판에는 붉은색의 큰 가로무늬가 중앙 부분에 있는데, 무늬는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딱지날

개에는 붉은색의 수직 무늬가 어깨 부분에 있고, 끝부분에는 붉은색의 가로 무늬가 찍혀 있다. 머리에는 강하

고 거친 점각이 찍혀 있고, 겹눈 가까운 부분에는 수직 홈이 패여 있다. 이마방패는 매우 눌려 있고 앞 가장자리

는 움푹 패여 있다. 앞가슴등판은 사각형에 가깝고 길이보다 폭이 넓다. 수컷의 앞다리의 1/3 부분은 치상돌기

가 줄지어 있다. 암컷의 앞다리는 수컷 같은 치상돌기 없이 매끈하다 [Chûjô(1969)의 재기재문 일부를 인용함].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Henan), 러시아 (쿠릴열도 쿠나시르).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Delkeskamp가 1933년에 처음으로 보고했다. Ju (1969)

는 북한 곤충 목록집에 아무런 지역정보 없이 본 종을 기록하였고, 그들의 기록에 의거하여 국내의 여러 곤충

목록집에 인용되었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본 종을 채집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하였다. 따라서 추후 본 종에 대

한 채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기술한 기재문은 Chûjô (1969)의 재기재문을 인용하였다.

왕버섯벌레속

Genus Episcapha Dejean, 1836 

Episcapha Dejean, 1836: 137. Type species: Engis quadrimacula Wiedemann, 1823.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 또는 매우 길쭉한 모양이다. 몸 크기는 중간 크기이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거

나 적당하게 볼록하다. 몸 표면은 매끈하고 윤이 나거나 솜털로 덮여 있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없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와 비슷하지만 길이는 4번째 마디보다 약간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고 납작한데, 너비보다 약 3배 더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너비보다 길

이가 더 길고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맨 끝부분에서는 절단된 모양을 띤다. 아랫입술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직선으로 절단된 모양을 띤다. 딱지날개는 매우 길쭉하고, 앞가슴등판의 

기부 부분과 너비가 비슷하거나 약간 넓으며, 등면에는 점각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거나, 점각열이 있다. 1–3번

째 발목마디의 아래쪽에는 센털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작고, 5번째 발

목마디는 매우 길쭉하다. 

구북구 종수: 13종 (한국 4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와 동양구 지역.

한국산 왕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몸의 등면은 매끈하며 윤이 나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3배 더 넓다  ···························  

 ·························································································· 모라윗왕버섯벌레 E. morawitzi

–   몸의 등면에는 털들이 다소 덮여 있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3배 이하로 넓다  ·············· 2

2.   딱지날개의 어깨 점무늬는 붉은색 불꽃 모양의 무늬에 완전하게 둘러싸인다  ····································  

 ······················································································  노랑줄왕버섯벌레 E. flavofasciata

–   딱지날개의 어깨 점무늬는 옆면까지 뻗어 있어 붉은색 불꽃 모양의 무늬에 부분적으로만 둘러싸인다  ···· 3

3.   몸의 등면에는 매우 짧은 솜털들이 성기게 덮여 있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2배 넓다 ·······   

 ···························································································· 고오람왕버섯벌레 E. gorhami

–   몸의 등면에는 매우 긴 솜털들이 빽빽하게 덮여 있고, 겹눈 사이의 간격은 겹눈 지름보다 약 1.5배 넓다  ····  

 ································································································ 털보왕버섯벌레 E. fortu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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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랑줄왕버섯벌레 
 Episcapha	flavofasciata	flavofasciata (Reitter, 1879) (도판 E17, K17, O17, T17)

Megalodacne flavofasciata Reitter, 1879: 223. 

Episcapha hamata Lewis, 1879: 465.

Episcapha flavofasciata: Reitter, 1887: 5; Araki, 1949: 4; Nakane, 1963: 20; Chûjô, 1969: 108; Seok, 1970: 67; 

Lee et al., 1985: 404; Sasaji, 1985: 217; Chûjô and Chûjô, 1989: 75; Chûjô and Lee, 1992: 25; Chûjô et al., 

1993: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2.0–14.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

다. 표면에는 매우 짧은 털 (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이 덮여 있지만, 몸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짧고 검은 털들

이 성글게 나 있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딱지날개에는 2개의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무늬가 있는데 봉

합선에 이르지 못한다. 기부쪽 1/5 부분의 무늬는 붉은색의 불꽃 모양으로 어깨 부분의 검은색 점무늬를 완전

히 에워싸고 있고, 기부쪽 4/5 부분에 가로로 넓은 띠무늬가 있는데 약간 기부쪽과 끝쪽으로 돌출되어 작은 

나뭇가지 모양을 만든다. 머리에는 매우 작고 규칙적인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겹눈의 안쪽 경계 부분을 

따라 뚜렷하게 각이 져 있다. 겹눈 사이에는 V자 모양의 짧은 홈이 얕게 패여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

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3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

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8번째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9–11번째 더듬

이 마디는 매우 넓어 뚜렷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만든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

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지

다 맨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절단된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절단된 모양

이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보통의 거친 점각들이 빽빽

하게 덮여 있으며 짧은 솜털들이 나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인데 옆면 가까운 부분에서 옆면까지는 앞쪽

으로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예리하고 뾰족하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옆쪽으

로 편평하게 늘어나 납작한 편이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고, 기부 가장자리 각은 둔하다. 소순판은 넓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

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

진다. 점각열은 없고, 표면에는 보통의 성긴 점각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들이 덮고 있다. 모든 다리

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

면에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약 1.3배 짧

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사다리꼴로 끝쪽 부

분은 굴곡지고 가장 넓은데, 가운데복판의 앞가장자리 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관찰표본: 강원: 6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설악산 용소폭포 주변: 5.vii.2015, J.B. Seung); 2ex (양양군 서면 

오색리 설악산 용소폭포 주변: 10.viii.2015, H.C. Park); 경북: 1ex (금오산 청소년 수련관: 19–20.viii.2001, J.I. 

Kim and A.Y. Kim); 전남: 2exs (광양시 추산 백운산 iv.– x.2014, K.J. Hong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실 소장); 제

주: 7exs (서귀포시 돈내코: 10.vii.2015, J.B. Seung); 5exs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10.v.2016, J.B. Seung, 균사

체); 10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5exs (서귀

포시 돈내코: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3exs (서귀포시 안덕계곡: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1ex (서귀포시 화순 곳자왈: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5exs (제

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4exs (제주시 한라산 

성판악: 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5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23.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Hokkaido), 중국 (Henan, Guizhou, Fujian, Sichuan, Northern Territory), 러시아 (시

베리아 동부,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경북, 전남, 제주도.

고찰: 살아있을 때는 딱지날개의 무늬 색깔은 노란빛이 도는 녹색으로 마치 딴 종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대개 

붉으스름한 색으로 변한다. 

23.  털보왕버섯벌레 
	 Episcapha	fortunii	fortunii Crotch, 1873

Episcapha fortunii Crotch, 1873a: 188; Araki, 1949: 4; Chûjô, 1969: 114; Kim and Kim, 1972: 189; Chûjô and 

Chûjô, 1988: 139;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Episcapha fortunei Lewis, 1879: 30.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히말라야.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교 표본실을 찾아 

왕버섯벌레속 (Episcapha)에 속한 종의 표본을 100여 개체를 검토했으나 털보왕버섯벌레는 발견하지 못했다. 

왕버섯벌레속에 속한 종들이 매우 유사하므로 그동안 오동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채집

과 조사를 통해 본 종에 대한 국내 분포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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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랑줄왕버섯벌레 
 Episcapha	flavofasciata	flavofasciata (Reitter, 1879) (도판 E17, K17, O17, T17)

Megalodacne flavofasciata Reitter, 1879: 223. 

Episcapha hamata Lewis, 1879: 465.

Episcapha flavofasciata: Reitter, 1887: 5; Araki, 1949: 4; Nakane, 1963: 20; Chûjô, 1969: 108; Seok, 1970: 67; 

Lee et al., 1985: 404; Sasaji, 1985: 217; Chûjô and Chûjô, 1989: 75; Chûjô and Lee, 1992: 25; Chûjô et al., 

1993: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2.0–14.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

다. 표면에는 매우 짧은 털 (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이 덮여 있지만, 몸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짧고 검은 털들

이 성글게 나 있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딱지날개에는 2개의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무늬가 있는데 봉

합선에 이르지 못한다. 기부쪽 1/5 부분의 무늬는 붉은색의 불꽃 모양으로 어깨 부분의 검은색 점무늬를 완전

히 에워싸고 있고, 기부쪽 4/5 부분에 가로로 넓은 띠무늬가 있는데 약간 기부쪽과 끝쪽으로 돌출되어 작은 

나뭇가지 모양을 만든다. 머리에는 매우 작고 규칙적인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겹눈의 안쪽 경계 부분을 

따라 뚜렷하게 각이 져 있다. 겹눈 사이에는 V자 모양의 짧은 홈이 얕게 패여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

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1.3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

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8번째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9–11번째 더듬

이 마디는 매우 넓어 뚜렷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만든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

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지

다 맨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절단된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절단된 모양

이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보통의 거친 점각들이 빽빽

하게 덮여 있으며 짧은 솜털들이 나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인데 옆면 가까운 부분에서 옆면까지는 앞쪽

으로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예리하고 뾰족하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옆쪽으

로 편평하게 늘어나 납작한 편이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고, 기부 가장자리 각은 둔하다. 소순판은 넓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

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

진다. 점각열은 없고, 표면에는 보통의 성긴 점각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들이 덮고 있다. 모든 다리

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

면에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약 1.3배 짧

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사다리꼴로 끝쪽 부

분은 굴곡지고 가장 넓은데, 가운데복판의 앞가장자리 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관찰표본: 강원: 6exs (양양군 서면 오색리 설악산 용소폭포 주변: 5.vii.2015, J.B. Seung); 2ex (양양군 서면 

오색리 설악산 용소폭포 주변: 10.viii.2015, H.C. Park); 경북: 1ex (금오산 청소년 수련관: 19–20.viii.2001, J.I. 

Kim and A.Y. Kim); 전남: 2exs (광양시 추산 백운산 iv.– x.2014, K.J. Hong (국립생물자원관 표본실 소장); 제

주: 7exs (서귀포시 돈내코: 10.vii.2015, J.B. Seung); 5exs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10.v.2016, J.B. Seung, 균사

체); 10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5exs (서귀

포시 돈내코: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3exs (서귀포시 안덕계곡: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1ex (서귀포시 화순 곳자왈: 22.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5exs (제

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4exs (제주시 한라산 

성판악: 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5exs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23.vii.201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Hokkaido), 중국 (Henan, Guizhou, Fujian, Sichuan, Northern Territory), 러시아 (시

베리아 동부,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경북, 전남, 제주도.

고찰: 살아있을 때는 딱지날개의 무늬 색깔은 노란빛이 도는 녹색으로 마치 딴 종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대개 

붉으스름한 색으로 변한다. 

23.  털보왕버섯벌레 
	 Episcapha	fortunii	fortunii Crotch, 1873

Episcapha fortunii Crotch, 1873a: 188; Araki, 1949: 4; Chûjô, 1969: 114; Kim and Kim, 1972: 189; Chûjô and 

Chûjô, 1988: 139;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Episcapha fortunei Lewis, 1879: 30.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히말라야.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교 표본실을 찾아 

왕버섯벌레속 (Episcapha)에 속한 종의 표본을 100여 개체를 검토했으나 털보왕버섯벌레는 발견하지 못했다. 

왕버섯벌레속에 속한 종들이 매우 유사하므로 그동안 오동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채집

과 조사를 통해 본 종에 대한 국내 분포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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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오람왕버섯벌레 
	 Episcapha	gorhami Lewis, 1879 (도판 F18, K18, O18, T18)

Episcapha gorhami Lewis, 1879: 465; Cho, 1955: 27; ZSK, 1968; 107; Hyun and Woo, 1969: 186; Chûjô and 

Chûjô: 1988, 139; Woo and Cho, 1988: 231;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1.0–1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나

고 짧은 솜털이 덮여 있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딱지날개에는 2개의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무늬가 있

는데 봉합선에 이르지 못한다. 기부쪽 1/5 부분의 무늬는 붉은색의 불꽃 모양으로 어깨 부분의 검은 점을 부분

적으로 에워싸고 있고, 기부쪽 4/5 부분에 가로로 넓은 띠무늬가 있는데 기부쪽과 끝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짧

은 나뭇가지 모양을 만든다. 머리에는 보통 크기의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이 덮여 있다. 겹

눈의 안쪽 경계 부분을 따라 뚜렷하게 각이 져 있다. 겹눈 사이에는 V자 모양의 짧은 홈이 얕게 패여 있다. 겹

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배 넓

다. 1–8번째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만든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고, 4번째 마디와 거의 

길이가 같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다 맨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절단된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절단된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보통의 거친 점각들이 빽빽하게 덮여 있으며 짧은 솜털

들이 나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인데 옆면 가까운 부분에서 옆면까지는 앞쪽으로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예리하고 뾰족하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옆쪽으로 편평하게 늘어나 납작한 

편이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고, 기부 가장

자리 각은 둔하다. 소순판은 넓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

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없고, 표면에

는 보통의 거친 점각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들이 덮고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

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적당하게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에서 보이며 아랫면

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사다리꼴로 끝쪽 부분은 굴곡지고 가장 넓은데, 가

운데복판의 앞가장자리 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관찰표본: 서울: 2exs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7.vii.2003, B.H. Jung, B.H. Jung); 1ex (강동구 길동 길

동생태공원: 2.v.2015, B.H. Jung, 균사체); 경기: 4exs (수원시 여기산: 3.viii.1991, J.Y. Choi); 1ex (광주시 초월

읍 무갑산: 27.viii.2005, B.H. Jung, 균사체); 1ex (고양시 벽제: 10.vi.2006; B.H. Jung, 균사체); 1ex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마니산: 25.vi.2006, B.H. Jung); 2exs (용인시 수지구 신봉계곡: 30.vi.2011; B.H. Jung, 균사체); 

2exs (성남시 남한산성 보통골: 4.viii.2011, H.C. Park); 충남: 4exs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성: 31.x.2009, B.H. 

Jung, 균사체); 경남: 1ex (진해시 석동: 10.viii.2009, Y.B. Lee and I.S. Yoo).

먹이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Guizhou, Hunan).

국내분포: 서울, 경기도, 충남, 경남.

25.  모라윗왕버섯벌레 
	 Episcapha	morawitzi	morawitzi (Solsky, 1871) (도판 F19, K19, O19, U19)

Dacne morawitzi Solsky, 1871: 266. 

Episcapha taishoensis Lewis, 1874: 79; Okamoto, 1924: 195; Miwa, 1929: 120; Kamiya and Adachi, 1935: 

16; Cho, 1936: 27; Chûjô, 1936: 139; Mochizuki and Matsuhi, 1939: 51; Cho, 1963: 206; ZSK, 1968; 107; 

Ministry of Education, 1969: 97; Kim, 1981: 343; Lee et al., 1985: 404; Chûjô and Chûjô, 1988: 139.

Episcapha morawitzi: Chûjô, 1969: 104; Ministry of Education, 1969; Seok, 1970: 69; Sasaji, 1985: 217; A 

Checklist of Japanese Insect, 1989: 380; Chûjô et al., 1993: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Kim, 1995: 163; Kim and Kim 1997, 163;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1.0–14.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

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딱지날개에는 2개의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무늬가 있는데 봉합선에 이르지 

못한다. 기부쪽 1/5 부분의 무늬는 불꽃 모양으로 어깨 부분의 검은 점을 부분적으로 에워싸고 있고, 기부쪽 

4/5 부분에 가로로 넓은 띠무늬가 있는데 기부쪽과 끝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짧은 나뭇가지 모양을 만든다. 머

리에는 아주 작은 점각이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고, 짧은 솜털이 덮여 있다 (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 

겹눈의 안쪽 경계 부분을 따라 뚜렷하게 각이 져 있다. 겹눈 사이에는 V자 모양의 짧은 홈이 깊게 패여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비교적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1–8번째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고 납작한 곤

봉 모양을 만든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

다 약간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맨 끝부분에 이르러

서는 절단된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절단된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의 너

비는 길이보다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진다. 등면에는 아주 미세한 점각들이 규칙적이고 빽빽하게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인데 옆면 가까운 부분에서 갑자기 앞쪽으로 돌출되고, 앞가장자리 각은 예

리하고 뾰족하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옆쪽으로 편평하게 늘어나 납작한 편이고, 앞쪽으로 갈

수록 약간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고, 기부 가장자리 각은 둔하다. 

소순판은 넓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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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오람왕버섯벌레 
	 Episcapha	gorhami Lewis, 1879 (도판 F18, K18, O18, T18)

Episcapha gorhami Lewis, 1879: 465; Cho, 1955: 27; ZSK, 1968; 107; Hyun and Woo, 1969: 186; Chûjô and 

Chûjô: 1988, 139; Woo and Cho, 1988: 231;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1.0–1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나

고 짧은 솜털이 덮여 있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딱지날개에는 2개의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무늬가 있

는데 봉합선에 이르지 못한다. 기부쪽 1/5 부분의 무늬는 붉은색의 불꽃 모양으로 어깨 부분의 검은 점을 부분

적으로 에워싸고 있고, 기부쪽 4/5 부분에 가로로 넓은 띠무늬가 있는데 기부쪽과 끝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짧

은 나뭇가지 모양을 만든다. 머리에는 보통 크기의 거친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이 덮여 있다. 겹

눈의 안쪽 경계 부분을 따라 뚜렷하게 각이 져 있다. 겹눈 사이에는 V자 모양의 짧은 홈이 얕게 패여 있다. 겹

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큰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배 넓

다. 1–8번째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만든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고, 4번째 마디와 거의 

길이가 같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다 맨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절단된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절단된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면에는 보통의 거친 점각들이 빽빽하게 덮여 있으며 짧은 솜털

들이 나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인데 옆면 가까운 부분에서 옆면까지는 앞쪽으로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예리하고 뾰족하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옆쪽으로 편평하게 늘어나 납작한 

편이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고, 기부 가장

자리 각은 둔하다. 소순판은 넓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

록하다. 양 측면은 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없고, 표면에

는 보통의 거친 점각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들이 덮고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약간 두

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적당하게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에서 보이며 아랫면

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짧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사다리꼴로 끝쪽 부분은 굴곡지고 가장 넓은데, 가

운데복판의 앞가장자리 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관찰표본: 서울: 2exs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7.vii.2003, B.H. Jung, B.H. Jung); 1ex (강동구 길동 길

동생태공원: 2.v.2015, B.H. Jung, 균사체); 경기: 4exs (수원시 여기산: 3.viii.1991, J.Y. Choi); 1ex (광주시 초월

읍 무갑산: 27.viii.2005, B.H. Jung, 균사체); 1ex (고양시 벽제: 10.vi.2006; B.H. Jung, 균사체); 1ex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마니산: 25.vi.2006, B.H. Jung); 2exs (용인시 수지구 신봉계곡: 30.vi.2011; B.H. Jung, 균사체); 

2exs (성남시 남한산성 보통골: 4.viii.2011, H.C. Park); 충남: 4exs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성: 31.x.2009, B.H. 

Jung, 균사체); 경남: 1ex (진해시 석동: 10.viii.2009, Y.B. Lee and I.S. Yoo).

먹이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중국 (Guizhou, Hunan).

국내분포: 서울, 경기도, 충남, 경남.

25.  모라윗왕버섯벌레 
	 Episcapha	morawitzi	morawitzi (Solsky, 1871) (도판 F19, K19, O19, U19)

Dacne morawitzi Solsky, 1871: 266. 

Episcapha taishoensis Lewis, 1874: 79; Okamoto, 1924: 195; Miwa, 1929: 120; Kamiya and Adachi, 1935: 

16; Cho, 1936: 27; Chûjô, 1936: 139; Mochizuki and Matsuhi, 1939: 51; Cho, 1963: 206; ZSK, 1968; 107; 

Ministry of Education, 1969: 97; Kim, 1981: 343; Lee et al., 1985: 404; Chûjô and Chûjô, 1988: 139.

Episcapha morawitzi: Chûjô, 1969: 104; Ministry of Education, 1969; Seok, 1970: 69; Sasaji, 1985: 217; A 

Checklist of Japanese Insect, 1989: 380; Chûjô et al., 1993: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Kim, 1995: 163; Kim and Kim 1997, 163;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11.0–14.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

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딱지날개에는 2개의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 무늬가 있는데 봉합선에 이르지 

못한다. 기부쪽 1/5 부분의 무늬는 불꽃 모양으로 어깨 부분의 검은 점을 부분적으로 에워싸고 있고, 기부쪽 

4/5 부분에 가로로 넓은 띠무늬가 있는데 기부쪽과 끝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짧은 나뭇가지 모양을 만든다. 머

리에는 아주 작은 점각이 빽빽하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고, 짧은 솜털이 덮여 있다 (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 

겹눈의 안쪽 경계 부분을 따라 뚜렷하게 각이 져 있다. 겹눈 사이에는 V자 모양의 짧은 홈이 깊게 패여 있다. 

겹눈을 이루는 낱눈은 거칠게 배열되어 있다. 겹눈은 비교적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1–8번째 더듬이 마디는 염주 모양이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고 납작한 곤

봉 모양을 만든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

다 약간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다 맨 끝부분에 이르러

서는 절단된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도끼 모양으로 맨 끝부분은 절단된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의 너

비는 길이보다 넓은데 앞쪽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진다. 등면에는 아주 미세한 점각들이 규칙적이고 빽빽하게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거의 직선인데 옆면 가까운 부분에서 갑자기 앞쪽으로 돌출되고, 앞가장자리 각은 예

리하고 뾰족하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옆쪽으로 편평하게 늘어나 납작한 편이고, 앞쪽으로 갈

수록 약간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매우 굴곡져 있고, 기부 가장자리 각은 둔하다. 

소순판은 넓은 5각형에 가까운데, 각 각들은 둥글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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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없고, 표면에는 매우 미세한 점

각들이 규칙적이면서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들이 덮고 있다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 모든 다리의 넓적

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적당하게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

에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약 1.2배 짧고, 5

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거나 거의 비슷하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사다리

꼴로 끝쪽 부분은 굴곡지고 가장 넓은데, 가운데복판의 앞가장자리 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관찰표본: 강원: 3exs (영월군: 3.viii.2003, J.B. Seung); 1ex (춘천시 북산면 소양호 주변: 28.viii.2005, B.H. 

Jung); 4exs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2.viii.2014, J.B. Seung, 균사체); 서울: 1ex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2.v.2006, B.H. Jung, 조개껍질버섯); 경기: 1ex (수원시 여기산: 4.viii.1991); 1ex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

속박물관: 30.ix.1993, J.Y. Choi); 1ex (광주군 초월읍 무갑산: 6.vi.200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1ex(광주군 초월읍 무갑산: 21.vi.2006, B.H. Jung, 느타리버섯); 4exs(양평군 지제면 옥현리: 14.v.2006, B.H. 

Jung, 구름버섯); 1ex(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마니산: 25.vi.2006, B.H. Jung, 균사체); 4exs (구리시 동구릉: 

8.x.2006, B.H. Jung, 균사체); 4exs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4.vi.2007, B.H. Jung, 균사체); 1ex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4.vi.2007, B.H. Jung, 균사체); 2exs (포천시 소흘읍 광릉 주변: 5.x.2009, B.H. Jung, 조개껍질

버섯); 충남: 6exs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 12.vii.2013, J.B. Seung, 균사체); 28exs (보령시 성주면 성주

리 성주산: 23.vii.2014, J.B. Seung, 균사체); 전남: 1ex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5.viii.2015, B.H. Jung, 균사체); 

7exs.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천왕봉 근처, 9.ix.2016, B.H. Jung, 수피).

먹이버섯: 구름버섯, 조개껍질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극동 지역), 중국 (Hube, Northeast Territory).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충남, 전남.

왕큰무늬버섯벌레속 

Genus Megalodacne Crotch, 1873

Megalodacne Crotch, 1873b: 352.

Type species: Ips fasciata Fabricius, 1777. 

몸의 생김새는 장방형 또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고 매끈하며 윤이 나고, 아랫면은 다소 솜털로 

덮여 있다. 더듬이는 다소 길고 두꺼운 편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 또는 원통 모양에 가까

운데, 끝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맨 끝부분은 직선형 또는 비스듬히 절단된 모양을 띤다. 딱지날개에는 노

란빛 나는 붉은색 치상무늬가 2개 있는데 (봉합선에 닿지 않는다). 3번째 발목마디는 길쭉한데, 2번째와 4번째 

발목마디보다 훨씬 더 길다 (Chûjô, 1969). 

구북구 종수: 4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한국, 러시아 (극동 지역), 일본, 중국 (Sichuan), 파키스탄.

26.  왕큰무늬버섯벌레 
	 Megalodacne	bellula Lewis, 1883

Megalodacne bellula Lewis, 1883: 139; Woo and Cho, 1988: 231; Chûjô et al., 1993: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쿠릴열도 쿠나시르).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본 종은 남부지방인 지리산의 임걸령에서 관찰된 것으

로 전해지나 (Woo and Cho, 1988), 당시의 표본의 행방이 묘연해 검토할 수 없었다. 또한 Chûjô et al. (1993)은 

본 종을 광릉 (Kwangnung, Pochon Gun, 14–19.v.1992, M. T. Chûjô)에서 채집해 보고했다. 이들 확증표본을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노랑줄왕버섯벌레 [Episcapha flavofasciata flavofasciata (Reitter, 1879)]를 왕큰무늬버

섯벌레 (Megalodacne bellula Lewis, 1883)로 오동정한 것이었다. 특히, 이 종은 일본 본토와 북방의 쿠릴열도

로 이어지는 곳에서만 분포가 확인된 종이다. 따라서 본 종에 표본과 채집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분포하

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추후 지속적인 채집과 조사를 통해 본 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베리아버섯벌레족 

Tribe Tritomini Curtis, 1834

Tritomidae Curtis, 1834: plate 498. Type genus: Tritoma Fabricius, 1775 [placed on the Official List of Generic 

Names in Zoology (ICZN 1994a)].

Triplacinae Erichson, 1847: 179. Type genus: Triplax Herbst, 1793.

Renaninae Chûjô, 1941: 10. Type genus: Renania Lewis, 1887.

Cyrtotriplacina Chûjô, 1969: 201. Type genus: Cyrtotriplax Crotch, 1873 [syn. of Tritoma Fabricius, 1775].

몸의 크기는 작은 종에서 중간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몸의 생김새는 대체로 타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너비의 정도가 다양한 장방형 또는 드물게 둥근 모양, 타원형 또는 길쭉하며 양 측면이 평행을 이루는 모양 등 

다양하다. 등면은 볼록하고, 몸 표면은 대체적으로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에는 많은 경우 후두부에 마찰판

이 있다. 더듬이의 길이와 구조는 다양하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 (어떤 경우에는 8–11번째, 또는 7–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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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한데, 끝쪽 1/5 부분부터 맨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없고, 표면에는 매우 미세한 점

각들이 규칙적이면서 빽빽하게 찍혀 있고, 짧은 솜털들이 덮고 있다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 모든 다리의 넓적

다리마디는 약간 두툼하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적당하게 넓어진다. 모든 발목마디는 등면

에서 보이며 아랫면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3번째 발목마디보다 약 1.2배 짧고, 5

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거나 거의 비슷하다. 앞가슴복판돌기는 사다리

꼴로 끝쪽 부분은 굴곡지고 가장 넓은데, 가운데복판의 앞가장자리 부분에 이르지 못한다. 

관찰표본: 강원: 3exs (영월군: 3.viii.2003, J.B. Seung); 1ex (춘천시 북산면 소양호 주변: 28.viii.2005, B.H. 

Jung); 4exs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2.viii.2014, J.B. Seung, 균사체); 서울: 1ex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2.v.2006, B.H. Jung, 조개껍질버섯); 경기: 1ex (수원시 여기산: 4.viii.1991); 1ex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

속박물관: 30.ix.1993, J.Y. Choi); 1ex (광주군 초월읍 무갑산: 6.vi.2006, J.B. Seung and B.H. Jung, 균사체); 

1ex(광주군 초월읍 무갑산: 21.vi.2006, B.H. Jung, 느타리버섯); 4exs(양평군 지제면 옥현리: 14.v.2006, B.H. 

Jung, 구름버섯); 1ex(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마니산: 25.vi.2006, B.H. Jung, 균사체); 4exs (구리시 동구릉: 

8.x.2006, B.H. Jung, 균사체); 4exs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4.vi.2007, B.H. Jung, 균사체); 1ex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4.vi.2007, B.H. Jung, 균사체); 2exs (포천시 소흘읍 광릉 주변: 5.x.2009, B.H. Jung, 조개껍질

버섯); 충남: 6exs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 12.vii.2013, J.B. Seung, 균사체); 28exs (보령시 성주면 성주

리 성주산: 23.vii.2014, J.B. Seung, 균사체); 전남: 1ex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5.viii.2015, B.H. Jung, 균사체); 

7exs. 산청군 중산리 지리산 천왕봉 근처, 9.ix.2016, B.H. Jung, 수피).

먹이버섯: 구름버섯, 조개껍질버섯, 균사체.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 극동 지역), 중국 (Hube, Northeast Territory).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충남, 전남.

왕큰무늬버섯벌레속 

Genus Megalodacne Crotch, 1873

Megalodacne Crotch, 1873b: 352.

Type species: Ips fasciata Fabricius, 1777. 

몸의 생김새는 장방형 또는 길쭉한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고 매끈하며 윤이 나고, 아랫면은 다소 솜털로 

덮여 있다. 더듬이는 다소 길고 두꺼운 편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 모양 또는 원통 모양에 가까

운데, 끝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맨 끝부분은 직선형 또는 비스듬히 절단된 모양을 띤다. 딱지날개에는 노

란빛 나는 붉은색 치상무늬가 2개 있는데 (봉합선에 닿지 않는다). 3번째 발목마디는 길쭉한데, 2번째와 4번째 

발목마디보다 훨씬 더 길다 (Chûjô, 1969). 

구북구 종수: 4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한국, 러시아 (극동 지역), 일본, 중국 (Sichuan), 파키스탄.

26.  왕큰무늬버섯벌레 
	 Megalodacne	bellula Lewis, 1883

Megalodacne bellula Lewis, 1883: 139; Woo and Cho, 1988: 231; Chûjô et al., 1993:100;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0;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쿠릴열도 쿠나시르).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본 종은 남부지방인 지리산의 임걸령에서 관찰된 것으

로 전해지나 (Woo and Cho, 1988), 당시의 표본의 행방이 묘연해 검토할 수 없었다. 또한 Chûjô et al. (1993)은 

본 종을 광릉 (Kwangnung, Pochon Gun, 14–19.v.1992, M. T. Chûjô)에서 채집해 보고했다. 이들 확증표본을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노랑줄왕버섯벌레 [Episcapha flavofasciata flavofasciata (Reitter, 1879)]를 왕큰무늬버

섯벌레 (Megalodacne bellula Lewis, 1883)로 오동정한 것이었다. 특히, 이 종은 일본 본토와 북방의 쿠릴열도

로 이어지는 곳에서만 분포가 확인된 종이다. 따라서 본 종에 표본과 채집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분포하

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추후 지속적인 채집과 조사를 통해 본 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베리아버섯벌레족 

Tribe Tritomini Curtis, 1834

Tritomidae Curtis, 1834: plate 498. Type genus: Tritoma Fabricius, 1775 [placed on the Official List of Generic 

Names in Zoology (ICZN 1994a)].

Triplacinae Erichson, 1847: 179. Type genus: Triplax Herbst, 1793.

Renaninae Chûjô, 1941: 10. Type genus: Renania Lewis, 1887.

Cyrtotriplacina Chûjô, 1969: 201. Type genus: Cyrtotriplax Crotch, 1873 [syn. of Tritoma Fabricius, 1775].

몸의 크기는 작은 종에서 중간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몸의 생김새는 대체로 타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너비의 정도가 다양한 장방형 또는 드물게 둥근 모양, 타원형 또는 길쭉하며 양 측면이 평행을 이루는 모양 등 

다양하다. 등면은 볼록하고, 몸 표면은 대체적으로 매끈하고 윤이 난다. 머리에는 많은 경우 후두부에 마찰판

이 있다. 더듬이의 길이와 구조는 다양하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 (어떤 경우에는 8–11번째, 또는 7–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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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넓게 압축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훨씬 더 넓거나, 삼각형이다. 1번

째 발목마디부터 3번째 발목마디까지 점점 넓어지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

어 있다. 

구북구 속 수: 18속 (한국 6속), 201종 이상 (한국 15종).

분포 (구북구): 구북구 지역과 동양구 지역.

한국산 시베리아버섯벌레족의 속 검색표

1.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이다  ······································································ 2

–  8–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이다  ······················································  Pselaphandra

2.   암수의 형질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수컷의 딱지날개는 전체적으로 매끈하며 윤이 난다 ····················· 3

–   암수의 형질 차이가 뚜렷하고, 수컷의 종아리마디는 넓고,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은 윤기가 나지 않으며 

색깔도 다소 어두운 편이다  ··················································································  Neotriplax

3.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매우 넓은 삼각형인데, 길이보다 너비가 약 3배 넓다  ·····················  

 ·············································································································  Dactylotritoma

–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넓은 삼각형인데, 길이보다 너비가 약 3배 이하로 넓다  ················ 4

4.   앞다리 기절선은 보통 잘 발달되지 않거나 종에 따라 발달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앞다리 기절강의 앞쪽 

가장자리 너머까지 이르거나 또는 거의 이르지 않는다  ····························································· 5

–   앞다리 기절선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절선은 앞가슴복판의 앞-중앙쪽 경계선의 앞쪽에서 만난

다  ···········································································································  Pseudotritoma

5.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반원형 또는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너비는 길이보다 약 2배 더 넓다. 아

랫입술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적당히 두껍다. 기절들 사이는 넓다  ·······································  Tritoma 

–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약간 또는 매우 넓으며 짧은데, 너비는 길이보다 약 2–5배 더 넓다. 아랫입술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Tritoma 속보다 두껍다. 기절들 사이는 비교적 좁다  ······························  Triplax 

꽁지검은버섯벌레속

Genus Dactylotritoma Arrow, 1925

Dactylotritoma Arrow, 1925: 105.

Type species: Triplax apicata Crotch, 1876.

몸의 크기는 중간 정도이고,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 또는 길쭉한 모양이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겹눈은 서

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매우 넓은 삼각형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3배 더 넓다. 아랫

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타원형이다. 앞가슴등판의 옆면과 기부 가장자리는 테두리져 있다. 소순판은 비교

적 작은데, 오각형에 가깝거나 심장 모양이다. 딱지날개에는 점각열이 규칙적으로 있다. 앞다리 기절선은 없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데 맨 끝쪽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였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인다. 4번째 발목마디는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구북구 종수: 4종 이상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와 동양구 지역.

27.  꽁지검은버섯벌레 
	 Dactylotritoma	atricapilla (Lewis, 1887) (도판 F20, K20, O20, U20)

Triplax atricapilla Lewis, 1887a: 71.

Dactylotritoma atricapilla: Chûjô, 1936: 68–69;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6.0–6.5 mm 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계란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인데 머리 (후두부 제외), 더듬이,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과 다리는 검

은색이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

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

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더 길고,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7배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커다랗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매우 넓은 삼각형으로 너비는 길이보

다 약 3배 더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밥그릇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고, 앞쪽

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등면에는 정교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고, 약간 볼록하다. 앞가장자리는 약

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앞쪽으로 돌출되지 않고 둔하게 둥글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뚜렷하게 테두리져 있고, 굴곡져 있

으며, 뒷가장자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고 둔하게 둥글다. 소순판은 심장 모양에 가깝고, 성긴 점각으로 덮여 있

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은 거의 평행한데, 끝쪽 1/10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

수록 약간씩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여 9줄이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하면서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아주 작은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다리의 모든 넓적다리마디는 매우 두툼하고, 아랫면에 휴

식할 때 종아리마디를 끼어넣을 수 있는 수직홈이 뚜렷하게 패여 있다. 모든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금색 센털

이 빽빽하게 달려 있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어 등면에서 보이고, 4번째 발목마디는 작아 3번째 발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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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넓게 압축된 곤봉 모양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훨씬 더 넓거나, 삼각형이다. 1번

째 발목마디부터 3번째 발목마디까지 점점 넓어지고,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

어 있다. 

구북구 속 수: 18속 (한국 6속), 201종 이상 (한국 15종).

분포 (구북구): 구북구 지역과 동양구 지역.

한국산 시베리아버섯벌레족의 속 검색표

1.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이다  ······································································ 2

–  8–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이다  ······················································  Pselaphandra

2.   암수의 형질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수컷의 딱지날개는 전체적으로 매끈하며 윤이 난다 ····················· 3

–   암수의 형질 차이가 뚜렷하고, 수컷의 종아리마디는 넓고,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은 윤기가 나지 않으며 

색깔도 다소 어두운 편이다  ··················································································  Neotriplax

3.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매우 넓은 삼각형인데, 길이보다 너비가 약 3배 넓다  ·····················  

 ·············································································································  Dactylotritoma

–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넓은 삼각형인데, 길이보다 너비가 약 3배 이하로 넓다  ················ 4

4.   앞다리 기절선은 보통 잘 발달되지 않거나 종에 따라 발달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앞다리 기절강의 앞쪽 

가장자리 너머까지 이르거나 또는 거의 이르지 않는다  ····························································· 5

–   앞다리 기절선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각각의 기절선은 앞가슴복판의 앞-중앙쪽 경계선의 앞쪽에서 만난

다  ···········································································································  Pseudotritoma

5.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반원형 또는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너비는 길이보다 약 2배 더 넓다. 아

랫입술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적당히 두껍다. 기절들 사이는 넓다  ·······································  Tritoma 

–   작은턱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약간 또는 매우 넓으며 짧은데, 너비는 길이보다 약 2–5배 더 넓다. 아랫입술 

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Tritoma 속보다 두껍다. 기절들 사이는 비교적 좁다  ······························  Triplax 

꽁지검은버섯벌레속

Genus Dactylotritoma Arrow, 1925

Dactylotritoma Arrow, 1925: 105.

Type species: Triplax apicata Crotch, 1876.

몸의 크기는 중간 정도이고,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 또는 길쭉한 모양이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겹눈은 서

로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매우 넓은 삼각형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3배 더 넓다. 아랫

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타원형이다. 앞가슴등판의 옆면과 기부 가장자리는 테두리져 있다. 소순판은 비교

적 작은데, 오각형에 가깝거나 심장 모양이다. 딱지날개에는 점각열이 규칙적으로 있다. 앞다리 기절선은 없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데 맨 끝쪽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였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인다. 4번째 발목마디는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구북구 종수: 4종 이상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와 동양구 지역.

27.  꽁지검은버섯벌레 
	 Dactylotritoma	atricapilla (Lewis, 1887) (도판 F20, K20, O20, U20)

Triplax atricapilla Lewis, 1887a: 71.

Dactylotritoma atricapilla: Chûjô, 1936: 68–69;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6.0–6.5 mm 이다. 몸의 생김새는 길쭉한 계란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노란빛이 도는 붉은색인데 머리 (후두부 제외), 더듬이,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과 다리는 검

은색이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

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

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더 길고,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7배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커다랗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매우 넓은 삼각형으로 너비는 길이보

다 약 3배 더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밥그릇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고, 앞쪽

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등면에는 정교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고, 약간 볼록하다. 앞가장자리는 약

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가장자리 각은 앞쪽으로 돌출되지 않고 둔하게 둥글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약간 둥글어지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뚜렷하게 테두리져 있고, 굴곡져 있

으며, 뒷가장자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고 둔하게 둥글다. 소순판은 심장 모양에 가깝고, 성긴 점각으로 덮여 있

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볼록하다. 양 측면은 거의 평행한데, 끝쪽 1/10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

수록 약간씩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여 9줄이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뚜렷하면서 규칙적이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아주 작은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다리의 모든 넓적다리마디는 매우 두툼하고, 아랫면에 휴

식할 때 종아리마디를 끼어넣을 수 있는 수직홈이 뚜렷하게 패여 있다. 모든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금색 센털

이 빽빽하게 달려 있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어 등면에서 보이고, 4번째 발목마디는 작아 3번째 발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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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의 아랫면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사다리꼴인데,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맨 끝부분의 한 가운데가 움

푹 패여 있다. 

관찰표본: 강원: 10exs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능경봉: 21.ix.2015 (애벌레 채집 후, 10.x.2015 우화), H.G. 

Ahn, 시루뻔버섯. 

먹이버섯: 시루뻔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산호버섯벌레속

Genus Neotriplax Lewis, 1887 

Neotriplax Lewis, 1887a: 60. Type species: Neotriplax atrata Lewis, 1887.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마찰판이 뚜렷하게 있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커다란 삼각형으로 거의 반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에 가깝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

막 마디는 타원형에 가까운데, 맨 끝부분이 약하게 절단되어 있다. 3번째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4–5번째 더듬

이 마디를 합한 길이와 거의 같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이다. 딱지날개에는 점

각열이 있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인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

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암수 차이: 수컷의 종아리마디는 넓고,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의 색깔은 기부쪽 1/2 부분에 비해 어둡고 

광택이 나지 않는다. 앞가슴복판돌기의 맨 끝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은 움푹 패여 있다.

구북구 종수: 6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와 동양구 지역.

28.  산호버섯벌레 
Neotriplax	lewisii (Crotch, 1873) (도판 F21, L21, P21, U21)

Cyrtotriplax lewisii Crotch, 1873a: 189.

Neotriplax lewisii: Lewis, 1887a: 61;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Kim, 1995: 129;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6.0–6.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

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인데 이마방패, 입틀 (때때로 윗입술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작은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고,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마찰판이 뚜렷하게 있다. 겹눈은 작은 편

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4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

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

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9번째 더듬이 마디에 밀착되어 있으며 9–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좁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넓은 삼각형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1.5배 더 넓다. 아랫입

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좁고 길쭉한 삼각형으로 맨 끝부분이 절단되어 있다. 앞가슴등판은 볼록하고, 등면에

는 작은 점각이 성기게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으며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은 딱지날개 쪽으로 굴곡져 있

고 뒷가장자리의 각은 둔하게 둥글다. 소순판은 거의 삼각형에 가깝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

록하다. 양 측면은 거의 평행한데, 끝쪽 1/10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비규

칙적으로 나 있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비규칙적이고 얕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들이 빽빽

하게 찍혀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어 등면에서 보인다. 4번

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

번째 발목마디를 모두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사다리꼴이며 끝쪽으로 갈수록 넓

어지다가 맨 끝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에서 굴곡진다.

암수 차이: 수컷의 종아리마디는 넓고,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의 색깔은 기부쪽 1/2 부분에 비해 어둡고 

광택이 나지 않는다.

관찰표본: 강원: 2exs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4.viii.2014, J.B. Seung, 구름버섯); 충남: 20exs (공주시 계룡면 

갑사 주변: .H. Jung, 구름버섯); 전북: 9exs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주변: 23.x.2005, B.H. Jung, 구름버섯과 흰

구름버섯); 10exs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 25.x.2016, B.H. Jung, 구름버섯, 애벌레); 5exs (진안군 정천면 운장

산자연휴양림: 2.v.2016, B.H. Jung and H.C. Park, 구름버섯); 충북: 3exs (괴산군 화양군 청천면 화양리 화양

구곡 주변: 27.vi.2016, B.H. Jung, 구름버섯); 경북: 2exs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병산서원 근처: 8.vi.2008, B.H. 

Jung, 구름버섯).

먹이버섯: 구름버섯, 흰구름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남부), 충남, 충남, 전북,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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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의 아랫면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사다리꼴인데,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맨 끝부분의 한 가운데가 움

푹 패여 있다. 

관찰표본: 강원: 10exs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능경봉: 21.ix.2015 (애벌레 채집 후, 10.x.2015 우화), H.G. 

Ahn, 시루뻔버섯. 

먹이버섯: 시루뻔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산호버섯벌레속

Genus Neotriplax Lewis, 1887 

Neotriplax Lewis, 1887a: 60. Type species: Neotriplax atrata Lewis, 1887.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마찰판이 뚜렷하게 있다. 작

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커다란 삼각형으로 거의 반원형 또는 넓은 타원형에 가깝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

막 마디는 타원형에 가까운데, 맨 끝부분이 약하게 절단되어 있다. 3번째 더듬이 마디의 길이는 4–5번째 더듬

이 마디를 합한 길이와 거의 같고,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이다. 딱지날개에는 점

각열이 있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인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

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암수 차이: 수컷의 종아리마디는 넓고,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의 색깔은 기부쪽 1/2 부분에 비해 어둡고 

광택이 나지 않는다. 앞가슴복판돌기의 맨 끝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은 움푹 패여 있다.

구북구 종수: 6종 (한국 1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와 동양구 지역.

28.  산호버섯벌레 
Neotriplax	lewisii (Crotch, 1873) (도판 F21, L21, P21, U21)

Cyrtotriplax lewisii Crotch, 1873a: 189.

Neotriplax lewisii: Lewis, 1887a: 61; Chûjô et al., 1993; 100; Kim et al., 1994: 169; Kim, 1995: 129;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6.0–6.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

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인데 이마방패, 입틀 (때때로 윗입술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작은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고,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마찰판이 뚜렷하게 있다. 겹눈은 작은 편

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4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

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1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각각의 더듬

이 마디는 길이보다 폭이 넓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9번째 더듬이 마디에 밀착되어 있으며 9–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좁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넓은 삼각형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1.5배 더 넓다. 아랫입

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좁고 길쭉한 삼각형으로 맨 끝부분이 절단되어 있다. 앞가슴등판은 볼록하고, 등면에

는 작은 점각이 성기게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으며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은 딱지날개 쪽으로 굴곡져 있

고 뒷가장자리의 각은 둔하게 둥글다. 소순판은 거의 삼각형에 가깝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

록하다. 양 측면은 거의 평행한데, 끝쪽 1/10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비규

칙적으로 나 있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비규칙적이고 얕다. 간실은 거의 편평하고, 작은 점각들이 빽빽

하게 찍혀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어 등면에서 보인다. 4번

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

번째 발목마디를 모두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는 길쭉한 사다리꼴이며 끝쪽으로 갈수록 넓

어지다가 맨 끝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에서 굴곡진다.

암수 차이: 수컷의 종아리마디는 넓고, 딱지날개의 끝쪽 1/2 부분의 색깔은 기부쪽 1/2 부분에 비해 어둡고 

광택이 나지 않는다.

관찰표본: 강원: 2exs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4.viii.2014, J.B. Seung, 구름버섯); 충남: 20exs (공주시 계룡면 

갑사 주변: .H. Jung, 구름버섯); 전북: 9exs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주변: 23.x.2005, B.H. Jung, 구름버섯과 흰

구름버섯); 10exs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 25.x.2016, B.H. Jung, 구름버섯, 애벌레); 5exs (진안군 정천면 운장

산자연휴양림: 2.v.2016, B.H. Jung and H.C. Park, 구름버섯); 충북: 3exs (괴산군 화양군 청천면 화양리 화양

구곡 주변: 27.vi.2016, B.H. Jung, 구름버섯); 경북: 2exs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병산서원 근처: 8.vi.2008, B.H. 

Jung, 구름버섯).

먹이버섯: 구름버섯, 흰구름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남부), 충남, 충남, 전북,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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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버섯벌레속 
Genus Pselaphandra Jakobson, 1905

Pselaphandra Jakobson, 1905: xxxv. 

Tetratriplax M. Chûjô, 1969: 210. Type species: Dactylotritoma inornata Chujó, 1941.

Type species: Triplax cinnabarina Reitter, 1879.

몸의 생김새는 장방형이고, 등면은 적당히 볼록하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잘 발달된 마찰판이 있다. 

8–11번째 더듬이 마디는 커다란 곤봉 모양이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인다. 4번째 발목마

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구북구 종수: 2종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한국, 러시아 (극동 지역), 일본.

29.  Pselaphandra	cinnabarina (Reitter, 1879) 

Triplax cinnabarina Reitter, 1879: 222. 

Triplax nigriceps Reitter, 1888: 9.

Pselaphandra cinnabarina Jakobson, 1905: xxxv; Wegrzynowicz, 2007: 542 (North Korea).

Tritoma cinnabarina: Nakane, 1958a: 45 (North Korea). 

Tetratriplax cinnabarina: Chûjô et Chûjô, 1990: 56; Kwon et al., 1996: 158. 

Pselaphanda inornata atrocephala Chûjô et al., 1993: 102;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Nakane는 1958a년에 본 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본 종이 한국에 분포한다’고 처음 발표했다. Chûjô et Chûjô (1990)는 Nakane의 기록에 의거하여 <catalog of 

the Erotylidae from the old word>에 인용하였으며, 그 후 기존 기록에 의거하여 국내 여러 곤충목록집에 인

용되었다. 하지만 주 (1969)는 <북한 곤충 목록집>을 다루면서 본 종을 기록하지 않았다. 최근 “국가 생물종 

목록집 <곤충> (딱정벌레목 II)” (Hong and Lee, 2014)에서는 1993년 국내에 처음 보고 되었던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 Mt. Chûjö, M. Chûjö & Lee를 아무 근거없이 본 종으로 동물이명 처리하였으며, 심지

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붉은줄버섯벌레 (Pselaphandra inornata)라는 국명을 차용하였다. 본 종과 아래의 

Pselaphandra inornata (M. Chujo)와 형태적 유사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분류학적 비교가 없

는 터라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30.  제주붉은줄버섯벌레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 (M. Chûjô, 1941) (도판 G22, L22, P22, U22)

Dactylotritoma inornata M. Chûjô, 1941: 14.

Tritoma inornata Nakane, 1950: 7.

Tetratritoma inornata Nakane, 1958a: 51.

Tetratriplax inornata Chûjô, 1969: 210; Lee et al., 1985: 404; Kim et al., 1994: 169.

Pselaphandra inornata Takakura et Kido, 1980: 54.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102; Kwon et al., 1996: 159; 

Wegrzynowicz, 2007: 542.

몸의 길이는 5.0–5.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으로 광택이 나고,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보통 크기의 점각이 

깊고 약간 거칠게 찍혀 있다. 머리 후두부에는 한쌍의 마찰판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

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2배 넓다. 더듬이는 거의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는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7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길다. 8번째 더듬이 마디는 10번째 더듬

이 마디보다 좁고 작다. 8–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느슨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맨 끝부분이 절단된 타원형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매우 넓은 삼각형

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4배 더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작은 도끼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은 가로

로 넓은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등면은 볼록하고 작은 점각이 규칙적이고 약간 성기게 찍혀 있다. 앞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둥글어지며,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둥글고 둔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파상형으로 굴곡져 있고, 뒷가장자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아 둔하게 둥글어진다. 소순판은 길쭉한 삼각형에 가

까우며 매끄럽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거의 평행한데, 끝쪽 1/10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깊고, 크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매우 미세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이고, 아랫

면에는 짧은 금색털들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

는 길쭉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맨 끝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다. 



52 53

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버섯벌레과: 붉은버섯벌레속

붉은버섯벌레속 
Genus Pselaphandra Jakobson, 1905

Pselaphandra Jakobson, 1905: xxxv. 

Tetratriplax M. Chûjô, 1969: 210. Type species: Dactylotritoma inornata Chujó, 1941.

Type species: Triplax cinnabarina Reitter, 1879.

몸의 생김새는 장방형이고, 등면은 적당히 볼록하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잘 발달된 마찰판이 있다. 

8–11번째 더듬이 마디는 커다란 곤봉 모양이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인다. 4번째 발목마

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구북구 종수: 2종 (한국 2종).

분포 (구북구): 한국, 러시아 (극동 지역), 일본.

29.  Pselaphandra	cinnabarina (Reitter, 1879) 

Triplax cinnabarina Reitter, 1879: 222. 

Triplax nigriceps Reitter, 1888: 9.

Pselaphandra cinnabarina Jakobson, 1905: xxxv; Wegrzynowicz, 2007: 542 (North Korea).

Tritoma cinnabarina: Nakane, 1958a: 45 (North Korea). 

Tetratriplax cinnabarina: Chûjô et Chûjô, 1990: 56; Kwon et al., 1996: 158. 

Pselaphanda inornata atrocephala Chûjô et al., 1993: 102;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Nakane는 1958a년에 본 종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본 종이 한국에 분포한다’고 처음 발표했다. Chûjô et Chûjô (1990)는 Nakane의 기록에 의거하여 <catalog of 

the Erotylidae from the old word>에 인용하였으며, 그 후 기존 기록에 의거하여 국내 여러 곤충목록집에 인

용되었다. 하지만 주 (1969)는 <북한 곤충 목록집>을 다루면서 본 종을 기록하지 않았다. 최근 “국가 생물종 

목록집 <곤충> (딱정벌레목 II)” (Hong and Lee, 2014)에서는 1993년 국내에 처음 보고 되었던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 Mt. Chûjö, M. Chûjö & Lee를 아무 근거없이 본 종으로 동물이명 처리하였으며, 심지

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붉은줄버섯벌레 (Pselaphandra inornata)라는 국명을 차용하였다. 본 종과 아래의 

Pselaphandra inornata (M. Chujo)와 형태적 유사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분류학적 비교가 없

는 터라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30.  제주붉은줄버섯벌레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 (M. Chûjô, 1941) (도판 G22, L22, P22, U22)

Dactylotritoma inornata M. Chûjô, 1941: 14.

Tritoma inornata Nakane, 1950: 7.

Tetratritoma inornata Nakane, 1958a: 51.

Tetratriplax inornata Chûjô, 1969: 210; Lee et al., 1985: 404; Kim et al., 1994: 169.

Pselaphandra inornata Takakura et Kido, 1980: 54.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102; Kwon et al., 1996: 159; 

Wegrzynowicz, 2007: 542.

몸의 길이는 5.0–5.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방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으로 광택이 나고,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보통 크기의 점각이 

깊고 약간 거칠게 찍혀 있다. 머리 후두부에는 한쌍의 마찰판이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겹눈 사이의 거리

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2배 넓다. 더듬이는 거의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는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7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2배 길다. 8번째 더듬이 마디는 10번째 더듬

이 마디보다 좁고 작다. 8–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느슨하게 압축되고 납작한 곤봉 모양을 이루며,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맨 끝부분이 절단된 타원형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가로로 매우 넓은 삼각형

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4배 더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작은 도끼 모양이다. 앞가슴등판은 가로

로 넓은데, 기부쪽 1/3 부분이 가장 넓다. 등면은 볼록하고 작은 점각이 규칙적이고 약간 성기게 찍혀 있다. 앞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둥글어지며, 앞가장자리 각은 약간 둥글고 둔하게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옆가장자리는 강하게 테두리져 있고,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약하게 테두리져 있고, 

파상형으로 굴곡져 있고, 뒷가장자리의 각은 돌출되지 않아 둔하게 둥글어진다. 소순판은 길쭉한 삼각형에 가

까우며 매끄럽다. 딱지날개는 길쭉하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양 측면은 거의 평행한데, 끝쪽 1/10 부분부터 

맨 끝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깊고, 크고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매우 미세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3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넓고, 등면에서 보이고, 아랫

면에는 짧은 금색털들이 빽빽하게 덮여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숨겨져 있어 

등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의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짧다. 앞가슴복판돌기

는 길쭉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맨 끝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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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표본: 강원: 4exs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 근처: 3.x.2008, B.H. Jung, 검은비늘버섯); 서울: 1ex (종

로구 구기동 북한산: 26.v.1990, J.H. Gye); 1ex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20.ix.2005, B.H. Jung); 경기: 4exs (인

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6.x.2006, J.B. Seung, 뽕나무버섯); 4exs (광주군 무갑산: 30.x.2006, B.H. Jung, 뽕

나무버섯); 9exs (포천시 소흘읍 포천공원묘지: 30.x.2007, B.H. Jung, 뽕나무버섯부치); 2exs (구리시 동구릉: 

21.vi.2008, B.H. Jung, 금빛비늘버섯); 전북: 3exs (순창군 구암사 주변: 30.v.2016, H.C. Park); 제주: 2exs (제주

시 절물자연휴양림: 10.v.2016, J.B. Seung);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10exs (서귀포시 화순곳자왈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먹이버섯: 검은비늘버섯. 금빛비늘버섯, 뽕나무버섯, 뽕나무버섯부치.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전북, 제주도.

고찰: Chûjô 등은 1993년에 한국산 표본을 근거로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 Mt. Chûjö, M. Chûjö 

& Lee, 1993를 발표하였다. 단지 머리 색깔이 검고,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의 너비가 길이보다 5배 넓다는 

이유로 일본의 원종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과 차이가 있다고 신아종으로 발표했었다. 이번 연구에

서 원종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과 아종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의 생식기를 검토한 결

과 차이가 없어 같은 종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원종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과 아종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의 표현형을 가진 개체들이 같은 지역의 같은 나무 수피에서 동시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종 간의 지리적인 격리도 없기 때문에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은 원종인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 의 색변이일 것으로 판단되어 동아종이명 처리를 할 것을 제안한다.

둥근버섯벌레속

Genus Pseudotritoma Gorham, 1888

Pseudotritoma Gorham, 1888: 147. Type species: Tritomidea nigrocruciata Crotch, 1876.

Aporotritoma Arrow, 1925: 103. Type species: Aporotritoma jucunda Arrow, 1925.

몸의 생김새는 난형 또는 장난형이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2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한 원형이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길쭉한데,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거의 정삼각형 또

는 좀 더 가로로 넓어 길이보다 약 2배 더 넓다. 앞가슴복판은 뚜렷한 삼각형 판을 형성하고, 앞다리 기절선들

은 잘 발달되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구북구 종수: 11종 이상 (한국 4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유럽 (Azerbaijan, Georgia, Caucasus).

한국산 둥근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앞가슴등판은 완전히 검은색이다  ······················································································ 2

–   앞가슴등판은 부분적으로 검은색이다  ··············································································· 3

2.   딱지날개는 대체로 검은색으로 붉으스름한 커다란 무늬가 있다  ··················· P. consobrina consobrina

3.   앞가슴등판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양 측면에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고, 딱지날개는 완전히 검

은색이다  ·························································································  P. arakii fuscocephala

–   앞가슴등판은 대체로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으로 중앙 부분에 두개의 동그란 검은색 무늬가 있고, 딱지날

개는 대체로 검은색으로 양 측면에 노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다  ············P. nigrovariegata intersecta

31.  애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arakii	fusc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도판 G23, P23, V23)

Aporotritoma arakii fusc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101; Kwon et al., 1996: 158.

Pseudotritoma arakii fuscocephala: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0–3.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

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머리 (중앙–뒷부분은 검은색), 더듬이, 입틀, 앞가슴등판의 양 측면과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머리에는 아주 미세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

다 약 2배 넓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하게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루며, 9–10번째 더듬이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9번째 더듬이 마디에 밀착되어 있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

디는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이보다 약 1.2배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삼각형

이다. 앞가슴등판은 양쪽 가장자리에 노란색의 무늬가 있고, 앞쪽 너비는 딱지날개 기부의 너비와 거의 비슷

하다. 등면은 볼록하고, 작고 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얇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둥글게 좁아지며,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져 있다. 소순판

은 5각형이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고, 규칙적

이다. 간실은 약간 편평하고, 매우 작고 성긴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

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길다. 앞가슴복판은 삼각형으로 중앙 부분이 위쪽으로 들려 있고, 앞가슴복판돌기는 편평하

다. 앞다리 기절선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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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버섯벌레과: 둥근버섯벌레속

관찰표본: 강원: 4exs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 근처: 3.x.2008, B.H. Jung, 검은비늘버섯); 서울: 1ex (종

로구 구기동 북한산: 26.v.1990, J.H. Gye); 1ex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20.ix.2005, B.H. Jung); 경기: 4exs (인

천광역시 강화도 마니산: 6.x.2006, J.B. Seung, 뽕나무버섯); 4exs (광주군 무갑산: 30.x.2006, B.H. Jung, 뽕

나무버섯); 9exs (포천시 소흘읍 포천공원묘지: 30.x.2007, B.H. Jung, 뽕나무버섯부치); 2exs (구리시 동구릉: 

21.vi.2008, B.H. Jung, 금빛비늘버섯); 전북: 3exs (순창군 구암사 주변: 30.v.2016, H.C. Park); 제주: 2exs (제주

시 절물자연휴양림: 10.v.2016, J.B. Seung); 2exs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교래자연휴양림: 12.v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10exs (서귀포시 화순곳자왈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먹이버섯: 검은비늘버섯. 금빛비늘버섯, 뽕나무버섯, 뽕나무버섯부치.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강원도, 서울, 경기도, 전북, 제주도.

고찰: Chûjô 등은 1993년에 한국산 표본을 근거로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 Mt. Chûjö, M. Chûjö 

& Lee, 1993를 발표하였다. 단지 머리 색깔이 검고,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의 너비가 길이보다 5배 넓다는 

이유로 일본의 원종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과 차이가 있다고 신아종으로 발표했었다. 이번 연구에

서 원종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과 아종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의 생식기를 검토한 결

과 차이가 없어 같은 종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원종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과 아종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의 표현형을 가진 개체들이 같은 지역의 같은 나무 수피에서 동시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종 간의 지리적인 격리도 없기 때문에 Pselaphandra inornata atrocephala은 원종인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 의 색변이일 것으로 판단되어 동아종이명 처리를 할 것을 제안한다.

둥근버섯벌레속

Genus Pseudotritoma Gorham, 1888

Pseudotritoma Gorham, 1888: 147. Type species: Tritomidea nigrocruciata Crotch, 1876.

Aporotritoma Arrow, 1925: 103. Type species: Aporotritoma jucunda Arrow, 1925.

몸의 생김새는 난형 또는 장난형이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2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한 원형이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길쭉한데,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거의 정삼각형 또

는 좀 더 가로로 넓어 길이보다 약 2배 더 넓다. 앞가슴복판은 뚜렷한 삼각형 판을 형성하고, 앞다리 기절선들

은 잘 발달되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구북구 종수: 11종 이상 (한국 4종).

분포 (구북구): 아시아, 유럽 (Azerbaijan, Georgia, Caucasus).

한국산 둥근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앞가슴등판은 완전히 검은색이다  ······················································································ 2

–   앞가슴등판은 부분적으로 검은색이다  ··············································································· 3

2.   딱지날개는 대체로 검은색으로 붉으스름한 커다란 무늬가 있다  ··················· P. consobrina consobrina

3.   앞가슴등판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양 측면에 붉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고, 딱지날개는 완전히 검

은색이다  ·························································································  P. arakii fuscocephala

–   앞가슴등판은 대체로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으로 중앙 부분에 두개의 동그란 검은색 무늬가 있고, 딱지날

개는 대체로 검은색으로 양 측면에 노란빛이 도는 갈색 무늬가 있다  ············P. nigrovariegata intersecta

31.  애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arakii	fusc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도판 G23, P23, V23)

Aporotritoma arakii fusc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101; Kwon et al., 1996: 158.

Pseudotritoma arakii fuscocephala: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3.0–3.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

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머리 (중앙–뒷부분은 검은색), 더듬이, 입틀, 앞가슴등판의 양 측면과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머리에는 아주 미세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

다 약 2배 넓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하게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루며, 9–10번째 더듬이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9번째 더듬이 마디에 밀착되어 있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

디는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이보다 약 1.2배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삼각형

이다. 앞가슴등판은 양쪽 가장자리에 노란색의 무늬가 있고, 앞쪽 너비는 딱지날개 기부의 너비와 거의 비슷

하다. 등면은 볼록하고, 작고 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얇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

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둥글게 좁아지며,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져 있다. 소순판

은 5각형이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고, 규칙적

이다. 간실은 약간 편평하고, 매우 작고 성긴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

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길다. 앞가슴복판은 삼각형으로 중앙 부분이 위쪽으로 들려 있고, 앞가슴복판돌기는 편평하

다. 앞다리 기절선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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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표본: 경기: 6exs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주금산: 25.vii.2006, B.H. Jung, 송편버섯); 전남: 2ex (광양시 옥

룡면 백운산 19.ix.2009, S.S. Kim, 송편버섯속 http://dachori.blog.me); 1ex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한재 주변: 

8.ix.2016, B.H. Jung, 토끼털송편버섯).

먹이버섯: 송편버섯, 토끼털송편버섯.

세계분포: 한국 (남한).

국내분포: 경기도. 전북, 전남.

고찰: Chûjô 등은 1993년에 본 아종을 생식기 검경 없이 단지 머리 색깔이 검고 (후두부 중앙 부분은 붉은

색),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 신아종으로 발표했다. 머리 색깔이 붉은색인 원종 [Pseudotritoma 

arakii arakii (Nakane, 1954)]의 색변이로 추정된다. 추후 채집과 더불어 분자분석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다초리의숲속여행(http://dachori.blog.me)’에서 광양시 백운산에서 관찰해 촬영한 사진을 국내 분포자료

에 포함시켰다. 

32.  쌍점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consobrina	consobrina (Lewis, 1874) (도판 G24, L24, P24, V24)

Cyrtotriplax consobrina Lewis, 1874: 78.

Cyrtotriplax solivaga Lewis, 1887a: 66.

Tritoma consobrina Kuhnt, 1909: 79.

Tritoma solivaga Kuhnt, 1909: 79.

Aporotritoma consobrina Nakane, 1963: 203; Chûjô et al., 1993: 101;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Pseudotritoma consobrina: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4.0–4.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딱지날개의 기부쪽 1/3 부분에는 붉은색의 커다란 무늬가 있다. 머리

에는 정교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이마에는 붉은색의 작은 점이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

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2번째 더듬

이 마디는 두툼한 타원형이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

보다 약 2.5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9번째 더듬이 마디속에 밀착되어 연결되어 있고, 9–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작다. 작은턱수

염의 마지막 마디는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이보다 약 1.2배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삼각형이다. 앞가슴등판의 폭은 기부쪽이 가장 넓은데, 너비는 길이보다 약 2배 더 넓으며 앞쪽으로 갈

수록 좁아진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정교하고 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

자리는 둥글며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딱지날개의 길이는 

너비보다 약 1.6배 길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며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빽빽하고, 분명

하며, 규칙적이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성기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

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길다. 앞가슴복판의 중앙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위쪽으로 들려있으며 앞가슴

복판돌기의 등면은 납작하다. 앞다리 기절선들은 잘 발달되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춘천시 서면 월송 1리: 9.vii.2006, H.C. Park); 2exs (삼척시 천은사 주변: 4.viii.2014, J.B. 

Seung); 서울: 2ex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17.v.2004, B.H. Jung, 삼색도장버섯); 경기: 1ex (의왕시 청계산: 

10.v.1991, H.C. Park); 1ex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iv.2004, B.H. Jung, 삼색도장버섯); 4exs (구리시 동구릉: 

25.iv.2007, B.H. Jung, 구름버섯); 1ex (구리시 동구릉: 10.vi.2015, B.H. Jung, 때죽도장버섯); 1ex (양평군 단월

면 산음리 산음자연휴양림: 14.vi.2015, J.B. Seung); 경북: 1ex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주변: 8.vi.2008, B.H. 

Jung, 구름버섯); 제주: 3exs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9.vii.2015, J.B. Seung).

먹이버섯: 구름버섯, 삼색도장버섯, 때죽도장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시베리아 동부, 극동 지역), 몽골.

국내분포: 전국.

고찰: 딱지날개의 붉은 점무늬의 모양과 크기는 개체마다 변이가 있다.

33.  검정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nigrovariegata	intersect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Aporotritoma nigrovariegata intersect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101: Kwon et al., 1996: 158.

Pseudotritoma nigrovariegata intersecta: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남한).

국내분포: 전북.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Chûjô 등은 1993년에 본 종을 전북 산내면 정령치에서 

발견해 국내에 처음 신아종으로 발표했다. 생식기 검경 없이 소순판의 중앙 부분은 붉은색이고, 딱지날개의 

무늬가 중앙 부분에서 넓게 교차한다는 이유로 신아종으로 처리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본 아종과 원종

은 모두 발견되지 않아 추후 광범위한 채집과 더불어 세밀한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한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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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표본: 경기: 6exs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주금산: 25.vii.2006, B.H. Jung, 송편버섯); 전남: 2ex (광양시 옥

룡면 백운산 19.ix.2009, S.S. Kim, 송편버섯속 http://dachori.blog.me); 1ex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한재 주변: 

8.ix.2016, B.H. Jung, 토끼털송편버섯).

먹이버섯: 송편버섯, 토끼털송편버섯.

세계분포: 한국 (남한).

국내분포: 경기도. 전북, 전남.

고찰: Chûjô 등은 1993년에 본 아종을 생식기 검경 없이 단지 머리 색깔이 검고 (후두부 중앙 부분은 붉은

색),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음 신아종으로 발표했다. 머리 색깔이 붉은색인 원종 [Pseudotritoma 

arakii arakii (Nakane, 1954)]의 색변이로 추정된다. 추후 채집과 더불어 분자분석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다초리의숲속여행(http://dachori.blog.me)’에서 광양시 백운산에서 관찰해 촬영한 사진을 국내 분포자료

에 포함시켰다. 

32.  쌍점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consobrina	consobrina (Lewis, 1874) (도판 G24, L24, P24, V24)

Cyrtotriplax consobrina Lewis, 1874: 78.

Cyrtotriplax solivaga Lewis, 1887a: 66.

Tritoma consobrina Kuhnt, 1909: 79.

Tritoma solivaga Kuhnt, 1909: 79.

Aporotritoma consobrina Nakane, 1963: 203; Chûjô et al., 1993: 101;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Pseudotritoma consobrina: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4.0–4.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딱지날개의 기부쪽 1/3 부분에는 붉은색의 커다란 무늬가 있다. 머리

에는 정교한 점각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 이마에는 붉은색의 작은 점이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

름보다 약 2.5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2번째 더듬

이 마디는 두툼한 타원형이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

보다 약 2.5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9번째 더듬이 마디속에 밀착되어 연결되어 있고, 9–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작다. 작은턱수

염의 마지막 마디는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이보다 약 1.2배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삼각형이다. 앞가슴등판의 폭은 기부쪽이 가장 넓은데, 너비는 길이보다 약 2배 더 넓으며 앞쪽으로 갈

수록 좁아진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정교하고 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

자리는 둥글며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딱지날개의 길이는 

너비보다 약 1.6배 길다.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며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빽빽하고, 분명

하며, 규칙적이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성기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

목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약간 길다. 앞가슴복판의 중앙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위쪽으로 들려있으며 앞가슴

복판돌기의 등면은 납작하다. 앞다리 기절선들은 잘 발달되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춘천시 서면 월송 1리: 9.vii.2006, H.C. Park); 2exs (삼척시 천은사 주변: 4.viii.2014, J.B. 

Seung); 서울: 2ex (강동구 길동 길동생태공원: 17.v.2004, B.H. Jung, 삼색도장버섯); 경기: 1ex (의왕시 청계산: 

10.v.1991, H.C. Park); 1ex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iv.2004, B.H. Jung, 삼색도장버섯); 4exs (구리시 동구릉: 

25.iv.2007, B.H. Jung, 구름버섯); 1ex (구리시 동구릉: 10.vi.2015, B.H. Jung, 때죽도장버섯); 1ex (양평군 단월

면 산음리 산음자연휴양림: 14.vi.2015, J.B. Seung); 경북: 1ex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주변: 8.vi.2008, B.H. 

Jung, 구름버섯); 제주: 3exs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9.vii.2015, J.B. Seung).

먹이버섯: 구름버섯, 삼색도장버섯, 때죽도장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시베리아 동부, 극동 지역), 몽골.

국내분포: 전국.

고찰: 딱지날개의 붉은 점무늬의 모양과 크기는 개체마다 변이가 있다.

33.  검정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nigrovariegata	intersect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Aporotritoma nigrovariegata intersect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101: Kwon et al., 1996: 158.

Pseudotritoma nigrovariegata intersecta: Wegrzynowicz, 2007: 542; Hong and Lee, 2014: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남한).

국내분포: 전북.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Chûjô 등은 1993년에 본 종을 전북 산내면 정령치에서 

발견해 국내에 처음 신아종으로 발표했다. 생식기 검경 없이 소순판의 중앙 부분은 붉은색이고, 딱지날개의 

무늬가 중앙 부분에서 넓게 교차한다는 이유로 신아종으로 처리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본 아종과 원종

은 모두 발견되지 않아 추후 광범위한 채집과 더불어 세밀한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한 종이다.



58 59

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버섯벌레과: 시베리아버섯벌레속

34.  노랑다리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laetabilis (Lewis, 1887) (도판 H25, L25, P25, V25)

Triplax laetabilis Lewis, 1887: 70. 

Tritoma atripes Araki, 1943: 561.

Tritoma kirishimensis Araki, 1943: 558.

Pseudotritoma laetabilis: Jung, 2015: 176.

몸의 길이는 3.0–3.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고, 배는 검붉은색이다. 머리에는 정교

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4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2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한 타원형이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

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5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

고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9번째 더듬이 마디속에 밀착되어 연결되어 

있고, 9–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작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

이보다 약 1.2배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삼각형이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볼록하고, 정

교하고 성긴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얇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

쪽으로 갈수록 점점 둥글어지며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순판은 오각형이다. 딱

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얕고,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성기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

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

보다 약간 길다. 앞가슴복판의 중앙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위쪽으로 들려있으며 앞가슴복판돌기의 등면은 

납작하다. 앞다리 기절선들은 잘 발달되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영월군 장릉 주변: 21.v.2015, J.B. Seung, 송편버섯속); 경북: 1ex (청도군 운문산 운문사 

주변: 5.v.2008, B.H. Jung); 전남: 1ex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한재 주변: 8.ix.2016, B.H. Jung, 토끼털송편버섯).

먹이버섯: 송편버섯속.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경북, 전남.

시베리아버섯벌레속

Genus Triplax Herbst, 1793 

Triplax Herbst, 1793: 146. Type species: Silpha russica Linnaeus, 1758.

Platichna C. G. Thomson, 1859: 96. Type species: Erotylus rufipes Fabricius, 1787.

Ogcotriplax Heller, 1920: 29. Type species: Triplax pseuda Heller, 1920.

Peudotriplax Heller, 1920: 29. Type species: Triplax tabayasi Heller, 1920.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 장방형, 긴 타원형이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마찰판이 있다. 더듬이는 Tritoma

속보다 길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가늘고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을 이루고, 각 더듬이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의 너비

는 약간 또는 매우 넓고 길이는 짧은데, 너비가 길이보다 약 2–5배 넓다. 아랫입술의 마지막 마디는 Tritoma속

보다 두껍다. 기절 사이 구역은 비교적 좁으며, 앞다리 기절선은 종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된다. 

구북구 종수: 67종 (한국 3종).

분포 (구북구): 구북구 지역, 북미 지역.

한국산 시베리아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머리는 붉은색이다  ········································································································ 2

–  머리는 검은색이다  ··············································································· T. sibirica connectens

2.   앞가슴등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앞쪽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에 원형에 가까운 커다란 무늬가 있

다  ···················································································································· T. devia

–   앞가슴등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무늬가 없다  ···················································· T. japonica

35.  느타리버섯벌레 
	 Triplax	ainonia Lewis, 1887 (도판 G26, L26, V26)

Triplax ainonia Lewis, 1887a: 69; Jung and Park, 2017: 291.

몸의 길이는 3.0–3.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더듬이 (어두운 갈색빛이 나는 곤봉 부분 제외), 입틀 부분, 앞가슴등

판과 다리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에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앞가슴등판에는 검은색 점이 기부 중앙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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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노랑다리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laetabilis (Lewis, 1887) (도판 H25, L25, P25, V25)

Triplax laetabilis Lewis, 1887: 70. 

Tritoma atripes Araki, 1943: 561.

Tritoma kirishimensis Araki, 1943: 558.

Pseudotritoma laetabilis: Jung, 2015: 176.

몸의 길이는 3.0–3.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다리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고, 배는 검붉은색이다. 머리에는 정교

한 점각이 성기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4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2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한 타원형이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

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5배 길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2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

고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9번째 더듬이 마디속에 밀착되어 연결되어 

있고, 9–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작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데, 너비가 길

이보다 약 1.2배 넓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길쭉한 삼각형이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볼록하고, 정

교하고 성긴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얇게 테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

쪽으로 갈수록 점점 둥글어지며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순판은 오각형이다. 딱

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얕고, 정교하고, 규칙적이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성기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넓적다리마디는 부풀어 있다.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

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고, 5번째 발목마디는 1–4번째 발목마디를 합한 길이

보다 약간 길다. 앞가슴복판의 중앙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위쪽으로 들려있으며 앞가슴복판돌기의 등면은 

납작하다. 앞다리 기절선들은 잘 발달되어 앞가슴복판의 앞쪽–중앙 경계선 앞에서 서로 완전하게 만난다.

관찰표본: 강원: 1ex (영월군 장릉 주변: 21.v.2015, J.B. Seung, 송편버섯속); 경북: 1ex (청도군 운문산 운문사 

주변: 5.v.2008, B.H. Jung); 전남: 1ex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한재 주변: 8.ix.2016, B.H. Jung, 토끼털송편버섯).

먹이버섯: 송편버섯속.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경북, 전남.

시베리아버섯벌레속

Genus Triplax Herbst, 1793 

Triplax Herbst, 1793: 146. Type species: Silpha russica Linnaeus, 1758.

Platichna C. G. Thomson, 1859: 96. Type species: Erotylus rufipes Fabricius, 1787.

Ogcotriplax Heller, 1920: 29. Type species: Triplax pseuda Heller, 1920.

Peudotriplax Heller, 1920: 29. Type species: Triplax tabayasi Heller, 1920.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 장방형, 긴 타원형이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한 쌍의 마찰판이 있다. 더듬이는 Tritoma

속보다 길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가늘고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뚜렷한 곤봉 모양을 이루고, 각 더듬이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의 너비

는 약간 또는 매우 넓고 길이는 짧은데, 너비가 길이보다 약 2–5배 넓다. 아랫입술의 마지막 마디는 Tritoma속

보다 두껍다. 기절 사이 구역은 비교적 좁으며, 앞다리 기절선은 종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된다. 

구북구 종수: 67종 (한국 3종).

분포 (구북구): 구북구 지역, 북미 지역.

한국산 시베리아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머리는 붉은색이다  ········································································································ 2

–  머리는 검은색이다  ··············································································· T. sibirica connectens

2.   앞가슴등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앞쪽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에 원형에 가까운 커다란 무늬가 있

다  ···················································································································· T. devia

–   앞가슴등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며 무늬가 없다  ···················································· T. japonica

35.  느타리버섯벌레 
	 Triplax	ainonia Lewis, 1887 (도판 G26, L26, V26)

Triplax ainonia Lewis, 1887a: 69; Jung and Park, 2017: 291.

몸의 길이는 3.0–3.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약간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더듬이 (어두운 갈색빛이 나는 곤봉 부분 제외), 입틀 부분, 앞가슴등

판과 다리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에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앞가슴등판에는 검은색 점이 기부 중앙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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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가장자리 쪽 중앙 부분에 있다. 몸 아랫면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지만 가장자리와 끝부분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의 뒷부분에는 점각이 거칠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2배 넓다. 더

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2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한 원형이

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느슨

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좁다. 앞가슴등판의 등면

은 약간 볼록하고,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고, 정교하고 얕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얇게 테

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둥글어지며 좁아지고 작은 구멍이 있

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순판은 삼각형에 가까운 심장모양으로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

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성기다. 간실은 약

간 볼록하고, 성기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

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

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경기: 1ex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vi–30vi.2016, J.B. Seung and B.H. Jung, W. T.); 제주: 20exs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곳자왈: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산느타리버섯).

먹이버섯: 산느타리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경기도, 제주도.

36.  지리산버섯벌레 
	 Triplax	devia Lewis, 1887 (도판 G27)

Triplax devia Lewis, 1887a: 69; Chûjô et al., 1993: 102;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4; Hong and Lee, 2014: 178.

Tritoma devia: Chûjô, 1963: 86.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다. 몸 색깔은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이마방패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앞가슴등판의 앞쪽 가장자리 부분의 중앙에 

타원형에 가까운 검은색의 작은 무늬가 있고, 소순판 앞쪽 (앞가슴등판의 뒤쪽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검은색 

무늬가 있다. 더듬이는 어두운 갈색인데, 곤봉 부분은 검은빛 나는 갈색이다. 앞가슴의 복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앞가슴복판돌기는 검은색이다. 다리는 어두운 색에서 검은색이다. 어떤 

개체들은 머리와 더듬이가 완전히 붉으스름한 갈색이고, 앞다리와 가운데다리의 종아리마디는 어두운 붉으

스름한 갈색이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비교적 빽빽하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가

느다랗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2.5배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

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좁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볼록하고, 

기부 부분의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고, 정교하고 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

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작은 구멍이 있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순판

은 심장 모양에 가깝고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8열의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고, 뚜렷하고 깊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불규칙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1ex.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정령치, 16.vii. 1991, M.T. Chûjô, Voucher specimen, 국립생물자

원관 소장).

세계분포: 한국 (남한), 일본.

37.  산버섯벌레 
	 Triplax	japonica Crotch, 1873 (도판 H28)

Triplax japonica Crotch, 1873a: 189; Chûjô et al., 1993: 102;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4; Hong and Lee, 2014: 178.

Tritoma japonica: Chûjô, 1963: 86.

몸의 길이는 3.0–4.5 mm이다. 몸 색깔은 대체로 주황빛이 도는 노란색, 또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으로 윤기

가 난다. 더듬이의 곤봉 부분은 약간 어둡다. 소순판과 딱지날개는 검은색으로 광택이 난다. 가운데가슴과 뒷

가슴의 복판과 뒷다리의 기절은 검은색이다. 때때로 표본이 건조되면 앞가슴등판의 중앙에 3개의 암갈색 무

늬가 보일 때도 있다. 머리의 이마 양 옆에는 얕은 홈이 패여 있다. 머리에는 보통의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이마 양쪽에는 얕은 홈이 패여 있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곤봉 모양을 이루는데, 연결이 느슨하다. 앞가슴등판의 기부는 길이보다 약 2배 넓다. 앞 가장자리는 

깊게 굴곡져 있으나 중앙 부분은 거의 직선이다. 딱지날개는 약간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간실에는 점

각이 정교하게 찍혀 있다.

관찰표본: 강원: 1ex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17.vi–5vii. 2009, W.Y. Choi,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경

기: 1ex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6–17.vi.2017, J.B. Seung and B.H. Jung, W. T.); 경남: 1ex (산청군 주천면 두류

동, 25. ix. 1991, M.T. Chûjô, Voucher specimen,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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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가장자리 쪽 중앙 부분에 있다. 몸 아랫면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이지만 가장자리와 끝부분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의 뒷부분에는 점각이 거칠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2배 넓다. 더

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2번째 더듬이 마디는 두툼한 원형이

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8배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느슨

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좁다. 앞가슴등판의 등면

은 약간 볼록하고,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고, 정교하고 얕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가장자리는 얇게 테

두리져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둥글어지며 좁아지고 작은 구멍이 있

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순판은 삼각형에 가까운 심장모양으로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

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작고 성기다. 간실은 약

간 볼록하고, 성기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

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

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경기: 1ex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1.vi–30vi.2016, J.B. Seung and B.H. Jung, W. T.); 제주: 20exs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곳자왈: 13.vi.2016, J.B. Seung and B.H. Jung, 산느타리버섯).

먹이버섯: 산느타리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경기도, 제주도.

36.  지리산버섯벌레 
	 Triplax	devia Lewis, 1887 (도판 G27)

Triplax devia Lewis, 1887a: 69; Chûjô et al., 1993: 102;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4; Hong and Lee, 2014: 178.

Tritoma devia: Chûjô, 1963: 86.

몸의 생김새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다. 몸 색깔은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는데, 머리와 앞가슴등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이마방패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앞가슴등판의 앞쪽 가장자리 부분의 중앙에 

타원형에 가까운 검은색의 작은 무늬가 있고, 소순판 앞쪽 (앞가슴등판의 뒤쪽 가장자리)에는 커다란 검은색 

무늬가 있다. 더듬이는 어두운 갈색인데, 곤봉 부분은 검은빛 나는 갈색이다. 앞가슴의 복판은 붉은빛이 도는 

갈색 또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고, 앞가슴복판돌기는 검은색이다. 다리는 어두운 색에서 검은색이다. 어떤 

개체들은 머리와 더듬이가 완전히 붉으스름한 갈색이고, 앞다리와 가운데다리의 종아리마디는 어두운 붉으

스름한 갈색이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비교적 빽빽하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가

느다랗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2.5배 더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

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좁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볼록하고, 

기부 부분의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고, 정교하고 규칙적인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

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작은 구멍이 있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순판

은 심장 모양에 가깝고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8열의 점각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고, 뚜렷하고 깊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불규칙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전북: 1ex.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정령치, 16.vii. 1991, M.T. Chûjô, Voucher specimen, 국립생물자

원관 소장).

세계분포: 한국 (남한), 일본.

37.  산버섯벌레 
	 Triplax	japonica Crotch, 1873 (도판 H28)

Triplax japonica Crotch, 1873a: 189; Chûjô et al., 1993: 102;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4; Hong and Lee, 2014: 178.

Tritoma japonica: Chûjô, 1963: 86.

몸의 길이는 3.0–4.5 mm이다. 몸 색깔은 대체로 주황빛이 도는 노란색, 또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으로 윤기

가 난다. 더듬이의 곤봉 부분은 약간 어둡다. 소순판과 딱지날개는 검은색으로 광택이 난다. 가운데가슴과 뒷

가슴의 복판과 뒷다리의 기절은 검은색이다. 때때로 표본이 건조되면 앞가슴등판의 중앙에 3개의 암갈색 무

늬가 보일 때도 있다. 머리의 이마 양 옆에는 얕은 홈이 패여 있다. 머리에는 보통의 점각이 빽빽하게 찍혀 있고, 

이마 양쪽에는 얕은 홈이 패여 있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간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곤봉 모양을 이루는데, 연결이 느슨하다. 앞가슴등판의 기부는 길이보다 약 2배 넓다. 앞 가장자리는 

깊게 굴곡져 있으나 중앙 부분은 거의 직선이다. 딱지날개는 약간 볼록하다. 점각열은 뚜렷하다. 간실에는 점

각이 정교하게 찍혀 있다.

관찰표본: 강원: 1ex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17.vi–5vii. 2009, W.Y. Choi,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경

기: 1ex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6–17.vi.2017, J.B. Seung and B.H. Jung, W. T.); 경남: 1ex (산청군 주천면 두류

동, 25. ix. 1991, M.T. Chûjô, Voucher specimen,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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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강원도, 경남.

세계분포: 한국 (남한), 일본, 러시아 (극동 러시아).

38.  백운산버섯벌레
	 Triplax	nagaoi Nakane, 1977 (도판 H29, L29, V29)

Triplax nagaoi Nakane, 1977: 98; Jung and Park, 2017: 291.

몸의 길이는 3.4–4.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계란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붉은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눈, 머리 정수리의 점무늬, 앞가슴등판의 2개 점무늬, 소순판, 딱지날개와 

몸 아랫면 (가운데–뒷가슴 부분)은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비교적 거칠게 찍혀 있고, 앞 가장자

리 뒷부분은 짧은 가로홈이 패여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고, 바깥쪽으로 약간 돌출되

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

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가느다랗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좁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고, 정교하고 얕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

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

순판은 삼각형에 가까운 혀 모양으로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8열의 점각

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고, 뚜렷하고 빽빽하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불규칙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전남: 10exs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백운산 한재, 8.ix. 2016, B.H. Jung and H.C. Park, 송편버섯속). 

먹이버섯: 송편버섯속, 토끼털송편버섯.

국내분포: 전남.

세계분포: 한국 (남한), 일본, 러시아 (극동 러시아).

39.  시베리아버섯벌레 
 Triplax	sibirica	connectens (Lewis, 1887) (도판 H30)

Cyrtotriplax connectens Lewis, 1887a: 68. 

Tritoma connectens: Kuhnt, 1909: 88.

Triplax connectens: Nakane, 1958b: 55.

Triplax sibirica connectens Delkeskamp, 1959: 39; : Chûjô, 1969: 199; Chûjô et al., 1993: 102;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5; Hong and Lee, 2014: 178.

Triplax (Pseudotriplax) sibirica: Chûjô, 1969: 176. 

몸의 길이는 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계란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윤기가 난다. 더듬이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인데 곤봉 부분은 어두운 갈색이며, 작은턱수염

과 아랫입술수염은 노란색이다. 앞가슴등판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에서 붉은빛이 도는 갈색까지 약간 색깔의 

변화가 있고, 앞–뒤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은 검은빛을 띤다. 앞가슴의 아랫면과 다리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이

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비교적 성글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5배 넓다. 더듬

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와 5번째 더

듬이 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고 2번째보다 약 1.5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넓고 둥글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

고, 정교하고 비교적 빽빽한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8열의 점각열은 뚜렷

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정교한 점각들이 성글게 찍혀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

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경남: 1ex (산청군 주천면 두류동, 25.ix.1991, M.T. Chûjô, Voucher specimen,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세계분포: 한국, 일본.

작은버섯벌레속

Genus Tritoma Fabricius, 1775

Tritoma Fabricius, 1775: 68. Type species: Tritoma bipustulata Fabricius, 1775.

Cyrtotriplax Crotch, 1873a: 189 [Replacement name].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 또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적당히 또는 매우 볼록하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있

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곤봉 모양

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반원형 또는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2배 넓다. 딱지

날개에는 점각열이 뚜렷이 있다. 기절 사이의 구역은 넓고, 앞다리 기절선은 잘 발달되지 않아 앞다리 기정강

의 앞쪽 가장자리를 간신히 넘게 뻗쳐 있거나, 거의 뻗쳐 있지 않다. 종아리마디는 끝쪽으로 갈수록 적당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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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포: 강원도, 경남.

세계분포: 한국 (남한), 일본, 러시아 (극동 러시아).

38.  백운산버섯벌레
	 Triplax	nagaoi Nakane, 1977 (도판 H29, L29, V29)

Triplax nagaoi Nakane, 1977: 98; Jung and Park, 2017: 291.

몸의 길이는 3.4–4.3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계란형이고, 등면은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붉은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눈, 머리 정수리의 점무늬, 앞가슴등판의 2개 점무늬, 소순판, 딱지날개와 

몸 아랫면 (가운데–뒷가슴 부분)은 검은색이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비교적 거칠게 찍혀 있고, 앞 가장자

리 뒷부분은 짧은 가로홈이 패여 있다. 겹눈은 작은 편으로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고, 바깥쪽으로 약간 돌출되

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배 넓다. 더듬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

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가느다랗고, 4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하고 압축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타원형으로 10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좁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고, 정교하고 얕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

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소

순판은 삼각형에 가까운 혀 모양으로 정교한 점각이 찍혀 있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8열의 점각

열은 뚜렷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고, 뚜렷하고 빽빽하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불규칙하고 매우 

작은 점각들로 덮여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전남: 10exs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백운산 한재, 8.ix. 2016, B.H. Jung and H.C. Park, 송편버섯속). 

먹이버섯: 송편버섯속, 토끼털송편버섯.

국내분포: 전남.

세계분포: 한국 (남한), 일본, 러시아 (극동 러시아).

39.  시베리아버섯벌레 
 Triplax	sibirica	connectens (Lewis, 1887) (도판 H30)

Cyrtotriplax connectens Lewis, 1887a: 68. 

Tritoma connectens: Kuhnt, 1909: 88.

Triplax connectens: Nakane, 1958b: 55.

Triplax sibirica connectens Delkeskamp, 1959: 39; : Chûjô, 1969: 199; Chûjô et al., 1993: 102; Kim et al.,; 

1994: 169; Kwon et al., 1996: 158; Wegrzynowicz, 2007: 545; Hong and Lee, 2014: 178.

Triplax (Pseudotriplax) sibirica: Chûjô, 1969: 176. 

몸의 길이는 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계란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윤기가 난다. 더듬이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인데 곤봉 부분은 어두운 갈색이며, 작은턱수염

과 아랫입술수염은 노란색이다. 앞가슴등판은 노란빛이 도는 갈색에서 붉은빛이 도는 갈색까지 약간 색깔의 

변화가 있고, 앞–뒤 가장자리의 중앙 부분은 검은빛을 띤다. 앞가슴의 아랫면과 다리는 노란빛이 도는 갈색이

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이 비교적 성글게 찍혀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3.5배 넓다. 더듬

이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앞가슴등판의 기부 가장자리에 닿지 못한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4번째와 5번째 더

듬이 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고 2번째보다 약 1.5배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넓어 뚜렷한 곤봉 모양을 

이룬다. 마지막 더듬이 마디는 넓고 둥글다. 앞가슴등판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고, 너비가 길이보다 2배 더 넓

고, 정교하고 비교적 빽빽한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진 아치형이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약간 볼록하다. 8열의 점각열은 뚜렷

하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들은 깊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정교한 점각들이 성글게 찍혀 있다. 다리의 모든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매우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4번

째 발목마디는 매우 작아 3번째 발목마디 아래에 끼어 있다.

관찰표본: 경남: 1ex (산청군 주천면 두류동, 25.ix.1991, M.T. Chûjô, Voucher specimen, 국립생물자원관 소장).

세계분포: 한국, 일본.

작은버섯벌레속

Genus Tritoma Fabricius, 1775

Tritoma Fabricius, 1775: 68. Type species: Tritoma bipustulata Fabricius, 1775.

Cyrtotriplax Crotch, 1873a: 189 [Replacement name].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 또는 장난형이고 등면은 적당히 또는 매우 볼록하다. 머리의 후두부에는 마찰판이 있

다.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와 4번째 더듬이 마디를 합한 길이보다 길다. 9–11번째 더듬이 마디는 곤봉 모양

이다. 작은턱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반원형 또는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너비가 길이보다 약 2배 넓다. 딱지

날개에는 점각열이 뚜렷이 있다. 기절 사이의 구역은 넓고, 앞다리 기절선은 잘 발달되지 않아 앞다리 기정강

의 앞쪽 가장자리를 간신히 넘게 뻗쳐 있거나, 거의 뻗쳐 있지 않다. 종아리마디는 끝쪽으로 갈수록 적당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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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넓어지고, 위쪽 모서리는 매우 얇아 끝쪽으로 갈수록 칼날처럼 보인다. 

구북구 종수: 62종 이상 (한국 4종).

분포 (구북구): 구북구 지역과 동양구 지역.

한국산 작은버섯벌레속의 종 검색표

1.  몸 색깔은 한 가지 색이다  ································································································ 2

–   몸 색깔은 한 가지 색이 아니다  ························································································· 3

2.   몸 색깔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더듬이 (곤봉 모양 제외)와 작은턱수염과 아랫입술수염은 검은빛이 도는 갈

색이다  ·······································································································  T. niponensis

–  몸 색깔은 완전히 검은색, 또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 3

3.  몸 색깔은 완전히 검은색인데, 딱지날개에 붉은색 무늬가 있다  ····································  T. subbasalis

–   몸 색깔은 대체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인데, 딱지날개에 4개의 검은색의 타원형 점무늬가 있다  ···············  

 ··················································································································· T. cenchris

40.  이쁜이작은버섯벌레 
	 Tritoma	cenchris (Lewis, 1887) (도판 H31, L31, P31)

Cyrtotriplax cenchris Lewis, 1887a: 64; Chûjô and Lee, 1992: 27; Kim et al.; 1994: 169; Choi and Woo, 1995: 

83; Kwon et al., 1996: 158.

Tritoma cenchris: Kuhnt, 1909: 79; Wegrzynowicz, 2007: 545 (South Korea);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2.5–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윤기가 난다. 몸 색깔은 대체

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딱지날개에는 4개의 검은색 타원형의 점무늬가 있다. 2개는 어깨 부분에 세로로 

찍혀 있고, 나머지 2개는 중앙 부분에 있는데 4개 점무늬 모두 봉합선보다는 옆 측면쪽으로 치우쳐 있다. 딱지

날개의 끝부분은 검은색이 도는 갈색을 띤다. 

관찰표본: 전북: 2exs (순창군 복흥면 구암사 근처: 14–29.vi.2016, J.B. Seung, B.H. Jung and H.C. Park, 

W.T.); 제주: 1ex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곳자왈: 14.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1ex (제

주시 조천면 한라산 성판악 근처: 14.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세계분포: 한국, 일본.

국내분포: 전북, 제주도.

41.  점박이작은버섯벌레 
	 Tritoma	pantherina (Lewis, 1887)

Cyrtotriplax pantherina Lewis, 1887a: 63; Choi and Woo, 1995: 83.

Tritoma pantherina: Hong and Lee, 178.

몸의 길이는 4.0–4.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윤기가 난다. 몸 색깔은 대체

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의 뒷부분에 커다란 검은색 점무늬 (때때로 점무늬가 없을 때도 있다)가 있다. 

더듬이의 곤봉 부분, 소순판은 검은색 또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앞가슴등판에 2개의 커다란 검은색 점

무늬가 있는데 기부 가장자리 부분에 닿는다. 딱지날개에는 4개의 검은색 점무늬가 있다. 1개는 소순판 뒤에, 

2개는 어깨 부분에, 1개는 매우 커 띠무늬를 이루는데 끝쪽 1/3 부분에 찍혀 있다 (Chûjô, 1969).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고찰: Tritoma pantherina의 색변이 (앞가슴등판의 검은색 점무늬가 3개임)로 추정되는 표본을 강원도 영월

군 장릉주변과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서 채집하였다. 하지만 모식종 표본에 대한 출처 정보가 없고, 최초 신

종 발표 시 생식기 등 확증할 만한 형질을 논문에 언급하지 않아 Tritoma pantherina 표본과 금번 채집된 표본

을 대조할 수 없었다. 추후 세밀한 분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 기술한 기재문은 Chûjô (1969)의 재기재문

을 인용하였다.

42.  대륙작은버섯벌레 
	 Tritoma	subbasalis (Reitter, 1896)

Cyrtotriplax subbasalis Reitter, 1896: 265; Kwon et al., 1996: 158.

Cyrtotriplax jakowlewi Semenov, 1898: 550.

Cyrtotriplax sibirica Semenov, 1898: 553.

Tritoma subbasalis: Wegrzynowicz, 2007: 546 (North Korea); Hong and Lee,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 시베리아 남부 지역, 시베리아), 몽고, 유럽.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기록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몽골, 시베리아 지방 등 북

부지역에 분포한다. 본 종은 북한에 분포한다고 구북구 카탈로그(Wegrzynowicz, 2007)에서 기록하고 있으나, 

채집 정보, 표본 정보 등 아무런 기록이 없어 국내 분포가 의심스럽다. 추후 면밀한 채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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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Kwon et al., 1996: 158.

Tritoma cenchris: Kuhnt, 1909: 79; Wegrzynowicz, 2007: 545 (South Korea); Hong and Lee, 2014: 178.

몸의 길이는 2.5–3.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윤기가 난다. 몸 색깔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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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표본: 전북: 2exs (순창군 복흥면 구암사 근처: 14–29.vi.2016, J.B. Seung, B.H. Jung and H.C. Park, 

W.T.); 제주: 1ex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곳자왈: 14.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1ex (제

주시 조천면 한라산 성판악 근처: 14.vi–21vii.2016, J.B. Seung and B.H. Jung, from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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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점박이작은버섯벌레 
	 Tritoma	pantherina (Lewis, 1887)

Cyrtotriplax pantherina Lewis, 1887a: 63; Choi and Woo, 1995: 83.

Tritoma pantherina: Hong and Lee, 178.

몸의 길이는 4.0–4.5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고 윤기가 난다. 몸 색깔은 대체

로 붉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의 뒷부분에 커다란 검은색 점무늬 (때때로 점무늬가 없을 때도 있다)가 있다. 

더듬이의 곤봉 부분, 소순판은 검은색 또는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이다. 앞가슴등판에 2개의 커다란 검은색 점

무늬가 있는데 기부 가장자리 부분에 닿는다. 딱지날개에는 4개의 검은색 점무늬가 있다. 1개는 소순판 뒤에, 

2개는 어깨 부분에, 1개는 매우 커 띠무늬를 이루는데 끝쪽 1/3 부분에 찍혀 있다 (Chûjô, 1969).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일본.

고찰: Tritoma pantherina의 색변이 (앞가슴등판의 검은색 점무늬가 3개임)로 추정되는 표본을 강원도 영월

군 장릉주변과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서 채집하였다. 하지만 모식종 표본에 대한 출처 정보가 없고, 최초 신

종 발표 시 생식기 등 확증할 만한 형질을 논문에 언급하지 않아 Tritoma pantherina 표본과 금번 채집된 표본

을 대조할 수 없었다. 추후 세밀한 분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 기술한 기재문은 Chûjô (1969)의 재기재문

을 인용하였다.

42.  대륙작은버섯벌레 
	 Tritoma	subbasalis (Reitter, 1896)

Cyrtotriplax subbasalis Reitter, 1896: 265; Kwon et al., 1996: 158.

Cyrtotriplax jakowlewi Semenov, 1898: 550.

Cyrtotriplax sibirica Semenov, 1898: 553.

Tritoma subbasalis: Wegrzynowicz, 2007: 546 (North Korea); Hong and Lee, 178.

관찰표본: 없음.

세계분포: 한국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 시베리아 남부 지역, 시베리아), 몽고, 유럽.

고찰: 본 종에 대한 한국산 표본을 관찰하지 못했다. 기록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몽골, 시베리아 지방 등 북

부지역에 분포한다. 본 종은 북한에 분포한다고 구북구 카탈로그(Wegrzynowicz, 2007)에서 기록하고 있으나, 

채집 정보, 표본 정보 등 아무런 기록이 없어 국내 분포가 의심스럽다. 추후 면밀한 채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66 67

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참고 문헌

43.  함백산작은버섯벌레 
	 Tritoma	niponensis (Lewis, 1874) (도판 H32, L32, Q32)

Cyrtotriplax niponensis Lewis, 1874: 78.

Tritoma niponensis Kuhnt, 1909: 79; Jung, 2015: 168.

몸의 길이는 3.0–4.0 mm이다. 몸의 생김새는 타원형이고, 등면은 매우 볼록하며 매끄럽고 윤이 난다. 몸 색

깔은 대체로 검은색으로 더듬이(곤봉 부분 제외), 작은턱 수염과 아랫입술 수염은 어두운 갈색 또는 검은빛이 

도는 갈색이다. 머리에는 정교한 점각들이 불규칙하게 찍혀 있고, 점각들 사이는 매우 약간 그물같이 주름져 

있다. 겹눈 사이의 거리는 겹눈의 지름보다 약 2배 넓다. 더듬이는 짧아 앞가슴등판의 기부 부분에 이르지 못

하고, 3번째 더듬이 마디는 2번째 더듬이 마디보다 약 1.5배 길고, 4번째 마디보다 약 4배 더 길다. 9–11번째 더

듬이 마디는 매우 넓어져 뚜렷한 곤봉 모양을 만드는데, 각각의 마디의 너비는 길이보다 넓다. 작은턱수염의 마

지막 마디는 넓은 삼각형 모양이다. 아랫입술수염의 마지막 마디는 원통형에 가깝다. 앞가슴등판의 너비는 길

이보다 약 2배 넓은데 기부 부분이 가장 넓다. 등면은 볼록하고, 불규칙하며 성긴 점각들로 덮여 있다. 앞가장

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매우 좁아지며,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져 아치 모양을 만

든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워 혀 모양이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8줄의 뚜렷한 점각열이 있다. 

5열의 기부 부분은 눌려 있고 어깨 부분은 뚜렷하게 위쪽으로 솟아 있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보통 크기

로 깊고 빽빽하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매우 작고 불규칙한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관찰표본: 강원: 1ex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함백산: 1.viii.2009, B.H. Jung, 흰구름버섯); 1ex (평창군 대관령

면 선자령: 25.v.2015, B.H. Jung, 겨울구멍장이버섯).

먹이버섯: 흰구름버섯, 겨울구멍장이버섯.

세계분포: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 지역).

국내분포: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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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totriplax niponensis Lewis, 1874: 78.

Tritoma niponensis Kuhnt, 1909: 79; Jung, 201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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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는 둥글고, 옆가장자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매우 좁아지며, 기부 가장자리는 매우 굴곡져 아치 모양을 만

든다. 소순판은 5각형에 가까워 혀 모양이다. 딱지날개의 등면은 매우 볼록하다. 8줄의 뚜렷한 점각열이 있다. 

5열의 기부 부분은 눌려 있고 어깨 부분은 뚜렷하게 위쪽으로 솟아 있다. 점각열을 이루는 점각은 보통 크기

로 깊고 빽빽하다. 간실은 약간 볼록하고, 매우 작고 불규칙한 점각들로 덮여 있다. 모든 다리의 종아리마디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진다. 1–4번째 발목마디의 아랫면에는 금색의 센털이 빽빽히 나 있다. 

관찰표본: 강원: 1ex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함백산: 1.viii.2009, B.H. Jung, 흰구름버섯); 1ex (평창군 대관령

면 선자령: 25.v.2015, B.H. Jung, 겨울구멍장이버섯).

먹이버섯: 흰구름버섯, 겨울구멍장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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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A (Adults of Korean Erotylidae)

1 2

3 5

도판

1. 붉은가슴방아벌레붙이 Anadastus atriceps (Crotch, 1873) 
2. 붉은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filiformis (Fabricius, 1801) 
3. 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menetriesii (Motschulsky, 1860) 
4. 붉은배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termissus (Janson, 1873) 
5. 끝검은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ustus (Crotch, 1873) 
6.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Anadastus ruficeps (Crotch, 1873) 
7.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collaris (Crotch, 1876) 
8. 대마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fryi (Fowler, 1886) 
9. 줄점버섯벌레 Henoticon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10. 가는버섯벌레 Dacne fungorum nig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11. 제주가는버섯벌레 Dacne osawai Ashida & Kim, 1999 
12. 노랑테가는버섯벌레 Dacne picta Crotch, 1873 
13. 나도가는버섯벌레 Dacne zonaria zonaria Lewis, 1887 
14. 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perforatus (Lewis, 1883) 
15. 세줄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tokioensis Nakane, 1961 
16. 톱니무늬버섯벌레 Aulacochilus luniferus decoratus Reitter, 1879 
17. 노랑줄왕버섯벌레 Episcapha flavofasciata flavofasciata (Reitter, 1879) 
18. 고오람왕버섯벌레 Episcapha gorhami Lewis, 1879 
19. 모라윗왕버섯벌레 Episcapha morawitzi morawitzi (Solsky, 1871) 
20. 꽁지검은버섯벌레 Dactylotritoma atricapilla (Lewis, 1887) 
21. 산호버섯벌레 Neotriplax lewisii (Crotch, 1873) 

22. 제주붉은줄버섯벌레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 (M. Chûjô, 1941) 
23. 애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arakii fusc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24. 쌍점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consobrina consobrina (Lewis, 1874) 
25. 노랑다리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laetabilis (Lewis, 1887) 
26. 느타리버섯벌레 Triplax ainonia Lewis, 1887 
27. 지리산버섯벌레 Triplax devia Lewis, 1887 
28. 산버섯벌레 Triplax japonica Crotch, 1873 
29. 백운산버섯벌레 Triplax nagaoi Nakane, 1977 
30. 시베리아버섯벌레 Triplax sibirica connectens (Lewis, 1887) 
31. 이쁜이작은버섯벌레 Tritoma cenchris (Lewis, 1887) 
32. 함백산작은버섯벌레 Tritoma niponensis (Lewis,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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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방아벌레붙이 Anadastus menetriesii (Motschulsky, 1860) 
4. 붉은배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termissus (Janson, 1873) 
5. 끝검은방아벌레붙이 Anadastus praeustus (Crotch, 1873) 
6.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Anadastus ruficeps (Crotch, 1873) 
7.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collaris (Crotch, 1876) 
8. 대마도방아벌레붙이 Tetraphala fryi (Fowler, 1886) 
9. 줄점버섯벌레 Henoticonus triphylloides Reitter, 1878 

10. 가는버섯벌레 Dacne fungorum nigr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 Lee, 1993 
11. 제주가는버섯벌레 Dacne osawai Ashida & Kim, 1999 
12. 노랑테가는버섯벌레 Dacne picta Crotch, 1873 
13. 나도가는버섯벌레 Dacne zonaria zonaria Lewis, 1887 
14. 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perforatus (Lewis, 1883) 
15. 세줄가슴버섯벌레 Microsternus tokioensis Nakane, 1961 
16. 톱니무늬버섯벌레 Aulacochilus luniferus decoratus Reitter, 1879 
17. 노랑줄왕버섯벌레 Episcapha flavofasciata flavofasciata (Reitter, 1879) 
18. 고오람왕버섯벌레 Episcapha gorhami Lewis, 1879 
19. 모라윗왕버섯벌레 Episcapha morawitzi morawitzi (Solsky, 1871) 
20. 꽁지검은버섯벌레 Dactylotritoma atricapilla (Lewis, 1887) 
21. 산호버섯벌레 Neotriplax lewisii (Crotch, 1873) 

22. 제주붉은줄버섯벌레 Pselaphandra inornata inornata (M. Chûjô, 1941) 
23. 애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arakii fuscocephala (Mt. Chûjô, M. Chûjô and Lee, 1993) 
24. 쌍점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consobrina consobrina (Lewis, 1874) 
25. 노랑다리둥근버섯벌레 Pseudotritoma laetabilis (Lewis, 1887) 
26. 느타리버섯벌레 Triplax ainonia Lewis, 1887 
27. 지리산버섯벌레 Triplax devia Lewis, 1887 
28. 산버섯벌레 Triplax japonica Crotch, 1873 
29. 백운산버섯벌레 Triplax nagaoi Nakane, 1977 
30. 시베리아버섯벌레 Triplax sibirica connectens (Lewis, 1887) 
31. 이쁜이작은버섯벌레 Tritoma cenchris (Lewis, 1887) 
32. 함백산작은버섯벌레 Tritoma niponensis (Lewis,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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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C (Adults of Korean Erotylidae a: dorsal; b: v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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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B (Adults of Korean Erotylidae a: dorsal; b: v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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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도판

도판 E (Adults of Korean Erotylidae a: dorsal; b: v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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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D (Adults of Korean Erotylidae a: dorsal; b: v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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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도판

도판 G (Adults of Korean Erotylidae a: dorsal; b: v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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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F (Adults of Korean Erotylidae a: dorsal; b: v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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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I (Antennae of Korean Eroty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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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H (Adults of Korean Erotylidae a: dorsal; b: v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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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K (Antennae of Korean Eroty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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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M (Head of Korean Eroty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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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O (Head of Korean Erotylidae)

1615

1817

2019

도판 N (Head of Korean Erotylidae)

108

1211

1413



92 93

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도판

도판 O (Head of Korean Erotylidae)

1615

1817

2019

도판 N (Head of Korean Erotylidae)

108

1211

1413



94 95

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도판

도판 Q (Head of Korean Eroty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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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P (Head of Korean Erotyl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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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도판

도판 S 
(Aedeagus of Korean Erotylidae; Each scale bar = 0.1mm; Male genitalia, lateral; 11, 12: scale bar=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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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R (Aedeagus of Korean Erotylidae; Each scale bar = 0.1mm; Male genitalia,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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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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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도판

도판 U (Aedeagus of Korean Erotylidae; Each scale bar = 0.1mm; Male genitalia,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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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T (Aedeagus of Korean Erotylidae; Each scale bar = 0.1mm; Male genitalia,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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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도판

도판 U (Aedeagus of Korean Erotylidae; Each scale bar = 0.1mm; Male genitalia,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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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국명 색인

국명 색인

ㄱ

가는버섯벌레  28
가는버섯벌레속  27
가는버섯벌레족 26
가슴각진무늬버섯벌레속 39
가슴각진버섯벌레  40
가슴버섯벌레  34
가슴버섯벌레속  33
가슴빨간방아벌레붙이  21
검정둥근버섯벌레  57
고오람왕버섯벌레  44
곤충강 10
긴방아벌레붙이속 18
꽁지검은버섯벌레  49
꽁지검은버섯벌레속 48
끝검은방아벌레붙이  16

ㄴ

나도가는버섯벌레  32
노랑다리둥근버섯벌레  58
노랑줄왕버섯벌레  42
노랑테가는버섯벌레  30
느타리버섯벌레  59

ㄷ

대륙작은버섯벌레  65
대마도방아벌레붙이  20
둥근버섯벌레속 54
딱정벌레목 10

ㅁ

마름무늬버섯벌레  37
모라윗왕버섯벌레  45
무늬버섯벌레족  36

ㅂ

방아벌레붙이속 11
방아벌레붙이아과  10
방아벌레붙이족  11
백운산버섯벌레 62
버섯벌레과 10
버섯벌레아과  25
붉은가슴방아벌레붙이  12
붉은다리방아벌레붙이  17
붉은배방아벌레붙이  15
붉은버섯벌레속  52
붉은애방아벌레붙이  13

ㅅ

산버섯벌레  61
산호버섯벌레  50
산호버섯벌레속 50
석점박이방아벌레붙이  19
세줄가슴버섯벌레  35
숨은버섯벌레  22
숨은버섯벌레속  22
숨은버섯벌레아과  21
숨은버섯벌레족  21
시베리아버섯벌레  62
시베리아버섯벌레속 59

도판 V (Aedeagus of Korean Erotylidae; Each scale bar = 0.1mm; Male genitalia, lateral)

25

29

23

2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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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학명 색인

학명 색인

A

Anadastus 11
atriceps  12
filiformis 13
menetriesii 14
praetermissus 15
praeustus 16
ruficeps 17

Arthropoda  10
Aulacochilus 37

japonicus 37
luniferus decoratus  38

C

Coleoptera  10
Cryptophilinae  21
Cryptophilini  21
Cryptophilus  22

integer 22

D

Dacne  27
fungorum fungorum  28
fungorum nigrocephala 28
osawai 29
picta 30
zonaria zonaria 32

Dacnini  26
Dactylotritoma 48

atricapilla 49

E

Encaustes  39
cruentapraenobilis  40

Encaustini 36
Episcapha  41

flavofasciata flavofasciata 42
fortunii fortunii  43
gorhami 44
morawitzi morawitzi  45

Erotylidae  10
Erotylinae 25

H

Henoticonus 23
triphylloides 23

I

Insecta  10

L

Languriinae  10
Languriini  11
Leucohimatium 24

langii 24

시베리아버섯벌레족  47
쌍점둥근버섯벌레  56

ㅇ

애둥근버섯벌레  55
애방아벌레붙이  14
왕버섯벌레속 41
왕큰무늬버섯벌레  47
왕큰무늬버섯벌레속  46
이쁜이작은버섯벌레  64

ㅈ

작은버섯벌레속 63
절지동물문  10
점박이작은버섯벌레  65

제주가는버섯벌레  29
제주붉은줄버섯벌레  53
줄점버섯벌레  23
줄점버섯벌레속 23
줄점버섯벌레아과 23
지리산버섯벌레  60

ㅌ

털보왕버섯벌레  43
톱니무늬버섯벌레  39
톱니무늬버섯벌레속 37

ㅎ

함백산작은버섯벌레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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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곤충  버섯벌레과 Ⅵ

M

Megalodacne 46
bellula 47

Microsternus 33
perforatus 34
tokioensis 35

N

Neotriplax 50
lewisii 50

P

Pselaphandra  52
cinnabarina 52
inornata inornata 53

Pseudotritoma  54
arakii fuscocephala  55
consobrina consobrina 56
laetabilis 58
nigrovariegata intersecta  57

T

Tetraphala 18
collaris 19
fryi 20
miles 21

Triplax 59
ainonia 59
devia 60
japonica 61
nagaoi 62
sibirica connectens 62

Tritoma  63
cenchris 64
niponensis 66
pantherina 65
subbasalis 65

Tritomini  47

X

Xenoscelinae  23


